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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나비 D뼈'a fenestra (Leech) 

이른 뷰 4월 중순에서 6월 초에 우리 나라의 도서지방윤 제외한 낮은산 

지의 계곡， 숲 가장자리에서 모습올 나타내는 아름다운 나비이다. 수컷은 

축축한 개울가의 습지에 잘 모여 불을 빨아먹거나 양지바른 장소의 가느다 

란 역새풀 위에서 날개를 펴고 점유행농플 하는 일이 많다. 암컷은 수컷과 

단리 움직임이 적고 갈위나 습지에 앉아 있는 임이 드문데 간혹 뱃가 바위 

등에 앉아 흐르는 물을 빠는 득이한 모습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다. 암수 모두 햇빛이 강한 오후에 단풍 

나무의 즙을 띄는 경우가 많다 암컷은 4윌말에서 5원 정 풍게나무(느릅나 

무과)를 찾아 낮게 날아다니변서 풍게나무의 어린 잎에 힌 개씩 산란한다. 

부화한 애별레는 잎홀 포개어 집플 만둡어 그 속에서 지내는데， 섭식할 때 

에만 집에서 나와 주변의 잎음 먹는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음 자신이 만든 

접속에서 보낸다. 월봉은 번데기로 한다. 국외에는 중국과 극동러시아에 

분포하며 현재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식물(지정번호(곤-9)로 차츰 그 수 

가줄야둡고 있는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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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해 : 자연 유산의 가치와 보존 

1997년 1윌 21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설에서 

문제부 주관으로 “띤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찾 

고 가꾸자’ , “문화유산 사랑하여 민족문회 꽃 피 

우자”의 표어블 내걸고 1997년음 「’97 문화유산 

의 해」로 선포하는 행사가 였었다. 이 사업의 목 

표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현행 

문화유산 관련 법령파 제도의 띠 ll] 점 도출 및 보 

완책 장구， 그러고 문화유산 갱존 관리 기구의 합 

리적 개선 벙안 연구에 있다‘ 

이 사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거 워하여 1996년 

7월 f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랄 설치하고 

구체작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 12월 

18일에 발표한 바 았다 그 사엽 계획의 내용을 

샅펴보면 첫째 문화유산 알지 사업 (13건)， 둘째 

문화유산 찾기 사엽 (7건)， 셋째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12건) 등 세 가지로 대별되며 전체적으로 

327}지의 사영을 펼치는 젓 므로 되어 있다. 

문화유산이란 우리 인듀가 오랜 세월 동안 변 

화무쌍힌 자연을 정복하여 살아온 역경의 파정에 

서 만뜰어진 발자취，그로 인하여 남겨진 여라 가 

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로운 넨족일수록 

이 같은 조상뜰의 문화유산뜰을 잘 발팔 수집하 

여 그 실체를 연구하고 소중히 보촌하며 가꾸어 

나가고 그 결과를 전시하여 닐리 홍보하고 였다 

이라한 의 u]폐서 1997년은 참으로 뜻 있는 해가 

아닐수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화유산이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그것은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하여 만뜯 

어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 자연유산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자원을 말하며 천연자원이란 동 

물과 식물 같은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광불과 지 

~1-

이우철 
강원대학교 교수 

칠 같은 천연적인 무생물자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다. 그 많은 자원 중에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창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그 지역의 희귀자원 즉 고유 요소인 

특산붉이라고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이것이야말 

로 그 지역에서 형성된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 

를 설명할수 있는중요한 재료여기 때문이다. 

생태계 속에서 생산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식촬자원을 예로 하여 본 때 :.1. 지역에 자생하는 

특산식물이야말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적옹 진화한 견과보 만쓸어진 진화적 극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형짐을 고루 갖추 

고 있는토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화유선의 해」 기념사엽 중에는 이 

같이 중요한 자연유산의 가치릎 이해하고 보전하 

는 과제가 섬도 었게 다루어져야 할 펼요가 있다. 

왜냐하면 훌륭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찰 이해하낀 

가꾸는 일은 짙 높은 문화유산을 창출하는 좋은 

밀거픔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년에 펼쳐 

질 327R의 기념사업 중 천연 유산과 관련되는 것 

은 얼마나 되는가? 

자연유산과 관련된 것은 문화유산 열기 사엽의 

하나인 문화유산 기념전시사엽의 일부로 천연기 

념불사진산이 포함되어 있고문화유산가꾸기 사 

엽 중에 천연기념물 보호 사엽이 하나 끼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전체 사엽의 6.25%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 이런 점을 보완한다는 차 

원에서 표제와 같은 특집 기획을 함으로써 문화 

유산 및 전통문화 측면에서 자연유산을 분야별로 

조명하게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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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에서 본 전통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 

들어가는말 

생불다양성협약은 생불윤 장 보전하자는 선 

인듀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분전이 

라는 측변만이 존재하는 것은 이니다- 실제토는 

이 협약에서 대전제로 삼고 있는 생물의 보선보 

다 더 많은 부분을 차 셔하고 있는 것은 생풀자원 

의 이용에 관한 부분이다- 만지 우리가 흔히 말 

하는 이용과 다른 점은 우리의 후손들도 현재의 

생물자원블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 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협약 

에서 중요하게 천명하고 있는 바는 생물자원은 

무상으로 얻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 

를 치루고 얻어야 하며， 더 나아가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이약도 원래의 생물소유자와 공 

유해야 한다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특히 우리 

서 민 환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생불과 

나라와 같이 자연환경과 그 안에 사는 생물은 그 

저 하늪이 내리는 모든 이의 재산이라는 생각으 

로 살아온 민족에게는 생소허게 둡릴 수 있으며， 

또한 개받도상국→의 생물자원을 무상으로 이용하 

여 온 산진국의 많은 국가들에 게도 적지 않은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랴프로 이 협약의 발효 

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생물자원， 그 중에서도 

자국내의 생풍자원에 대한 지}평가가 필요할 띠! 

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 글에서는 생물자원， 특 

히 그 중에서도 한 냐랴 혹은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천풍 생물자원이란 무엿플 의미하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아 왔고 왜 보전되어야 

하는 가에 패하여 생플다양성협약에서 규정하 

고 있쓴바에 한정하여 몇 가지 예와함께 알아 

보겠다 

표 1. 생물다양성협약에 나타난 생물자원 관련 몇가지 용어의 정의 

용어 내 용
 

생플다양성 

(Bíological diversity) 

육상 해양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틀 생태게기 부분을 이푸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볼체간의 변이성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 

계의 다양성융포함 

생촬자원 

(Biological reso띠rces) 

사육종또는재배종 

(Domestigated or cultivated spεcies) 

서 삭 지 (Habitat) 

현지내상태 

(In-situ conditions) 

섣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λF용픽거낙 가쇠가 있는 유전자원 생불 

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플 포함 

인간의 필요룰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올 받은 종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칙 발생되는 장소 또는 그 유형 

유전자원이 생태계 빛 자연 서식지에서 존재히는 상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 

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칸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 

현지내보선 

(In-sìtu conservation) 

생태계 및 자연 서식자의 보전과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뜰이 그틀의 고유한 특성을 별전시킨 주위 

환경에서의 봐전 유지 및 회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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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생물자원이란 ?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에서는 생물자원 

자체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이에 포함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표 1). 이 

정의에 의하면 생물자원에는 자생종뿐만 아니라 

사육종， 재배종 및 유전자원까지도 포함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에서는 전통 생물자 

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다만 협약의 여러 부분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 

서는 전통 생물자원의 정의를 전통적인 생활양식 

을 유지하며 살아온 이들이 이용하여 온 생물자 

원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전홍 생률자원 보전의 뭘요성 

생물다양성의 보전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벽에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지구상의 생물이 얼 

마나 있는가에 대하여 추론만이 존재할 뿐이지 

실제 숫자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의 수는 약 13，600，000종으로 추정되 

고 었으나 이 중에서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종은 

1 ，750，000종 정도로 추정 종수의 약 13%에 불과 

하다(Hammond， 1995). 이 중에서 전통 생물자원 

으로 간주될 수 있는 종수가 얼마나 되는 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우리는 이 중에서 인류가 이미 식 

량이나 의약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해 

온 종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인류가 식량으로 이용하는 식물의 종류는 매우 

한정되는데， 불과 103종의 재배종이 전세계 식량 

의 약 90%를 제공하고 었으며(Prescott -.외len 

and Prescott-Allen, 1990), 약재로 이용되고 있거 

나 혹은 과거에 이용되었던 식물은 약 25，0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에서 재배 

되고 있는 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Akerele， 

et al., 1991). 이와같이 전체 생물종의 수에 비하 

여 이용되고 있는 종의 수는 매우 적은데， 이는 

결국 집약 재배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악 

영향올 끼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용되고 있지 

않은 많은 종이 식량이나 약품 공급원으로서 이 

용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종의 야생종은 앞으로 유전적인 조작이나 

혹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힘입어 기존 재배종 

의 생산성， 내충성 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 생물자 

원과 이를 이용해 온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보전 

이 펼요한것이다. 

조항 

표 2. 전통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조항들 

내 용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는 원주민 사회 및 지역사회는 생물자원에 밀접하게 그리고 전통적 

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 

련된 전통적인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온 훤주민 

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 ·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 · 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 · 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올 촉진하며， 그 지식 · 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 

제 10조 (다)항 보전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 요건에 부합되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행적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 인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한다. 
지속가능한이용 

전문제12항 

제8조 (차)항 

현지내보전 

제 17조의 2 
정보교환 

제 18조의 4 

기술 과학협력 

정보의 교환은 기술적 과학적 및 사회 경제적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 . 현지의 전통적 지 

식에 관한정보 ... 의 교환을포함한다. 

체약당사자는 ... 현지 기술 및 전통적 기술을 포항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 
을장려하고개발한다.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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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전통 

생물자원의 보전 

전똥 생물자원의 보전은 넓은 의미에서의 생물 

자원의 보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협약에서 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 

은 협약의 전문 제 10항， 제 11항， 제8조 및 제9조 

이다- 전문 제 10항과 제 11항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생태계와 천연서식지의 현지내 맨전과 자 

연환경 속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 유지와 회 

복을 원칙으로 하며， 아울러서 가급적 원산지 내 

에서의 현지외 보전조치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헌편 전문 저:112황파 재8조 (차)항은 협약 내 

에서 전통 생물자원의 보션파 가장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는 조항인데， 여기에서는 생물자원이 

토착 및 지역사회와 델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음 인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구 

체화시키는 토착 및 지역 사회의 지식， 혁선적 기 

술 및 관행올 언급하고 였다(표 2 참조) 

이 조항들 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국립환경연구원， 1994). 

• 생불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 

계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체화시키는 토착 및 

지역사회의 지식 s 혁씬적 기술 및 관행의 존중， 

보존및유지 

• 생물자원 보유자의 동의와 참여하에 잔통적 

연 지식” 혁선적 기술 및 관행의 폭넓은 적용을 

추진 

• 전통적인 지 식， 혁선석 기술 및 관행을 통해 

나오는이역에 대한공평한공유를장려 

결국 이라한 조항들은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단 

순한 유전자， 종 및 생태계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 

일 뿐만 아니파 이라한 것뜰에 의존하여 온 인간 

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1앙가지제 되는 결파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반대 

로 전통 생플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여 온 전통 

생활양삭의 파괴는 전통 생물자원의 보전에도 심 

각한 위협이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불 수 

있다. 즉 인간의 역사는 생물다양성과 인간과의 

관계뜰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현대사회의 

생존도 션통 생물자원에 대한 보전 없이는 이루 

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약 전문 제 

• 4-

12항과 제8조 (차)항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 하눈(embodying the traditional lifestyl비’ 이 라는 

문구는 호호받아야 할 원주민 사회 및 현지사회 

의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는 일부 선진국 

뜰의 의견이 반영된 것 므로서(국립환경연구원， 

1994),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도 자국의 이익을 지커려쓴 국가둘의 의지를 엿 

봉수있게 하는부분이다 

생물다양성협g뻐l서 바라본 전통 

생물자원의 이용 

제8조 {치)항의 뒷부분에서는 선통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쓴 사람뜰이 이둘의 이용 

으로 나오는 지삭을 공유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 

며， 제 10조 (다)항에서는 전통적인 생물자원의 관 

행적 이용에 대한 보호 및 장려틀 천[영하고 있다‘ 

또한 제 17조와 제 18조에서는- 정보교환 및 기술 

과학협력 분야에도 션통적 지식이 포함되어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침 조). 

현대사회는 이미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언류가 사용하 

고 있는 화학약품과 의익t품의 대부분은 영대림에 

서 발견되는 유전자에서 추출되고 있으며， 이라한 

유질물질의 속성에 관한 지 삭의 대부분은 열대펌 

안쉐서 수천년간 살아온 원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과학자들은 치유성이 있는 식불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닫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 가를 알기 위 

해서 토착민뜰에 게 의존하고 있다(Pe때ta， 1994) 

또한 현대의 식물 및 몽불 육종가릎은 잡종종자를 

만들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한 선똥적인 농부들의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에 의하여 개발되어온 전통 

적인 식물 및 동불 품종에서 할견되는 유전적인 

다양성혜 매우 x}주 악존하곤 한다 

전통 생물자원의 과이용을 피하고 생물자원의 

관행적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루어져 온 방 

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갯들이 었다(McNeely， 

1993) . 

• 자체적인 수렵 제한 

• 상속된 토지， 방목권， 산림자원 및 어획구역 

의소유 

• 사냥， 농업 빛 어획구역의 합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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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종의 사냥，수확등에 대한금기 

• 산림 별채에 대한제한 

• 종교적 이유에 의한 특별한 산림의 보호 

•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생물다양 

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정한 농업， 임업 및 

어엽 기술의 이용 

우리 냐라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조 

선시대부터 이루어져 온 황장목을 키우기 위한 

봉산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쓴 왕실에 쓰이는 나 

무틀 확보하기 위한 방편 으로 실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울진 등에 좋은 소나무숲이 

남아 있게 된 원천이 되어 왔고， 또한 광릉의 숲 

은 왕릉 주변의 숲으로 보존되어 왔기에 오늘날 

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 

른 예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보전되어 온 

것으로서 천연기념물을 뜰 수 있다. 즉 천연기념 

물로 지정되어 있는 좋은 숲과 노거수 중 상당수 

는 성황림 혹은 성황목으로서 종교적인 숭상의 

대상이 되어 보천되어 온 것들이다， 

한편 전통 생불자원피{ 지삭의 합리적 이용올 

위해서논 지원의 파도한 이용을 장려하논 그풋된 

유인조치를 제거해야 하고 아울러서 생산성의 향 

상을 고려한 동 ‘ 식품 품종의 대단위 식재 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숲 밖에 사는 사람늪은 경 

제적인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숲을 베어내곤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숲 밖에 사는 사람들은 숲 안에 

사는 사람탈의 입장윷 고리하지 않는다(전경수， 

1990)‘ 숲의 개발은 직접적으로쓴 숲 안의 전통 

생물자원을 파괴함은 물론이고， 숲 안에서 천통 

적인 지식을 유지하여 온 이뜰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이라한 숲의 파괴 즉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는 자원의 이용은 전통 생물자원과 

전통 지식의 보존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팍으보 전통생물에 관한 지삭 및 관행 

올 발불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한 민속생물 

학 분야의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전통 생물자원의 

이용가치블 더 높히고 아울러 이들의 합리적 보 

존 방안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1996년 9월에 캐나다의 몬트리열에서 열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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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 과학기술자문기구(SBSTIA)회 

의에서는 토속민과 현지주민의 지식， 혁신 및 관 

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환 

경부， 1996) 즉 원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펼리핀， 인도 등) 

은 토속 지식의 보전 및 활용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전문가 회의(또는 working group)를 설치 

하고 심층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션전국 중 

에서도 원주민 거주국(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절 

랜드) 등은 이러한 개도국의 주장에 동조하였으 

나 미국 일본 등의 다수 선진국들은 이 문세에 대 

하여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결국 이 문제는 후에 

논의하기로하였다 

뭉콘 이 문제는 전통 생물자원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니였으나， 토속 지식의 대부분은 결국 

전통 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됨을 감안활 때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을 잘 이용해 온 나 

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꿀작업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또한 현대에 

와서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뚜 

렷한 입장을 세우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제 

되었다 

앞으로의 국제 판계는 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야 예상되는폐， 이에 못지 않체 

기술 개밤의 기본이 되는 자원의 확보 경쟁도 더 

욱 치열해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에 관한 한 우리 나라는 결코 자원 번국이 아니 

다 단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 

다.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전통 생 

플자원과 전통 지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의 개밥은 우리의 미래상을 결 

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해 

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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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속병파 종명)유 이탤력체로 한다 

5 그림은 판쓸 뜰 수 있도록 선명하게 ::2려야 하고， 표와 그럼의 설명문은 반드 

시 구문으로한다 

6. 동식물사의 보문인 경우에 증거 표본의 정확한 소재로 가확하여야 한다. 

7. 문헌의 저자명은 알파뱃 순으로 배열하고， 각 문헌의 기술은 아래와 같은 형 

식에준한다. 

예) 조성복， 1961. 한국산 착늪소(잦牛)와 갑충의 분류학적 연구. 학술원논문 

집， 3:1-71 

Rεd， G. K , 1976. Ecology of island water and estuaries. ln The Marinε 

Ecology(Edited by KurKet & Gren), pp. 104-130, Elsevier, Nεw 

York. 

Brook, A. 1., 1981. Thε biology of desmids. 276pp. Blackwell Sciεntific 

Publications, 1ρndon 

Scott, A. M. & G. W. Prescott. 1961. lndonesian dsmids. Hydrobiologia, 
17: 1-32. 3pls. 

<25연에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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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식물문화의 인식과 복원해야 할 문화적 식물 

서 론 

인간은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 식물을 이용하는 

방볍을 흘륭하게 배워왔다 처음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야생식물이나 그 열매블 채집해 벽 

었다- 점차로 인간은 식물의 지배에서 벗어나 식 

물의 정복을 시도했고 몇 가지 의식촬 해결하는 

데 진력한 그 이상으로 식물을 유용하게 아용했 

다. 비로소 인간이 식불문화를 정 립했던 것이다 

더욱이 인간은 삭불에서 쌀 등의 식량윤 얻었 

고 야채 과일 직물 음료 의약품 목재 등을 

생산해냈다. 뿐만 아니라 제지 목판 농기구 

민구 등과 아울리 홍수나 한발의 방지， 방풍이나 

관상용 등에도 식풀윤 이용했다 최끈에는 섭신 

휴양과 역사적 · 문화적 과학적 지식의 배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식물의 해택을 직간집 므로 활용 

하고 있다‘ 예컨대 인다얻둡이 쓰던 뿔-의 뜰절에 

서 마취제가 개발됐고 키니네에서 말라리아의 치 

료제를 추출해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했다 에티 

오피아의 야생보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이용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도 했다 

바로 식물종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92년 리우 UN환 

경개발회의에서논 생물종다양성을 논의해 종의 

차원에서 멸종위기의 종， 작물의 야생종， 의학과 

농업에 유용한 껑저}적 가치가 있는 종 등을 보호 

키로 했다-그래서 생물다양성협약(CBD)에 한국 

가의 생물다양성 주권이 그 나라에 있음을 명기 

하고 국가적 임무를 동시에 부여했다. 각국마다 

자국이 갖고 있는 토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당 

취성을 젊어지게 했던 것이다. 이미 일본은 전세 

계의 콩 품종을 다 모아놓았P 며 미국도 띨 - 보 

리 쌀‘옥수수 등 곡식의 야생종을 찾아 나섰 

선
 
햄
 

홍
 mU 

D
올
 

송
 
상
꺼
 

미
ι
 

다- 우리의 주식언 쌀도 다양한유전적 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훼손된 식 

물종의 구조와 기능을- 교란되기 전의 상태호 완 

전히 회복시켜 주는 복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라한 요구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나타 

났듯이 비단 절멸위기의 식물종뿐만 아니라 농작 

물 등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삭물종도 보전돼 

야 하는 펼요성을 포함하고 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복원식물 범주에 역사적 · 

문화적인 절멸위기식물도 포함돼야 함올 제안하 

기 위해 전통문화적 측면에서 본 우리 나라 식물 

의 인식과 아울러 복원해야 할 문화적 식물을 간 

략하게언급했다. 

식물문화의 상정성과 인식 

1.폴의 상징성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유난히도 풀을 많이 이 

용했으며 풀과 별접한 판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 민족이 생활재료로 활용한 

풀의 종류는 매우 많다 식용 약용 외에도 의류 

민구 등 생활에 사용된 종류가 몇백종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백종의 풀이 우리 민족의 

삶이나 생활고} 함께 했던 것이다 그래서 풀은 가 

난 - 생명 죽음 - 벽사 -유희 등을 의미할 정도 

로 상정성의 범위가 매우 넓다 

품은 우리 나라의 속담과 격언에서 풍요와 가난 

을 동시에 표상한다. 풍요는 ‘산에 초목이 무성하 

면 풍년이 든다’는 관용어구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반면에 ‘초근목피(휩'R木皮j는 풀 뿌리와 나무껍 

질이라는 뜻으로， 옛날 보릿고개의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는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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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풀은 쉽게 자라고 시들고 흔하기 때분에 

인생의 덧없음이나 값어치 없는 하잖은 것을 상 

정한다풀 끝의 이슬’과 ‘초로인생’이라는 말은 

사람의 생애란 풀 끝의 이슬처럼 덧없고 허무해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뜻이다. 풀의 무가치는 이 

름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의 ‘초목동부(草木|버 

魔)， 곧 마땅히 해야할 일을 못하고 초목과 같이 

섞는다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아활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시 · 소설에 나타난 품은 대부분 이 같은 

의미블담고있다. 

게다가 풀은 우리 냐라의 무속신회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사회생의 영약으로 등장한다 

이는 관북까방의 푸가(Æ歌) ‘오귀풀이’에 나타나 

는 불로초는 그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단옷날에는 창포 뿌리를 깎아 붉은 물을 들 

여서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았다. 쑥이나 익모 

초를 비롯해 백 가지 풀을 뜯어다 삶아 먹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마를 막거나 재액윷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에서의 풀은 벽사륜 표상 

한다. 어린 아이들은 어울려 플각시볼음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 고장의 풀을 지키려고 풀싸 

움이나 풀시비를 벌였다. 또한 소년 소녀들은 벼 

뜰파리， 폴피리를 만들어 붙였고 풀뿌리를 동그 

렇게 구부려 가락지를 만드는 놀이도 즐겼다. 더 

욱이 풀이 매해 봄이면 어김없이 돋아나는 것은 

생명을 상정함과 아울려 끈칠간 우려의 떤족성이 

기도하다. 

2. 나무의 상징성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닫까지 수많은 

풀과 함께 소나무 - 참나무류 등 나무에 크게 의 

지하며 생을 영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소나 

무는 조선재 · 건축재로 중요했고 참나무는 구황 

식 량으로 매우 소중했다. 

또한 우리 민족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나무 

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복사나-무는 귀선을 쫓아내기 때문에 

집안에 심으면 좋지 않고， 담장에 쩔레꽃을 올리 

변 호상(虎f흉)이 염려되고， 자귀나무를 심어놓으 

면 부부의 애정이 더해지고， 석류나무를 심으변 

자손이 번창하다는 등의 이야기뜰이 많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는 우리의 애국가에도 등장 

• 8 • 

해 굳센 첼개와 기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속려산 

볍주사 업구에 있는 정이품송은 왕아 행차 때 갑 

자기 내라는 비를 피하게 했다 게다가 용문사의 

은행나무 등은 나라의 변란 때마다 큰 소려플 내 

면서 슬퍼했다는 이야기도 전국에 흩어져 있으 

며， 사람이 죽어서 냐무로 태어났다눈 구전도 곳 

곳에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민담 · 설화 -

전설 듭에논 이외에도 나무의 선성함과 풍요와 

생산능랙에 대해 묘사한 이야기가 허다하다2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선화적 받상볍과 무속의 

두 영역에 갤쳐서 ~l 원형으로 대표할 수 있는 나 

무는 선단수(채빼훌樹)와 소도(蘇逢}룹 들 수 있다 

산단수는 자연수억고 소도는 번공수이지만 여것 

들은 선나부 -선대라고 이룹지어결 수 있는 공통 

성을 가지고 었다， 곧， 선나무인 선단수는 서낭당 

나무의 원형으로， 소도는 솟대의 원형으로 생각 

할수있다. 

선단수는 세계상 종교성 공동체성 으로 설명 

될 수 있다i 세계성이란 셰계수 ‘ 우주나무임을 

의미하고， 종교성은 그것을 타고 하늘의 신이 하 

늪과 땅 사이룹 왕래하는 나무이며， 공동체성은 

그것이 특정한 공동체의 중섬을 뜻하고 있다 이 

같은 선단수의 원형성욕 출ain자로 도형화된 나 

무， 그리고 서낭당나무 등에 투영돼 있는 젓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함께 소도에서 서냥대와 

솟대에 이르는 산대의 상정성에도 세계성 , 종교 

성 · 공동체성을 겹쳐서 생각할 수 있다- 아직까 

지 이플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 

았지만 선대의 원형성도 신단수와 크게 다므지 

않다. 선대에도 세계나 우주기둥의 판념을 적용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역사나 문학에 나타난 나무의 상 

징성은 크게 번성 · 영원 - 고겸 ‘ 섣깨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게다가 나무가 그림 등플 풍해 우 

리 민족의 정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삼국시 

대의 사선총·무용총‘각자총 감선총의 벽연 

그림에 나타난 나무는 단군신화의 신단수 같은 

선성한 나무를 상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식물문화의 인식과 보존 

식물문화는 많은 부분이 농경문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식뜰문화의 전부가 농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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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포함되거나 또는 농경문화가 식물문화에 속 

한다는 식의 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식물문화 

는 농경 이외의 사회양식 · 생활용구 · 문학 · 의 

식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넓은 뜻으로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정신활동이라 한다면 이는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및 기타 

사회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전체이다. 즉， 한 시대나 

한 민족의 삶의 방식 전체를 문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식물문화는 농경에 필요한 

도구·무속신앙·민속·풍습·역사·예술·문 

학· 음식 · 도덕 둥에 나타나는 인간의 의식， 생 

활에 필요한 용구 및 사회양식은 물론 환경보전 

둥을 포함하여 식물과 관계되는 모든 형태를 문 

화적인 측면에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은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지만， 문화는 여러 면에서 날마다 창조 

되고 분화되는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옴올 감안한 

다면 그다지 거북스러운 풀이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식물문화는 그 개념이 오래 전에 나타나 

정의되고 그후 계속 연구됩과 아울러 계승발전됐 

어야 했다. 왜냐하면 식물문화는 우리 민족의 삶 

과 연관돼 있으며 더 나아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선인들의 삶 세계률 알아봄으로써 그 문화의 숨 

결을 그대로 전승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전통 

문화에서 본 식물의 인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좋올성싶다. 

확원해야 활 전홍문화식훌 

1. 북월대상 전홍훈화식를총의 범추 

현재 훼손된 식물종의 회복은 크게 복원 

(restoration) . 복구(rehabilitation) . 재 배 치 (real­

location)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복원 

은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자연적이며 자기유 

지적인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복원 

은 곧 생태학과 농학의 이론을 결합한 응용생태 

학의 한 분야로서 자연생태계를 모방해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하는 일종의 환경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복원대상의 식물종은 희귀 · 고유 

. 멸종위기 - 경제식물 둥 다양한 범주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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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면 각국의 문 

화식물종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성 

서에 나오는 식물을 복원했으며 일본에서는 마을 

고유의 식물복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을 지 

정，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문화식물의 복 

원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전통문화적 상정성이 있는 

식물을 복원대상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복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복원대상 전통문화 

식물을 선정하기 위한 범주를 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그 범주는 대략 ‘어느 시기까 

지 유망 농작물로 재배됐으나 지금은 재배가 전 

무하거나 또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식물，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농 

작물일지라도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추 

세에 있거나 앞으로 몇년내에 그렇게 되리라고 

여겨지는 식물， ‘예로부터 민족성이 깃들어 있 

으나 지금은 역사적 · 문화적 상징성은 물론 그 

원형이 훼손 또는 훼손상태에 있는 식물， ‘고증 

자료에는 명확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전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형태 

가 변모됐거나 또는 없어졌다고 입중되는 식물， 

‘국가적 · 지역적 · 지리적으로 민족의 삶 · 생활 

과 오랫동안 공존해왔으나 현재는 일부 또는 전 

부가 절멸위기에 있는 식물，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셜정한 범주 및 기준에 

해당하는 식물， ‘한국특산의 감소추세 · 회귀 · 

절멸위기종으로 보호 또는 보전이 필요한 식물 

둥이다. 

2. 국내 멸종위기식톨의 북월사업 현황 

1)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생지에 

서 절멸된 회귀 및 멸종위기 식물 총 12종 2백 

41본을 복원했다. 지금까지 자생지에 복원한 식 

물은 청사조·산개나리·나비국수나무·섬개야 

광나무·죽절초·갯대추-칠보치마·서울오갈 

피·쩡챙이풀·개불알꽃·박달목서·문배나무 

등이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해 우리 나라의 고유 

자생종이거나 희귀 및 멸종위기에 처한 2백 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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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록화한 관리지침을 마련， 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관리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2) 한국자연보존협회 

한국자연보존협회는 80년대초반 멸종위기의 

미선나무 · 망개나무 · 개느삼 등 3종의 한국특산 

종을 대량 증식，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했음은 

물론 제주도 섭섬의 파초일엽 복원사업에 참여하 

는 둥 식물보존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3) 효댁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94년 5월 ‘멸종위기 생물 

자생지 복원본부’를 발족하고 울릉도 고추냉이 및 

설악산 솜다리 복원사업을 실시했다. 

4) 기타 

제주도는 혹란 · 풍란 · 차걸이란 등의 난초류 

와 백서향 · 문주란 · 파초일엽 둥의 멸종위기식 

물을 자생지에 복원했다. 또한 한국난협회가 지 

난 78년 나도풍란과 풍란을 제주도 상록환엽수림 

지에 복원했으며 한국자생란보존협회도 식물 복 

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었다 

3. 확월해야 활 문화쩍 식물의 예 

우리의 농촌 마을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 팽 

나무 둥이 정자냐무와 함께 당산림의 노거수， 풍 

치림의 소나무 등이 있다. 이같은 나무는 멸종위 

기식물이 아닐지라도 훼손되거나 천연갱선 등의 

과정을 거칠 때는 문화적 식물로 인식해 지역적 

으로나마 복원해야 할 식물이다. 또한 문화적 측 

면에서 볼 때는 외래식물도 도입된 후 우리 민족 

의 생활과 함께 영위해 왔다면 원칙적으로는 복 

원대상식물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에 소개되는 복원해야할 문화적 식물은 지 

금까지 자생지에 복원된 미션나무 · 청사조 · 산개 

나리·나비국수나무·섬개야광나무·죽절초·갯 

대추·칠보치마 서울오갈피·챙갱이풀·개불알 

꽃·박달목서·문배나무 미선나무 망개나무· 

개느삼·문주란·백서향·파초일엽·풍란 나도 

풍란 · 고추냉이 · 솜다리 등을 제외한 예이다. 

그리고 다음의 희귀 및 멸종위기종과 회귀 및 

멸종위기 후보종은 산림청(1996)， 특정야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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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환경부(1993)， 우선조사생물종과 검토대상 

종은 자연보호중앙협의회(1996)가 종보전을 위해 

지정한식물이다. 

1) 통일벼는 13년동안 풍년으로 녹색헥명을 이 

룩해낸 농작물이나 지난 92년이후에는 재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종보전 차원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교육적인 변에서도 지역적으로 얼마만큼씩 

재배돼야한다. 

2) 돌콩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콩의 야생종으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부합되기 때문에 야생종의 유전 

자확보를 위해서도 자생지에 널리 분포돼야 한다. 

3) 능금나무는 사과의 근원종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과 밀접해 있으며 우선조사생물종이다. 

4)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자생지로 알려졌으나 

몇 그루밖에 없으며 희귀 및 멸종위기종， 검토대 

상종이다. 

5) 한란은 관상용으로 이용되는 회귀 및 멸종위 

기종， 우선조사생물종이다. 

6) 노랑돌쩌귀는 옛날 독성이 강해 사약의 재료 

로 이용됐으며 오늘날에도 약용으로 널리 쓰이는 

희귀 및 멸종위기종， 우선조사생물종이다. 

7) 노란팽나무는 마을의 정자나무로도 식재됐 

던 희귀 및 멸종위기종， 특정야생식물종， 우선조 

사생물종이다. 

8) 돌매화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작은 나무 

이며 학술적으로는 제주도와 일본열도의 식물상관 

관계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식물이고， 희귀 및 멸 

종위기종， 특정야생식물종， 우선조사생물종이다. 

9) 흰진달래는 일부에서 개나리와 더불어 무궁 

화대신 우리 나라 국화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 

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과 친숙한 식물이며 희 

귀 및 멸종위기 후보종， 특정야생식물종， 우선조 

사생물종이다. 

10) 함양원추리는 예로부터 산채로 먹었던 특 

정야생식물종， 우선조사생물종이다. 

11) 금강초롱꽃 · 삼지구엽초 · 개족도리는 최 

근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상용 · 약용 둥으로 각광 

받는 희귀 및 멸종위기종， 특정야생식물종， 우선 

조사생물종이다. 

12) 개가시나무 · 황금소나무는 농기구용 · 목재 

용으로 사용됐던 희귀 및 멸종위기 후보종이다. 

13) 만년콩 · 울릉국화 · 눈향나무는 희귀 및 멸 



자 연 보 존 I 제97호 1997. 3] 

종위기종이다. 

결 트료 
‘-

대부분의 곡식탈은 야생종에서 기원한다. 산품 

종 - 내병성 품종 등이 이러한 야생종에서 만틀어 

지고 있으며 이것뜰은 미래의 육종프로그램에 있 

어서도 펼수적이다 따라서 밝은 ~']래룹 준비하 

기 위해서논 야생종의 유전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보서는 떼서코 원산의 고대 야생 옥 

수수 유사종자가 현대의 옥수수와 ji)_li~ 될 경우 

선세계적으로 연간 수십억달러룹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파 동님아시아의 말레이시 

아에서도 지왼화 가능성이 높은 야생 오렌지 복 

원사업윷 활판하게 펼치 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 

다. 그나마 우리 나라애서는 최단 틀→어 보종-삭볼 

어1 대한 판섬이 uH우 높아지고 있다. 충청북도 등 

이 토종식플 보존시책을 내결었고 토종애호가플 

은 도종연구회 벨족을 서두르고 있다‘ 토종석윌 

은 바로 우려 민족의 생활과 함께해온 문화식 풀 

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증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이라한관심은보호와브전읍전제로한 것 

임이 틀힘없을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김→까지 우리 나라는 문화적 가 

치가 있는 식불의 복원사업플 등한시했턴 제 사 

실이다 이라한 삭풍의 복원사엽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를 플면 이미 파괴된 자떤 

을 녹화합 u!l ;zl 지 고장에서 강하게 자라나는 토 

박이나부로 꽉원하는 것도 야생종의 유전자룹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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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우리 나라도 국제경쟁에 뒤지지 않으려 

면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 

원식블 보전 또는 꽉원사업에 반드시 선언듭의 

삶과 함께 해온 문화전 위기식붉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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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속의 야생동물 인식과 그 전통의 회복 

머리말:문제 제기 

문화플 지 칭하는 영어 ‘’culture" 는 ‘흙을 가꿈’ 

이라는 의미의 ‘농겸’ 즉 “agriculture" 에서 비롯된 

딸이다- 푼화의 발달이 능二갱생활과 더불어 싹트 

가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둡일 수 있다. 

고고학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한반도 

에서 생활 한 것은 약 5‘000 B.C.부터이며 원시농 

경을 시작한 때판 1‘800 B.C 경이라고 한다 흔 

히 말하는 ι‘5.000년 역λF’플 훨씬 웃도는 연륜 속 

에 우리 문화가 성장해 온 셈이다. 

한반도에 자따힌 우-21 나라를 “동방의 아침에 

해F브는 나라”로 볼리꽤 했던 우리 고유문화는 오 

늪널‘ 서 구 사회에서까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블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 애 

쓰는 일도 많아졌고， 그 맛깔에 심취하는 이들도 

자주 대할 정도가 되었다 우리 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 브다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된 때문 

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 나룹의 문화유산이 설아서 숨쉬며 맥 

을 엿고 있다윤 사설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수년 선 마 국의 ABC .. TV와 National Geo­

graphic이 공동으보 우리 나라익 이모저모를 

“Korea: The Land of Contrast" • 즉 “양극적 대비의 

나라”라는 제목 으로 한국을 다둔 꽉집 프로그램을 

방영， 보도한 바 있다， 벗 전동과 초실용주의적 양 

상이 공존하논가 하면 가난파 엄 성난 부가 엇갈려 

존재하고， 수려한 자연과 조성의 숨결이 남아 있 

는 반면 빠르고 부분별하깨 파괴되어 가는 환경 

등을 소째포 한 것이었다-

\]] 국의 PBS(Public Broadcasting System)가 한 

국 션풍문화와 현실이 보여주는 양면성을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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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리 나라에 올 것이라고 한다- “자연과의 

조화를 존중하는 친환경적 전통의식이 살아 있다 

면 그토록 무분별한 자연파괴가 어떻게 팽창일로 

에 있는 것일까7’라는 문제를 품어 보겠다고 한 

다. 우리는 이 분제에 대해， ‘느L건 바로 물밀 듯 

볼아 닥친 서양문물 때문이다”라고 쉽사리 답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외래문물이 아무랴 강렬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수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 아닌가-

“사람은 특별히 억압받지 않는 한， 언 식하는대 

로 행동하는 생물”이라는 점이 사람의 올바른 인 

식을 요구하는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자주 강조 

되고 있다. 어떤 곡절석 있었든， 오늘날의 가속화 

되는 자연파괴 행위의 저변에는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우리 가운데 크게 굴절되었거나 양면 

성을 지년 또 다른 사회 문화적 의식구조가 자리 

하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파 야생에 대하여 원래부터 가 

졌던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 그 동안 무엇이 어떤 계기로 오 

늘처럼 반환경적 의식을 불랴 왔는지를 몰이켜 

볼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실로 가치 있는 의 삭의 

뿌리를 되찾아， 자연환경 보전의 현실적 과제틀 

을 책결하는 노략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젊어진 환경문제의 대부 

분은 우리의 잘못된 의식과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틀이다 우리 나라의 자연과 야생， 그리고 환경 

은 어느 때보다도 의식과 행위의 개혁을 통한 보 

전의 길을 새로 찾아야만 하는 사점에 있다. 가치 

있는 전통의식이랴면 잊혀졌던 것이랴도 하루 속 

히， 다시금 발굴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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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적 자연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뒤늦게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플 이해하고자 할 때 범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오류는， 옛 사람틀이 별다른 행위규범 

이나 도의적 사고의 뿌리도 없이 그냥 살아갔다 

는 생각이다. 천렵과 자연물의 채취를 생활의 방 

편으로 살아가던 원시생활에서도 타부(taboo)의 

형식으로뜬 또논 토템(totem)의 형식으로든 나름 

대로 독특한 인식의 가반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대적 규범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범은 오늘날의 볍과 제도보다 더 

욱 훌륭한 사회질서릎 유지하는 힘을 지닐 수도 

있었다-

“자연‘’은 하늘파 땅，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플 의 "1 한다. 사란은 바로 이 자연의 일부 

로서 여 기서 의 - 삭 주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얻으벼， 길 ·흉· 화，복으로 표현되는삶을마땅 

히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옛 

문화 속에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 

었다. 

옛 문화 속에는 특히， 만물이 가지는 생기 

(vitalíty)의 원천으로 하늘과 땅의 관계가 중시되 

었고， 땅 위의 크고 작은 삶의 터전과 만물들이 

가진 조화까지도 존중되고 있였다. 바로 음m쫓) . 

양(陽)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본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다. 땅은 붙과 바다라는 지구표면 

의 커다싼 두 단위 환경으로 다시 나뉘어절 수가 

있다 그리고 산과 계곡， 하천과 호소 등， 또 다른 

삶의 71운으로 가득한 보다 작은 자연환경으로 

나릴 수 있다 물은 바다에 대하여 양이 되며， 계 

곡은 산에 대하여 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은 조화 

와 균형， 중용 등의 옛 가치관에 돼한 이해가 없 

이는 매우 어렵고도 심오한 것들이다. 

양은 태양[日 ]으로 우선되고， 음은 달[月 l로 대 

선되며，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라는 

만물의 기운， 즉 사람과 생물이 없이는 살 수 없 

는 다섯 가지 요소들과 함께 음양오행얘윷陽五行) 

을 이룬다. 사람에 게는 길흉화복(吉연j빼福)의 근 

본이 되는 자연요소들이다 기후여건을 비롯하여 

물리적 자연환경， 자원과 영양물질 등의 요소들 

이 사람의 과거와， 과거에 바탕을 둔 현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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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 래의 운서!까지도 좌우하는 것으로 믿었으므 

로 자연은 마땅히 존증되 지 않윤 수가 없었다-

땅은 사람이 발붙이고 사는 터전일 뿐만 아니 

라 흙이랴는 생산력의 밭으로 무엿보다 존중되고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본하고 사람과 모든 생명 

은 흙으로부터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어 왔 

다 농정에서 싹뜬 5，000년의 문화사회를 지속해 

온 우려 나라의 땅과 흙은 언제나 소중하고 조심 

스런 것이었다 단군조선의 “밝맏”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부족사회의 기원에서부터 한반또는 온갖 

생명이 생성， 번영하는 터션으로 우리 문화 속에 

서 예외없이 존중되고 있었다(정형호 1978). 땅과 

흙올 귀히 여기는 사고의 뿌랴까 건채했기 때문 

에 한반도는 근세에 이F기까지 끔수강산(옳짧顯江 

llJ)으로 칭송될 만큼 조화-돕고 아룹다운 땅으로 

남을수가있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도외→삭 감범， 흔은 도(휩) 

를 행하는 설천덕목까지도 지→연의 법칙 파의 조 

화에 찾았턴 사실을 우리의 역사석 기록에서 흔 

히 찾아 볼 수가 있냐‘ 띤찍이 삼국시대 산라 진 

흥왕 때 시작띈 교육셰도얀 화항이 대표적이다 

젊은이들이 명산대천플 두푸 다니며 자연파 더 

불어 참뜻을 깨우치는 수도생활을 하였다 오늪 

에도 같은 맥락 ö 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자 

연학습”의 가장 확실한 방볍 하나가 실천되고 있 

었던 것이다. 유(1能) 볼(佛) . 선(↑山)의 사상둡을 

합하여 독자적으로 계발한 층(忠) . 효(孝) 선 

“言) . 용(勇) 인 (t:)의 다섯 까지 덕목을 선조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었나-

이 가운데 인(↑ :)은 특히， 삼생유택(殺냥有擇) 

을 말한 것으로 “살아있깐 모뜬 것을 다루는 데 

때와 장소룹 가려서 어질거l 판단하랴”는 젓이었 

다. 이처럼， 단순히 불겨](f했서없)로부터 비롯되지 

않븐 것으로， 때와 장소틀 가려 생볼의 복숨을 다 

룰 것을 당부힌 국가적 노력은 선라 이후에도 고 

려와 조션의 역사적 기록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특히 휩부터 가윤까지 전국 산야에서 야생 

동물과 미물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왕명으로 

금한 사례(드國史記 百濟추;듭닌 서i15 볍왕조 원년 

12월; 東史鋼m 고려 예종 2년， 서기 1107년; 李關

實錄 조선 예종 원년 9월 을축일， 서기 1468년)가 

많은 것을 쉽샤려 찾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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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생산력을 존중하던 우리 문화 

우리 문화의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두드러진 

하나는 땅과 흙을 존중하는 오랜 농경생활의 역 

사에 뿌려틀 두었다는 것이나. 조선 500년， 혹은 

그보냐 훨씬 전부터 “農者‘치 F之〉j;本” 이라논 의 

식과 함께 성장해 온 분화이니 만큼， 땅과 흙은 

존중되고 있였다. 뿐만 아니라 우라 나라의 [당은 

어디릎 가든 산지가 발달해 있고 그 아래에 게곡 

과 하친， 그리고 평야가 펼쳐진 지형이 뚜렷하다 

땅과 흙이 산에서부터 비꽂뇌었듯， 사람도 산 속 

에서 나서 산을 보고 자라며 산 가운데 묻히는 운 

영을 타고Lr쓴 것 o로 민어 왔다 살아서 땅과 

을， 二Li끼고 땅위의 온갓 생병뜰짚 상떻게 대하느 

냐에 따라， 현재와 자손으보 어어지는 미래가 결 

성되는~ 것 r즈화도 믿고 았였다- 죠선시패에 성챙 

하년 “風υr}(:l也f먼‘ 도 따지 고 성 면 땅고L 흙을 대하 

7 태도와 생명현상의 과거. 현재， ul 혜륜 연펀지 

야사고하는풍습이었다 

옛 농경문화논 작은 면식의 I당윤 알차게 가꾸는 

데서 출발한 것이였다 원-작괴 간작으호 나양젠 

품총의 작물릎을 함께 가꾸고， 집에서 가까운 곳 

에는 텃받을 가꾸기도 하띠 가뭄 홍수 등의 자연 

셰해와 흉작플 대비 하논 일도 잊지 않았다 한 가 

지 작불이 잘 안되면 다른 작불이라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어야 했다 한 해 동안 땅과 흙 :L21 

」고 작품을 다푸는 농경은 또、 판자만이 아년 부락 

공동 생활처1의 운영과도 같았다 부략의 길 흉 

화 ?벅이 또한 공동체가 〔딩과 흙을 대하는 자서1에 

도 달려 있였다 [당과 흙으l 썽산력윤 존중하L 옛 

농정방식 사체가우리 문화익 다양성파조화플키 

워내는맏이기에 증=푼했디 

요즘처협 넓은 편적에 단일 응二의 놓작볼을 재 

배하L1j ‘ 한 가자 작풍의 수확이1 풍， 성펴}찰 

가늠하는 산염영농 양식과는 근본작으로 달랐다， 

기계화， 화석연료 벚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의존 

도름 높이고， 성대적 으로 토지와 -보양， 작물 t:l 양 

성의 가치플 잃게 하는 문회와는 거리가 별였다 

서양의 룹칠문 r병과 기계화익 효윷어 전통적 가난 

을 붙리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띤서 r당의 전흉 

적 생산랙올 촌증하는 사고바저도 빠딛 셰 멀려나 

게되었다 

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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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등 

‘-

붉파 사오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장마침 천풍과 

번개가 볼아칠 rr!J 변 초등학 __1 ìL _UL실에서 종종 듣 

곤 하던 이야기가 있다 선생념을 한참 졸라서 뜯 

던 이야기다 ‘땅 속에 해북-은 이무기가 용이 되 

어 승천하거를 수백년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 , 어 

느날， 고개 너머 3료 깊을 내j 二라 산허리를 깐아내 

던 볼도서 7} 이무기의 허라칠 잔라ql게되어 ·‘, 불 

도저블 부떠떤 사람은 그로부터 그만 알지 못할 

병으호 앓아 눔게 되고 ... 와 같은 내용이다 산허 

리릎 칠라내고 땅을 파헤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적지 않은 사란탈이 공감하기 

도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다 그때부 터만 하더라 

또 요즘과 갇은 땅에 대한사고는 너무나또 르고 

빠뜬 떤화였다 

생태학적 야생동물 인식 

우리 땅은 대륙으로부타 대양괄 향한 깔UJi기 

묘[양으로 이어지고， 바다룹 향한 땅의 생산력블 

말해주듯 어머니의 자궁윤 닮은 5~습이다 영산 

jJj 대천이 펴줄처립 곳곳을- 감싸고 있、 71 도 하다 

예호부터 싼자수려함윤 말할 때면 언제나 잉어， 

두꺼비， 구렁이， 채비， 쩡， 노루， 사슈， 토끼， 여우 

등 이루 헤아헐 수 없는 야생동물윤이 등장하기 

마련이었다 일반에 풍nl하먼 설화 가운데 야생 

판물 종류의 폭이 I쇠단칙 넓였던 것이 또한 특정 

이다. 사람을 돕거나 은혜를 갚았다논 동물도 있 

고， 응콤한 성격을 나타내는 구렁이， 너구리， 여우 

등의 동둘도 때조갚는 모성애나 의'21 ‘ 또는 지혀1호 

움윤 」표현하는 더1 비유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야'! 속의 많은 동물이 바로 우리 나라 생 E1J 

겨}룹 대표헬반한 동불뜰의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였다 마을마다 서로 파픈 설화를 가지는 힐 

도 많았고， 천새뜰의 아야기도 석지 않았다 소쩍 

애가 “솟작다〕’하고 울면 풍년이 든다거나， 꾀꼬리 

가 ‘’밤에 맞은 조도령”하고 애정어린 노래를 하 

다가도、 바람이 심한 남이면 새끼틀에게 “떨어질 

라약’하고운다논얘기의 경우도각각총류의 특 

정을 김-칠맛 나재 표현한 것늪여다. “제비가 낮제 

날면 비가 내리고 .. ‘ “고슴도치가 오이를 등에 

지고 가면 장마때 홍수가 예상되고 .. >,’ “칠월 침 

석이떤 견우， 직녀가 서로 만달 오작j_i!룹 놓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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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추려자 태어나 딛판에 삼I셔 숲 덤붉어1 풍지 

룹]브너L 

비확 무성한 숲은 아니나 지기 옴하나 승기기 

는 녁넌하네， 

한 해가 꺼힐어 북쪽 찬uj-림이 볼어오떤 굶은 

매 주둥이가 더욱 푸거워 셔， 

뜰판에 uJ]추라기야 너l 옴 작이- 한탄마라 아칩 

거랴 펴기를 변힐 수가 있겠구나、 

이제야 알겠구L} 크고 작은 표즈는가 쓰섣 곳이 

었으니， 

모는 것이 하늪의 때릎 타고 났섣을. 

판의 버l추라7](야행곽행j’란 시를 보사， 치뜰의 머리털이 빠지며 ... (이 때가 털갈이 시가이 

다}’， “추수가 늦으면 뜸부기가 딱디꾸려로 변한 

다 .. 처럼 농사와 관련된 날씨와 계절을 새나 짐승 

윤 뜰어 말하지도 했다. 이런 모두가 우리 생활주 

변에서 흔히 보는 동물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었다. 

자연의 먹이사슬에 대한 이해와 해학이 어우러 

진 좁f王水言의 시 구를 하나 보 자‘ 

두꺼비 파리 윌고 두염 위에 치닫아 앉아 

건너산 tl}퍼보니 백송끌이 떠 있거늪‘ 

가슴이 끔찍하여 펄쩍 뛰어 나1단다가 두염아래 

자빠지고， 모치라 날챈 매일망정 에 해짐번 하패랴‘ 

같은 사냥의 목표불을 상:iL 붓 삼그[ 

넉넉한 마응파 자띤혜 대현 이해가 윌 

때추리와 

뜰띠나서 

어었는시 

우리의 옛 푼화 가운마 목꽉한 또 하냐는， 원래 

부터 희귀한 야생꽁월-뜰에 대한 존 중이다~ 야생 

동불의 튜성앙 결코f 흔할 수 없뉴 생태세 상위 포 

삭옹볼이 1냐， 펀칩이 처서 많은 엑너지와 핑대헌 

서식조건을 필요보 하늠 동뀔윤둡 딸함야다. 아 

런 생태학적 학궈종갚에 대한 :;'~증은 드1 셔1 두 가 

지로 나타난다 우펴 나파와 딴주 일대의 꽉산농 

룹이 1꾀 I쟁수인 흐랑01 에 대하여 풍자와 해학으로 

소화하는 넉넌함야 l 하Llr:j 그러고， 크고 하얀 

두루L1J 쉴 u1돗한 새늘의 고아한 자택(짜 푼우}릅 

관려와 선 u] 늪이 본받으려 했고 새 자 운데 새(함 

類→ (劇)보 그 고←/1 한갚 상정화하i-~ 칭송했던 점 

이다. 넓은 의 v] _5'_늠， 우，，1 나파 정치외교사와도 

관련이 있고 허다한 끼록이 었는 송꼴패와 ?라 

uß룹 왕파 낚아의 지 상과 

이에 속한다고 봉 수가 었다 

호랑이의 위풍파 기쇄가 서1 겨l 여라 나라에서 

흔히 펀력과 세도의 상징 으로 tl]유되던 터1 벼갇 

때， 우리 니라의 호땅이는 ;.q 못 친끈한 모습으로 

일반 사람틀-의 생활 풍속파 함께하논 특칭이 있 

다 때로 산산령으보 받어 지 7]도 하던 동윌이지 

만 섬화와 빈회 속의 호탕야는 대부분 사람파 진 

끈한 모습:윤 하고 있녀 양는 아아륜 닫펠 i패화 

은 옛날 얘기틀 플려주는 자바에서 언채나 능성 

-
、~ 

‘ --

산야에 뛰노는 동물-달은 언제나 까유롭고 풍요 

로운 자연 ò ;료푸터 충분한 먹이로 균형 있는 간 

강을 유지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검 아왔다 때분 

에 윤기 있는 건강을 갖춘 야생동물은 농정의 대 

상이었고， 사람에게는 자연아 베폴어 주는 증요 

한 천렵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야생동물이 

천렵의 대상으로 잡히는 딘1 는， 꼭적과 종뷰뿐만 

아니라때와장소에 대한구벨이 분영했었다 

농번기에는 종다랴， 뜸부'-71 、 콸오려 듬0] 논파 

받에서 함께 살았고， 집 얀의 서1"}필에서뉴 셰비 

가， 문 밖 과실나무 위에서는 까치가 모두 사람파 

어울려 함께 살았디 야생동물의 번식이 윌난 한 

한기에 둡어서야 천협이 가능했고， 천렵으로 삼 

아늘인 동윌을 장터에 내다 파는 것은 직엽 적인 

포수가 아니고는 커다란 수치로 여겼나 토끼올 

이， 노루볼야는 마을 공동의 축제릎 준비하기 위 

함이었고， 이때도 훗날을 위하여 동불의 열정한 

“도망길”을 두어 씨룹 말리쓴 일은 삼갔다 

천쉽익 댁상이 되는 장룹 종의 구별은 으늪남 

의 수협조수에 대한 구분과도 잊치힌다 한 llH 새 

끼수가 많거나 어린 암컷도 쉽사려 임산하는 초 

삭성 조류와 포유류들이다 야생동품에 관따의 

기초가 전통적으로 존속되고 았였다는 증거이기 

도 하다‘ 옛 끌에도 사냥의 대상이라면 쩡이나 메 

추라7]， 기리기， 오리 둡고} 토끼， 노루틀이 주로 

나타나고있을뿐이다 

조선 숙종 때 역관이었던 홍세태6젤世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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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굉;-델이 바로 호랑이다. 

선국 곳곳에서 호환이 있기또 사섣에도 

늠 정의로운 편에 도움윤 주쓴 동물로 여겨져 왔 

선기한 힘이 아닐 수 엽다 표삭동물의 특성 

윤 이해하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산신령에 대한 

범하 지 않 71 위해산지 1 갤코 “풋펀 호랑 

이’‘랴표는 하7.1 않았냐 오히펴 자떤과 \， 1 간사이1 

사란을 가려. 갓은 

영어 F 해냐}기도 하뉴 의 

이환혀내펴다보묘 

~j"i윌 스 쓰포 원허꺼i 되 

여 

희겪한 다}행조류i 생태채 상위잉 능-풍능fì~- 또， 

이기도 했다 특치 ð}얀 써블 

、 두 루1’l(f'J fñ짧)촬 

씬싼셔힘 궈하게 

석꺼자 →두-추f1] 

외 자E셔 뜰 ~1. f-H _~~_ 

띄 성우만 하cj라도 지금김냐는 휩씬 않은 수룹 

판 수 있었던 잣 갇다v 조선시다i획 

풍 속화(펴 힘 딱훨 펀← 3υ상}이j 추 수가 끝 

듀1→ '-'1 :7.1 어 펴런 두루131 의 -~~L습이나 인 

혜선에 5 것 

소니-푸 위에 하펀 같이 잘못힌 서화 

l성풍 등의 二I 험은， 조션 섣?!와 일제풍치의 혼란 

기에 나온 삿갈이 Cf二 핵선어}는 두루u1[흉성]. 황새 

짧 백로i驚] 등이 확실히 二j1.1:_영펴 _E 있었운 뿐 

아니4， 조선 써종 째에조 적어요L 꽤휠 삼}풋한 각 

종 조쉰펙 대한 거본적 분류체젝~~r_ 존재했던 것 

16 

으로 믿어진다. 다만 기록에 한자륜 사용함에 뜻 

파 음올 벌어 쓰논 두 경우가 후세에 그 내용을­

이해하논데 어펴웅플 주고 있플 뿐인 것 같다 옛 

부터 두루미와 흰색이나 모습을 닮은 황새 I옳힘l와 

백로{白驚]틀도 민간의 보호대상이 되었효며， 사 

람둡은 이뜰파 한 n~윤에서 살아가논 것을 자랑 

으쿄 여 겼을 것이고 해치지 않았음도 불론이랴 

하겠다 호랑이 저럼 희귀한 야생동물의 보호가 

사딴틀의 선동식 인식에 의하여 자리잡을 수 있 

였던 사려1파고 볼 수 있겠다‘ 

좁 tÍ:水듬의 다펀- 사구 하나플 보자. 

목붉은 산상치와 혜에 앉은 송??매와 

덮앞 논 부상미에 고기 역논 백로로다 

초당(얄호훗)에 t'l회 곧 아니면 날보내기 어려워랴. 

옛 사람들의 야생동뜰에 대현 표현이 단지 한 

종류의 모습에만 그치지 앓고1 서식지와 생활습 

성마저도 잔 이해하코 있윤을 받여 준다~ 자연의 

온갖 사뜰둡의 싱호관계와 ::J 조화， 균형을 숭상 

하고 커냐란 전처펄 이해하려고 애쓴 결과일 것 

이다. 이는 오늪날의 생태학걱 판심괴도 비김 만 

한것이다‘ 

전통적 매사냥의 밟닮 

특별현 목적질 위하여 야생용물윤 학문적 2로 

분류혀고， 사육‘ 관리할 뿐반 아니 G}‘ 서식지 조성 
으 
c: 수컵조수의 증식에도 힘쓴 사례가 았다 

우리 나라 역사 속에 찬란하다고 할 매사냥[鷹쩌] 

의 산통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목적’ 

아라고 함은， 주로 왕처럼 특별한 신분의 사란둡 

이 수혐의 도구로 깊들언 때릎 사용한 데서 출발 

하여， 나중에논 중국， 힐본과 같은 이웃나라와 정 

치， 외교적 펀계유지의 중요한 방편이 되였던 사 

실이 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서 산출 

되어 푼련된 "n의 가치가 워낙에 높이 평가되어， 

때룹 잠Of→ 1뜰이고 관려하는 관청인 응방(鷹功)이 

엄 청난 Tf-모로 커시기도 했다- 역사 속에 유수한 

명꾼현왕(名컴賢:I)뜰마저도 때사1냥에 섭취한 나 

머 cz] 국사흘 소홀히 하쓴 경우가 많아석， 백성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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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성과 충선들의 간언도 끊이 지 않았다는 기 

룩이 허다한 만큼， 그 폐해 또한 염청났먼 수렵의 

하나였다. 

해사냥 특유의 맛과 멋은 다른 어느 스포츠에 

비깊 수 없을 정도인 것은 누구나가 인정할만한 

사설이다. 셰종 3년부터 6년까지는 이웃의 명나 

라가 조션의 병력(兵力}을 약화시키가 위하여 25, 

000펼의 말을 초공하라 할 때， 이블 매년 몇마리 

의 매와 표범으로 대선하는 외교담판의 숭리를 

이끌어 낸 것이 또한 당대의 매사냥이거도 했나 

우리 냐라 매사냥의 최초 기록은 고구려 유리 

왕 22년， 왕이 질산에서 닷새 동안 행했다는， 서 

가 3년의 일아다(東웠빼目). 이 밖에도 옹부(鷹部) 

라는 관쟁을 두었던 랙제의 때사냥은 일찍이 일 

본에까지 전해졌고， 선라에서도 잔평왕(東史鋼 

目}음 비롯， 흥법왕C:C:國遺事)， 성덕왕C'J짧史記， 

新羅本紀) 등이 매사냥을 닝달리 즐겼다고 한다‘ 

고려 왕으로는 충혈왕이 왕 원년(1274)에 최초로 

궁중에 응땅을 두고 매를 관리했다는 기록(增補 

Jζ짧、備考 44)이 있다. 이 처 럼 우리 역사 속의 ” 
λ사}냥은 딘7져ζ져’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거의 2，000년의 역사플 두고 주로 왕권을 중섬으 

로 성행했던 수립의 형태였다 

조선시대에는 응방의 관리뜰올 전국에 풀어 매 

흘 거둬들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사에 가지릎 인정받던 귀송골I玉{每좁]， 거란송골 

[老花海춤]， 저 간송→끌[老花海좁]， 거 거송골[좁海 

좁]， 퇴곤I白鷹]‘ 다락진， 고읍-다손송꼴 등은 너무 

나 귀해져서 잘 잡히지가 않았다- 각각의 형태와 

몸색깔에 대한 서숲을 보면， 골속(骨屬)으로 불리 

던 대부분의 매가 지금의 매目 매科에 속하는 흰 

매， 바다uH ， uH , 헨다손배(Saker Falcon) 등， 한반 

도 주변에 분포하쓴 모든 종을 양랴힐 뿐 아니라， 

지역적 아종이나 담색형， 암색형 등외 개체변이 

뜰까지 따로 분류하였음을 추론할 수가 있다. 퇴 

곤雄困)은 서술에 의하띤 응속(鷹屬)， 지금의 매 

目 수려科에 속하는 애매플 말함인데， 이것도 중 

국의 황실에서 즐겨 쓰던 종이었으므로 가치를 

언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이 밖에도 

많은 증거가 있지만 매과와 수리과의 두 자지 맹 

금류 부류를 분명히 구분하였다는 단서가 펠 수 

있다 

-17 -

특히 매사냥의 상품이라고 할 송골류가 워낙에 

진귀하므로， 해청을 잡아들이는 자 가운데 벼슬 

이 없는 자는 8품의 직위플， 이미 벼슬이 있는 자 

는 1등급 승진을， 천빈은 쌀 50섬 또는 무명 50필 

의 상을 내려지도 하였다 특히 흰매에 해당하는 

옥해청을 잡아 올리는 자에게는 7품의 직위， 또는 

3계굽 승진을， 천민에 게는 해 청의 곱절에 해당하 

는 상을 줄 것을 공포하기도 하였다浮輯實錄 서l 

종 9년). 그래도 여전히 곰속의 매둡여 귀하여 잡 

히지 않으므로 왕은 다시 도화원([웹畵院)에 명하 

여 12가지플 분류한 매의 그림 100본을 그려 전 

국의 관청애 보내기도 했다浮朝實錄 서l종 11년). 

지금까지 이 그램이 님아서 전해친다면， 역사 자 

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혼돈되기 쉬운 매 

류 각종에 대한 완벽한 현대적 분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二l램윤 또한 최초의 조류도감으로 '{l 

정하는 데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갖가지 응류， 예를 들면 혈 

鷹(참매)， 黃鷹(fJJ陳， 핸之團， 보라매 :당년생 어 린 

참매)， 白붉鷹(再陳， 南1mζ者， 보갈이 ·생후 이년 

째 어린 참매) 등의 이름이 나오며， 이들을 주로 

매사냥에 사용하게 되었다. 오늘의 이음으로 참 

매가 그것이며 지금도 전통 매사냥은 참매라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달라져게 한 원인이기도 하 

다 아마노 골속의 매류가 오랜 남획에 의하여 전 

국적으로 너무나 희귀해진 때문이었을 젓이다.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응방이 그 폐해로 말미 

암아 잇달아 축소되다가(종종， 션조)， 숙종41년 

(1715)에 폐지되고， 고종 31년 청일전쟁이 일어나 

기까지 다만 소규모의 鷹師찢로 존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매사냥은 민간에서도 즐기는 이가 많아 

지고 전국적으로 은믿히 성행하기도 하였다. 옛 

기콕 가운데 웅-수， 전럽， 전수， 유엽， 유전， 방응 

등이 바로 매사냥을 일컴는 말이라고 하는데， 모 

두 매사냥의 열기가 민간으로 옮겨지기까지 사용 

되 던 용어 들이다(박규섭 1990).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다시 국교가 유지되었 

던 션조(1607)부터 순조(1811까지의 기록에는 

죠션 통선시 가 해마다 참매 50-10련， 호피 30-

7상， 표범 가죽 30-10장과 다수의 사솜가죽 등을 

일본어1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호랑이， 표범 등의 맹수류가 전국으로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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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용하는데 조화플 증二시하거냐 땅이 지니는 

서식환경으J로서 가치릎 새로이 띤성할 수 

인션의 전환야 펼요하나 땅 위혜 

동월블의 천부까치， 흑윤 생f->>객 

야생 

가얘 
l'--=!òl 드죠 ζscl 
→ζν1>' 지E→ E으 →「

전환은 자연펴→ 환경을 거사 적으로 볼 수 있쓴 시 

야와 생명융 존증하는 성성의1 회 략쓸 헬요로 혀 

1셔， 자연에 대한 생해학 석 이해륜 통하여 겹 

수있는 분셰이다 

야생봉품에 얘힌 사회적 이해가 선행되역야 .:~ 

와친 

인정펄 수 있다 그래야 

촉진되어야 한냐， 펴 거획 박뜰학 r:ε?→ 

。11

이해하려는 생 Ell 

’‘ τ- 01 
• r ..:I λλ 

어야 찬나‘ 이랜 I，J_션의 실체적 

연윤 아해하는 많은 사람뜰의 판심파 뒷반침또 

있어야힌-다 

최끈에 와서는 우퍼 나라에서 이 "1 렐총펴었거 

나 펀종의 쩍 ;/] 에 치한 야썽 

판심도 증가하고 었다. 이서한 힐의 대상이 되뉴 

야생동풍의 대부분이 역사 전통석 자연관에서 존 

중-받약 오던 풍줍늪얀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1 。

x디-J L니1. 자연환갱의 지표라고 봉 수­

동휠이 또한 현행 볍파 세도에서 천연기 

화찌보 지성되어 있기도 하다- 조상의 염이 

있는 션원적 소행원.，건←야 문화채기 

이체 우려 땅섹서 

턴 야생동둡에도 조상의 영이 담겨있다는 사실이 

보다 년퍼 씬삭되어져야 한다 그런 바당 위。11샤 

보전이 사급한분회째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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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유산으로 보전해야 할 우리 나라의 자연경관 

서 론 

유물이나 유적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라면 자면유산은 神으로부터 불려받 

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뜰은 보전적 측면에서 자연을 이야기할 때 

져구상의 득정 생물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면서도 그 생물상의 생활 터 션이 되 

는 자연경관(특히 지형)의 훼손과 생태적 단절얘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 지 않는다. 생물들이 

벅이사슛융 통해 생대계뜰 구성하고 있듯이 지형 

도 여더 종류의 지형경관 요소들이 제각지 그 역 

할올 수행하면서 하나의 지형생태계틀 구성하고 

있는 젓이다‘ 예를 들어 간척사엽 등으로 인해 갯 

벌이 사라질 때 그곳에 삼아가는 생물의 멸종도 

중요하지만 갯별이라고 하는 지형단위가 사라짐 

으로써 주변 자연(지형)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초월한다‘ 

아울러 이뜰 각각의 지 형뜰은 나름대로의 탄 

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겪는나. 이러한 개년은 

러브록(J.E.Lovelock)의 가이아(GAIA)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생물 생태계에서 하나의 종이 전 

체 생물계에 큰 영향을 주듯이 한 지형요소 역시 

선제 지형 생태계에 큰 영향쓸 주는 것은 물론 야 

를 터선으호 살아가는 썽울상아1 직 · 간접적으로 

영향윷 주고 있는 것이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이변서 제 2차 자연환 

경전국기초조사 설시 원년으로서 매우 뜻 갚 

은 해가 된다 본 글에서쓴， 지떤을 바르게 이 

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콘 」문화유산상을 바르 

제 정립하며 문화유산으로서의 자연경관을 어 

떻게 보전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한다-

• 20 

권 동 희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화 유산으로서의 자연경관 

자연환경보전볍 개정안 제8조에는 생태자연도 

와 관련하여 보전해야 할 자연경 판에 대해 다음 

과같이 언급하고있다-

생태계의 자연성， 원시성 등에 있어 우리 나 

라를 대표하거나 경관이 특허 수려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 중략 자연성 j 경관적 가치 등에 있어 

장차 화전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이미 일부 훼 

손된 지역아지만 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자연경관이란 문자적 의 u1로는 인문경관에 상 

대되는 말이다 그러나 자연은 얀간의 생활 무대 

즉 인문경판의 장인 동시에 그 배경이 되논 것으 

로서 이 둘을 명확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실제로 이 둘의 유기적 관계들 우리는 생태계 

라고부른다‘ 

생태계란 무생물적 인자(환정요소)와 생물적 

인자(생물군집)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 

다. 이 둘은 끊임없이 ↑tJ점 (action) ， 反作며 

(reaction ), 共作用(coatio따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균형이 깨진 상태틀 우리는 생태계 

파괴라고부른다. 

결국 자연경판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마쉐석 

는 이러찬 생태계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으냐 우리 

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경판은 생물군집 중 

인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상대되는 자연환경， 

더 작게는 지형과 식생이 결합된 경관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논 제2차 자연환경 전 

국기초조사의 궁극적 목표는 생태자연도를 작성 

하는 것이다. 생태자연도란，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펼요한 자연경관 

파 생물상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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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것으로， 자연생태계에 관한 제반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파악하고 보전， 판 

려하는 데 유용한 공간적 정보 은행으로 활용할 

수있는것이다. 

자연환경올 구성하는 요소는， 지랴생태학적으 

로는 지형(지질 및 물 포함). 기후， 식생， 토양 등 

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뜰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지형 요소이므로 본 글에서는 지형 

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 

으로서의 자연경관을 논하고자 한다 

지형경판은 자연환경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일 

반지형과 특수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지 

형은 한반도 지형 자체의 형성원언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논 것이며 특수지형은 국지적인 지형 

발딸 과정을 밝히는 주요 단서가 된다 

일반지형과 특수지형은- 다시 각 지형형성 프로 

셰스에 따라 구분되며 각 프로세쇼의 결과로 최 

종지형경관이 나타나게 된다 

저형경관의 특정의 하나쓴 똑같은 종이 하나도 

없다눈 것이다 즉 분류상 어떤 유형에는 속하게 

되지만 최종지형은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논 

말이다. 따라서 일반적언 생물종처럼 특정 종을 

선택하여 이를 보전한다는 개념은 지형경관의 경 

우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지형경관의 조사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다. 즉 특정지역의 생플조 

사만으로 다른 지역올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전대상으로서 지형경관올 선정할 때 

는 지형의 희귀성은 물론， 관광적 가치， 학문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호 고려해야 한다 

지형경관의 또 하나의 특정은 일단 훼손되변 

이는 영원히 복구되지 않으벼 그 유사한 형태로 

복원되는 데도우리의 상상올초월하는수천 수 

만년의 셰월을 요한다는 점이다-

보전 대상의 지정과 관리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보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대표적인 예는 국공립공원， 자연동굴 

(석 회 동굴， 용암동꼴)， 화석 등이 다. 그러 나 문 

제는 이들여 너무 한 분야로 치우쳐 있어 전국 

토의 자연보전이라는 대명제와는 거리가 별다 

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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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대상을 결정할 때는 우리 나라 전 지역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현지답사하고 그 결파를 가 

지고 후보를 선정한 다음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 

의하여 최종 보전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많 

은 시간올 요하는 것임로 여기에서는 필자가 소 

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해 

보기로한다 

사진 1-12는 필자가 그동안 답사한 지역 중 

비교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형경관을 

중심으로 그 사례릎 제시해 본 것이다.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보전대상으 

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화석이다. 

사진 1온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에 소재 

한 천연기념물 제 196호인 雨폈{ι石이다 션파통 

중의 빗자국 화석으로 121여 평의 지면이 보존 

대상으로되어 있다. 

사진 2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변 덕명리 해안 

기반암에 존재하는 공룡 발자국 회석으로 제대로 

멍호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자연경관의 하나이다. 득히 공룡발자국이 

있논 이 해안일대는 지형적으로 전형적인 판상절 

리와 함께 파식대， 해식애가 형성되어 있어 그 보 

전적 자치가더옥크다 

사진 3은 인천 삼목도 서쪽 해안에 존재했던 

사취이다. 사취는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자연 

경관으로 그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매우 블 뿐만 

아니라 해안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플 하는 것이 

지만 아쉽게도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같은 훼손은 지금도 전국 도처에 

서 일어나고 있올 것이다. 

사진 4는 홍천군 내린천 상류의 곡류하도이다­

우리 나라 지형발달사플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경관이며 펼자가 경험한 바로는 국내에서 

는 가장 전형적인 감입곡류하도이다. 이 지역도 

최근 한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이 지역을 찾 

고 있어 하루 빨리 그 보전 대책을 마련할 펼요가 

있는저역중하나이다-

사전 5논 정선군 남한강 상류 지역에 나타나는 

단구 퇴적물이다. 이러한 단구 퇴적물은 역시 우 

리 나라 지형발달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들 퇴적불들은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훼손되기 

도 하지만 또한 공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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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우혼화석(의령) 

샤진 3. 사취(삼목도) 

λ}천 5. 단구퇴적물(정선) 

자 었 보 좀 

Tì 
4’‘ 

사전 2. 공룡발작국화석(고성) 

사전 4. 곡류하도(홍천 내린천 상류) 

사진 6. 구하도(판경강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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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추싱절잉《서귀포i 

사전 9. 해안단구얽적툴{감포) 

사진 11. 우포늪(창덩} 

사진 8. 실얻산 울산바우|와 그냐마(gnamma) 

사전 10. 현우앙 주상절ë'_1 핵석(포항) 

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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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이들 지행은 지형 전문가들이 집중적으 

로 조사연구하여 그 가치를 충분히 논의한 다음 

보전 여부를 갤정지을 펼요가 있다 

사진 6은 만경강 하류 일대에 존재하는 舊河道

이다. 물론 이 구하도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일제 시대 때 만경캉 주변 농경지를 개 

발하기 위해 直rr工事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친 

‘인공적’ 구하도인 것이다. 이것은 자연사적인 측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것 

으로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자연경관’을 보전한다 

는 변에서 그 의며가 매우 큰 것이다. 

사전 7은 제주 서귀포 해안에 나타나는 주상절 

라이다. 제주도 팔달사에서 중요한 의마흘 지니 

며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지형경관이다- 이전에는 

서귀포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친 곳에 위치해 있 

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관광객 

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은 천연기 

념불로 지정해 보호할 펼요가 있다‘ 

사진 8은 설악산 울산바위 정상부이다 그 바닥 

에 파인 구멍틀은 지 형학적으로 그나마(gnamma) 

라고 하는 것이다. 지형발달에 있어 가장 기초단 

계인 풍화작용의 ~!-물로서 학술적， 교육적으로 

해우 귀중한 경관이다. 어를 알 퍼 없는 관광객뜰 

이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는 천연의 재떨이로 

전락(?)되어 었다. 설악산 자체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딴 그 설악산을 

구성하는 각 자연경관요소에 더욱 서1세한 관심올 

기울여야할것이다. 

사전 9는 감포 해안에 존재하는 해얀단구 퇴적 

물이다. 이는 한반도 지형발달사 연구에 매우 귀 

중한 경관으로서 특히 이곳은 우리 나라에서 퇴 

적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지금은 국 

도변에 존재하는데 이대로 둔다면 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그 조치를 하 

루 빨리 취하여 보전해야 한다. 

사진 10은 현무암 주상절려로서 地中風化에 의 

해 핵석이 만들어지는 경관이다. 원래 이 경관은 

땅속에 묻혀 있였으나 토사채취과정에서 지표로 

드러난 것여다. 이것은 국내 유일한 현무암 주상 

절리 핵석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회귀한 경관이다. 필자가 촬영한 

것이 1980년대 초로서 지금은 많이 훼손되고 일 

” 
앙
 

부만 남아 었다. 하루 빨리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자연경관 증 하나이다. 

사전 11은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우포 

늪이다. 이 우포늪은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대표 

적인 자연늪이며 이밖에 고층습원인 경남 울산 

정족산의 무제치늪， 강원 대암산의 용늪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람사 조약에 의해 이들 자연늪이 

보존되고 있는데 아직 우려 나라는 구체적인 늪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온 실정이다. 

사친 12는 습원 보호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 

는 것이다. 이 사진은 일본 훗카이 도의 항구도시 

인 구시로시의 늪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 

인 木道인데 습원내에서는 석 복도를 통해서딴이 

흥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시효습원은 람사조 

약 가엽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198꺼건부터 국립 

공원으로 자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생태관광지 

로 개발되어 있다. 구시로사에는 시 립박풀관을 

세워 여기에 습원조사자료， 습원변화과정 등올 

매우 상세하고 전시， 소개하고 있다 습원보전시 

민단체에서는 습원신문을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 

하여 추진할만하다 

월 론 

자연경관은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에체 풀 

려주어야 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 

가 유물， 유적에만 관섬을 기 울이는 사이에 귀중 

한 우리의 자연유산이 소리없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현실적 으로 유물 유적은 어느 한 부분 훼손 

되더라도 그 포조품이라도 만들어 둡 수 있고 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지만 자연유산 

은 이와는 딸리 일단 파괴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 

능하며 그 모조품은 자연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는 데 문제의 성각성이 었다. 

그러나 모든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만 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정밀조사를 통해 꼭 보존이 필 

요한 자연경관을 잘 선정하여 보전 대상으로 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희귀한 자연 

경관만이 아니라 학술적， 교육적 그리고 관광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브존 대상으로서 자연경관을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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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 지정된 자연경 

관을 어떻게 관리，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 

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보다 적극적 

인 대책수립과 지원을 해야 하는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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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머리말 

오눈;난 한극의 자연생태 날토 위시에 처해 

가고 있으며 천연 71 념괄토 지정권 풍풍을 포함하 

논 야생 한 우}협을 받고 있다. 특 

히， 불[水系]에 의존해 삼아가는 야생 조수류는 

불I陸地1에 비해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 

다- 예 로부터 딸해오듯이 산펌 은 “룰과 토양의 보 

존”이라는 중요한 거능을 갖는다 특히 급춘(急 

觸)한 경사지에 성쉽된 숲은 그 역할이 더욱 크다 

는 것이다 냐 숲이 갖는 의의가 그것뿐이라 

면 정성~닫여 조럼한 인공런으 로 충분히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생패핵책으토 본 산럼이 갖는 최 

대의 가치란 “원시힘이 주어지는 환경조건하에서 

도달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상태찰 딸하는 것어 

며， 그의 난형플 유지하는 기구룹 밝힌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토지름 이용착논 기초가 될 수 었다 

는 데에 있나” 시야를 더욱 넓힌다변 원시자연과 

거기에서 노니는 야생 조수류(烏펠풍정}를 포함하 

는 원시 자연은 국토를 형성하었던 대표적 존재로 

서‘ 우려 국토에서 성컵된 분화도 l것을 배 

로 하여 오늪에 이프랬다는 뜻에서 문화째로서의 

가치룹 지니게 된다. 따라서 자연문화재라고 일 

컬어진나. 

이처l 한계에 다다른 오늘의 현실을 크거} 등감 

하며 자띤문화재로서의 천떤가년물 동물을- 포 

함하는 자연생태겨1찰， 앞으로 어떻거1 관리할 것 

인지 일반의 이해와 관심을 높아기 위해 가장 기 

초석이고도 근본적연 개념과 방책을 여기에 개설 

(懶UJt)허-였다. 한정띈 지변상 부득-야 몇가지 사항 

쉐 국한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두며 다응 기회 

에 디시닫 지정과 판리가1 션방안 

하고자한다 

:χ} 그:，_ oi=+ 
8 (5- l:_!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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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조류의 먹이와 영양가치 

많은 판작플에서 잘 알려진 영양정강 와는 단리， 

야생애서 얻윤- 수 있는 삭이환(食융빽꺼)의 

질은 때우 반약하게 셀혀져 였디. 야생 조류달 .\,1.. 

호하고 관랴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침을 따련하자 

면 먼저 야생 조류획 요구조건둡윷 알아야 하지만 

오달에야 비로죠: 어느 정도의 진척읍 3년。lil_ 있 

다 기초대사융， 총에너지‘ 물철대사에너지， 최고 

치분석 I지방， 호1 푼， 조섬유， 절소분리추출물， 단 l객 

칠(20-257}지억 아미노산 흔협울 107}지익 필 

수아미노산)， 지방산l 등 각거 가능二올- 달러한 야생 

의 해당지역 동삭물과 토양‘ 꼴파 함체 여뜯의 성 

보릎- 분석 적용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파서는 화 

학적 분석치뜰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예컨대， 콩 

은 단백침의 형대나 억제제가 조류의 이용량윤 감 

소시킬 수 있다 뜰새(고니， 거리 7]， 오리 및 기타 

풍사n는 아미노산의 밸렌스(균형)휠← 펼요로 한다 

뜰새의 정우 감각류(새우류와 세류}는 동상 곤충 

과 거미류보다 니-은 균형을 갖쓴다， 일정 아n’노 

산은 야생조류의 체니}에서 불칠때사파장엑서 함 

성될 수 있으나 이와쓴 단 21 ‘ 펠수아미노산은 야 

썽의 먹이에서 획득하여야 한다 

야생조류는 풍상 여랴 까지 펙이륜 동시쉐 흔 

합해싹 취식하는데 썩하}， 설7，-11 5=_는 개 i캘 벡이륜 

조사분석하기 때문에 야생이나 가금(家灣)의 먹 

이에서 영양상 71형 장힌 먹이플 규[영하며 대벼 

한다쓴 것은 단일먹이여건 혼합먹이여건 간쇄， 

관려자에게는 매우 혼란스라운 당떤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야생의 번식중인 오려와 기라 71 

의 경우 , 영양적 요구량은 2,900 kcal/kg(대사에너 

지 )τ 옥수수 3,430 kcal!kg(대사에너지)， 도토려(상 

수리) 5，577(총에너지)， 폴파 4，422(총에너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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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4，623(총에너지) 둥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나 기러기 등 수금류는 비상(날 때)， 수영， 

깃(털)갈이， 먹이찾기， 구애 등의 활동에 보다 많 

은 에너지량을 소비한다. 비상시에는 기초대사율 

(휴식중 체력유지 기능상 최소물질대사)의 12-

15배， 잠수할 때 3.5배， 온도 Ooc일 때 2.1배， 영하 

200C일 때 2.7배 둥 기초수준보다 높다. 따라서 

오리와 기러기들은 염동 하에서는 취식을 위해 

비상빈똥를줄인다. 

수금류(水짧찾없는 북녘의 번식지에서 산란과 포 

란에 필요한 에너지를 체내에 저장한 에너지로부 

터 약 50%를 소비하며， 이동할 때 소모되는 에너 

지는 저축량의 약 3분의 1(약 1.87파운드， 흑기러 

기의 예)에 이른다. 따라서， 철새들은 이동중 중간 

기착지에서 지방， 칼숨 및 단백질 둥을 저축한다. 

그러므로 야생조류， 특히 철새들에게 펼요한 다양 

한 영양물질올 취식할 수 있는 서식지가 항시 마 

련되어 있어야 한다 야생상태의 들새들의 요구량 

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다양한 서식지의 기본은 

들새들의 다양한 펼요성에 대처하는 논리적 접근 

에서 비롯된다. 일일의 취식 탐색권 내에 었다면 

자원의 획득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위적 또는 자연서식지의 복합체는 보존， 개 

발 및 기교 있는 관리가 펼요하다. 그러한 접근은 

다양한 균형 잡힌 먹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아직 손대지 않은 잔존하는 자연 그대로의 자 

연 생태계는 유일한 구성물질로서 법제화와 함께 

보호되어야한다. 

2. 야생 조수류와 인간의 방해 

야생 조수류자원은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는 

1v프로그램에서부터 수렵에 이르기까지 야생 조 

수류와 관계되는 다양한 국민의 활동에서 비롯된 

다. 우리 나라의 여가선용에서도 야생조류는 점 

차 그의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 

이 여러 가지 기회에 야생조수류와 접하게되며 

사냥꾼들은 핑이나 오리류 등 사냥새를 사냥한 

다. 또한 적지 않은 국민들은 여행이나 소풍을 통 

해 들새를 관찰하며 사진촬영도 한다. 예기치 않 

았던 기회에 우연히 야생 조수류와 맞닥뜨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한다. 철새 도래지에서 

낀
 

는 먹이도 제공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야생조수 

류와 인간의 활동이 경제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익 

의 형태는 다음의 무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로 인간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둘째로 국 

가의 사회경제에 소비를 통해 끼치는 영향에서 

결과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다. 즉 직접적인 

관련 활동의 경제적 이익이란 사냥과 비포획(소 

모)적인 여행에 따른 이익이 되겠고 간접적인 관 

련 활동의 경제적 이익은 교통， 숙박， 식품， 장비 

구입 및 기타관련활동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 

나 이상의 여가선용활동의 평가로 야생조류가 지 

니는 경제적 중요성은 건강한 야생 조수류 집단 

과 서석지 부양(技養)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올 

알 수 있다. 즉 장기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관 

리 프로그램올 개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야생조 

수류에겐 매우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이며 2，000년대를 향한 국민의 수요를 수용할 수 

없게 될 젓이다. 

무릇 인간이 야생조류에게 끼치는 방해행위는 

의도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은 공 

공연히 또는 직접적인 활동올 통해， 혹은 부지중 

에 부수적인 행동으로 조수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인간에 의한 방해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인 

간은 알아야하며 철새들에 대해 높아지는 대중의 

관심에 대응한 관리와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래에 와서 물에 의존한 여가선용의 강도는 증대 

되고 있으며 특히 내수면에서는 더욱 높아졌다. 

철새들은 모든 형태의 방해로부터 피난처를 회구 

하게 되었고 특히 밀려드는 인간의 방해와 높은 

소음이나 고속의 물체에는 더욱 민감하다 물가에 

서의 낚시와 탐조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취식 

지역에서 쫓아내는 비상은 곧 에너지 소비량올 증 

대시켜 번식지에로의 이동에 지장올 주는 것은 물 

론이려니와 둥지를 틀거나 새끼를 키우는 수금류 

로 하여금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번식쌍수의 저하， 둥지유기의 증가， 부화성 

공률의 감소，새끼의 생존감소 ...... 동 

월동 중인 철새는 일반적으로 비상시간을 최소 

화하며 취식시간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비상은 

산란을 제외한 어떤 활동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를 소모한다. 야간에만 취식케하여 체증을 떨어 

뜨리거나 그곳을 떠나게 한다. 큰 무리일수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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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리보다 더욱 위협을 받는다. 서식지에서 최 

소한 500며터 이상 떨어져 있는 완충지대 설정과 

울타리(주로 갈대， 또는 생울타리) 등 숨어서 관 

찰할 수 있는 은폐된 관찰시설(투박한 목재; 

Hide)은 펼수적이다. 하루의 생활에서 불과 1.1% 

의 비상시간을 인간의 방해로 10배 이상 지속할 

때 취식시간을 막음으로 해서 들새는 기진맥진해 

진다. 협소한 곳이거나 멀고도 빈약한 서식지로 

떠날 수밖에 없으며 한정된 서식지에서 수용력 

이하로 제약받게 된다 철새들과 함께 즐길 수 있 

는 관리란 먹이의 양， 질 및 서식지의 확충을 위 

한 잔존하는 자연의 성역이 더욱 많아야 하며 인 

간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도 함께 이 

루어져야한다. 

모든 수금류의 종이 꼭 같이 인간의 방해에 예 

민하지는 않다. 일부의 종은 일정한 방해에는 익 

숙해 있다. 회색기러기는 가을철 500미터 거리에 

있는 도로를 하루에 20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할 

때 방해를 받는다 하루에 10대 정도의 적은 수의 

교통량에서도 기러기는 서식지 이용에 억압적 영 

향을 받는다. 잠수성 오리류와 기러기류는 방해 

에 각별히 취약하다. 반복된 방해는 조류로 하여 

금 기호취식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우리 나 

라의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아산만， 금강 

하구， 논산 왕암저수지와 탑정저수지， 주남저수 

지， 철원의 두루미도래지 둥지는 월동기간 동안 

종일토록 인간의 방해로 시달린다. 

야생조휴 관리상 고려하여야만 활 사황 

인간의 방해를 최소화하며 방해를 줄이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인간의 방해로부터 에너지손실을 보상하기 

위한먹이의 양，질 및 먹이 분포의 증대 

2. 주요 수조류의 잠자리， 취식지역 주변의 차 

폐된(Screened) 완충지대의 설정(최소한 500 

m 떨어져야함) 

3 서식지에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도로와 

접근지점 수의 감축 

4. 불가침 성역(절대보호지역)의 설정 

5. 고성소음과 고속이동차량 및 기타 동력기 계 

소음의 근원감축 

-28-

펼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나 탐조자에 대해서도 

도로와 관찰로의 접근올 제한하여야 한다. 인간 

의 방해는 평지의 둑(단상)에서 관찰할 때 더욱 

높아지나 스크린(차폐물)과 식생으로， 특히 음폐 

소와 같은 곳을 마련하여 관찰한다면 보다 근거 

리에서 들새를 볼 수 었다. 적당한 스크린과 소음 

을 적절하게 규제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에서 야생동물과 더불어 실제로 즐길 수 있올 것 

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야생조류의 생산성올 줄이 

며 건강에 해를 주는 인간의 방해로부터 과감하 

게 보호하여야 한다. 대중과 야생조류와의 상반 

된 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광범위한 

관리션택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많온 자료를 수 

집하여야한다. 

3. 수조휴의 훌병과 환경오염 혹히 
그의 원인， 예방 및 방쩌| 

수조류의 질병올 예방하거나 방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들새란 높은 기동 

력과 분포상 국한되지 않은 동물의 집단인데다 

조류 질병의 예방과 방제에 대한 숙련된 경험자 

의 적은 수의 관리인원에 비해 이에 대웅할만한 

방편이나 수단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리적 분포， 발생률， 희생조류 

의 양， 질병의 원인 둥은 타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하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서 질병의 감 

염으로 희생된 사망률은 지난 20년간에 확실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 3대 짙병에 대한 지난 날의 밭자휘 

미국에서는 1944년까지 수금류 철새에서 조류 

코렐라(Pasteurella multoc뼈)는 보고된 예가 없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북미주 전역에서는 주요 사 

망원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습지의 상설과 파 

괴된 서식지의 질은 조류코렐라의 지리적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오리의 전염병은 미국에서는 

196꺼견에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1973년과 1994년 

에는 수금류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조류의 보툴리즘(Avian botulism)이 지 리 적으로 크 

게 만연했으며 1930년대까지는 미국 서부에 국한 

했으나 현재는 철새들의 지구상 문제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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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에는 질병에 의한 수금류의 손실을 졸 

이기 위한 노력은 보다 격렬해졌으며， 보다 강력 

한 예방파 방제는 시급음 요하고 있다 

2) 오늄의 현싫 

수금류의 죽음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득별 

한 장소에서 대량 사망했을 때 비로소 사망률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나마 그것조차 

도 질병에 의한 전반적인 사망률의 일부 정도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납증녹이나 

농약에 의한 조류의 생산성 감소 등든 낮은 수준 

이나마 지속적인 손설로， 여타의 단엘 주요 사전 

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었다 예룹 뜰어 u] 국 

에서는 수금류의 납중독에 의한 연간 사망률은 

160-240만이었다(1976년 보고). 그라나 9_늘날 

미국에서는- 칠병므로 언한수급류의 사양률도 예 

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1잉92년 보고}- 수급류 

의 질병은 미국 전역에 걸쳐 크게 발생했으며 수 

금류가 몰려드는 지역에서는 발생빈도도 크게 높 

아지고 있다 며국 남부 다코타(South Dakota) 주 

에 있는 안데스(Andes) 야생조수보호관라지구 

(Wildlife Rεfugε)에서는 약 4만의 청둥오 리가 오 

리칠 t영으로 죽었다(1992년 보고). 조류보툴라즘 

(보툴리누스균)이나 조류코렐라는 수조류 사망의 

주 요인이 되고 있으며 환경의 오염은 이플 뒷받 

첨하고었다， 

3) 앞으로의전망 

서삭지 붕괴만이 문제가 되는 것온 아니다. 이 

외의 기타 요인도 질병문제룹 가속화시킨다‘ 즉 

농어촌과 도시에서 사육증인 수금류(오리와모스 

코비오리， 기라기의 일품종) 집단은 야생 수조류 

집단으로 전염성 짐병을 전파하며 성지어 천새 

이옹기간에논 도시와 농어촌에서 서식지플 함께 

여용하기 때문에 질병의 r상처1 없이는 도시와 놓 

어촌 수급류는 짙병의 초점야 되벼 전병을 전파 

하게된다， 따라서 수금류의 생활사할 비롯한 그 

틀 생태 규명과 동시에 칠병의 예방과 방셰를 통 

해 손실을 줄일 수 있논 전망과 가능성윤 마련해 

주어야한다， 즉， 희생되어 가는 수금류에 대응한， 

보다 효율적인 질병 예방 선략의 개발은 문세해 

결을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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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젊병 대밟생의 원인과 예방 

일싼적으보 설병은 다음의 세가지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숙주의 원래의 가능과는 

상반된 병원체의 존재， 질병병원체에 감염되기 

쉬운 숙주 그려고 숙주의 얄맞은 환경과 질병올 

일으키고 전파하눈 병원체 등이다. 같은 질병힐 

지라도 상호작용하는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륜 질병도 비슷한 환경조건이라면 동시에 나타 

달수도있다， 

5) 절병의 병원채 

수급류의 사I암플 초패하간 E영웬치](병원균)의 

기본적 원인은 다음의 서1 가지이다. 

L 성상적으로 보이지만 선염성 절병윌 X지니는 

동불(삼모넬라란이 나 조류코렐라 등) 

2. 자연환경에서의 설t영병원체(습지퇴전물 속 

의 초:류}건 뜰21즘 박테리아) 

3 외래서}란(u1생랄r올 포함히는 도입띈 병원균 

(바이라스와 갇은 오리형원체) ':-l ì!~고 화학 

석 오염룹질의 폐기물 둥어다-

수급류 집단과 그늪 환경에로의 서]~t(병원제) 

침엽의 예방은 가장 중요한 일이디‘ 사장하는 가 

금의 이전과 방사(JJ)i:~펴)는 내 째걱 질병띄 우} 

높다. 야생과 사육한 모든 조류는 내외부 지생충 

과 서!균 2상 t1t이라스나 박대려아둡 포함하는 서}균 

성 동불상을 갖는 생물-학적 패커지 (Package )0 171 
때문이다 질병의 병원체는 다뜬 종에 의해서도 

야생 수닙-류 겁단에게 옳겨진다 가금파 관련왼 

환경오염에서 야기된 조류코랜라가 이동정보앙 

의 수금류로 하여닫 병플게한 예가 v]국에서 밝 

혀졌다. 띠국 TJ}인(κ1aine) 연얀의 솜갓오려에서 

처음 시작된 질병의 대발생。1]서 나타녔다. 이라 

한 현상은 미국 대서양 연얀지방의 주요 가금 생 

산지역에샤 조듀코텔라가 二L 71 항 미국물닭과 가 

타 수담류에서 동시에 별생한 예에서노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금산업예서의 전병예방은 곧 야생 

수조류의 질병예방과 직결되 I셔 열쇄석 예방의 ; .. q 
룹길이 된다 일반적으로 오리바이러스 간염은 

어련 오리에서만 발생하며 비전염성 짐 t영의 원인 

이 찍는 남중독은 숙주의 취약성에도 영향을 준 

다 취 삭습성이나 장자려형태는 농약， 청산가리， 

기름 빛 기타 환경 훈염불절에 대해 종에 따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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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받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유전적 변이성 

도 숙주의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 수렵용 청둥오 

리를 방조한 미국에서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유 

전적인 오염과 야생조류에 전파될 수 있는 병원 

균의 잠재적 역할에 관한 분제이다. 방조한 청둥 

오리가 토착 병원체에 미치는 반응의 차이릎 고 

려하여야한다는것이다 

6) 환경 

←서식지의 질 

볼새는 습지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그라나 

습지가 많다고해서 풍새집단이 번창한다는 멘 상 

은 없다. 서식지의 칠은 장소와 수량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폐수로 서식지의 칠이 수용힘 수 았 

는 수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질 t청은 저감필 

수 없으며 희생을 저감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끔류의 서식지 。l 용은 제한하여야 한다 u]처려 

히수와 _2 수의 방류 등은 조류보볼려즘의 대발 

생파판떤원다 

병윈처!생즌파 

전염된 조류와 J부패한 사처}에서 방출한 오염펜 

붙은 조류코렐라플 전파한디 ‘ 조퓨코렐라(Pasteu­

rella multoιida)는 모의 설힘에서도 압승되었듯이 

오염된 서식지에서는 깔숨과 마_~l너}숨의 승가 등 

수섣의 뚜렷한 차야플 보여준나- 오균1전염병 바 

이려스논 환경냐}구력에 관한 연구결과효 보다 제 

한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u]국 다코타 냥 

부의 안데스(Andεs) 호수에서는 4일에서 60일간 

바이라스룹 갖고 있었다. pH 3이하와 11이상에서 

는 선속히 비활성화되었다 볼론 자떤수에서는 

그런 pH는 걷기 드붙다. 자외선 침투력이 좋은 

깨끗하고 맑은 붙은 화학석성분과는 핀계 없이 

병 원체의 생 존가능성을 둡얀다 

→오염 

납중독의 병원제는 자연환경에서 사냥에 쓰이 

는 납설탄과 과녁λ}격에서 사용되는 납실탄야며 

적은 정도나마 낚사에서 쓰이는 납추도 해당펀 

다. 물새슬은 그들의 취삭습성에 따라 납의 섭취 

가능한 양도 차이가 있다- 푼제는 숙주와 병원체 

간의 접촉을 예방하는 데 있다 그의 대책이란 1) 

자연환경에서의 납탄의 사용량 감축 2) 숙주와 

납탄간의 접촉의 예벙 I품새가 가라앉은 납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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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하는 것올 예방하기 위한 수위(水位)의 증대1 

3) 딸새들의 지역이용의 제한 등과 이상 방법의 

혼용도 수시로 필요하다-

조류 보툴리즘의 병원체 (Clostridium bo­

tulinum) 포자받아에는 적절한 pH, 온도 및 단백 

질이 펼요하디(부식한 무척추동물과 기타 동풀사 

제 등 혐기생 환정과 기타요언). 복소논 박테리아 

의 부산불로 생산된다 최단의 연구는 높은 되적 

불온도(> 15"C). 중성 토양(pH 7.0-8.0) 및 산소환 

원(Rεdox)J'} 전또률(Conductivity)의 일정한 범위 

는 C형 보뜰리즘대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식생괴 수위익 기술적 판 

ê1룹 동한 위험요인음 」조절하는 습기관리의 실제 

적 /〈f 용은 브틀리즘 대발생 변도판 줍힐 수 있다 

는사설을 섣영해준다. 
:>-:1 님: 
는크 ζ:::J 

전염성 결 t챙은 ;선형적흐호 xi 접적인 조륜에서 

조류에로의 접촉‘ 먹이와 풍의 오염 및 무척추풍-

불띄 병원쉰어l 의해 전파된다 한정된 서식지에서 

익 수남휴의 높은 텔도쓴 섣앵병원처}의 매개체(보 

균자)가 자연환경패의 많븐 유기생 I영체 속에 퍼뜨 

려지며 취약한 조뷰플 감염시침 수 있는 가능성옹 

높인다 않은 수금류의 정겸은 일부 대발생 71간 

동얀어} 매얀 1 ，000개채 이상의 사망수흘 낸다. 양 

꽃제도 찬염 병원체혜 ;감염된 집단의 큰 비융은 

사망촬의 정도보다 매우 증요하다 질병을 전파하 

는 생존자는 칠병의 유지와 확산의 근원적 u~ 처}이 

며 아마도 조츄코렐라의 넓은 만연의 거초적 요인 

이다‘ 띠국에서는 모스코111_9←리(혈통상 거리기족 

의 힐푹총)는 오퍼 선염병 대란생의 병백한 근원 

이며 다른 감엮종효다 높은 비융로 사망한다 따 

라서 야생조류가 이용하깐 서삭-，，]에서는 쫓아내 

야하며 야생 수조뷰 서삭 또는 도래 지역에서 전 

시용아나 꺼인작 이용을 위해 사육해서는 얀 된 

다- 오리전염병바여러스는 전염된 조류의 똥에서 

전파되기 때문애 가금 사육단지에서 나오는 미처 

리 폐수는 여하한 종일지라도 야생수급류의 서 삭 

지로 흘"1 쉰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현상은 동꼴 

원과 성엽적 조류 사육단지로부터의 모든 방출불 

이 포함띈다. 이외에도 서식지역 관리여하에 조←우 

되는 전엮성 짐 l청이 적지 않다， 조뷰 발전 t챙 (Pox)‘ 

백 혈구증가병 (Leucocytozo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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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도글 
‘ 〈τ3

;섣 t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설한 관리라변 서삭 

자의 절이 셔하되지 않고， 수;설이 자연정화룹 흥 

해 유지펀 수 있는 적전한습지의 순환이용이 펼 

요하다. ~도래하는 수급류와 높온 스트레스 기간 

에 한 장소이1 집중되는 조류룹 여려 곳으보 푼산 

시켜 높은 필도릎 i끽할 수 있는 방편은 많은 도래 

/.j플 마련하여 수긍류륜 순환 이용토폭 하쓴 것 

이펴 칠병의 사망훨도 줄힐 수 있는 길이 된디， 

띤이와 괄의 획득 가능성과 판호지역의 기술적 

판21플 통해 조류의 이용을← 성춰서킬 수 였다 미 

국 네브라스카에 λ} 는 2ε뉴코렐펴외의 투쟁수단 

걷효서 본 젝설 1동얀 순환 이용장~::에서 양수-용 

서삭지 증대릅 위해 이용했다 전략적 

으로 시섣한 집수도령파 분;;;1 뜰， 광범위한 

정져1시악， 그려고 수집과 여파처려 등은 룹의 정 

화와 

타장소에로의 확산역제책셰 였다. 

껑 우에 따다서논 오염조쉬 sl 구 "1ì가 풍기피혀다. 

전염성 병원제룹 보유첼 때에는 푼산을 딱:12 박 

멸하여야 하며 !l]전떤생헐 때에는 오염지역에λ1 

분산시켜야힌다 

곁 론 

자연생태제활 회생시키며 복원하지 위해서논 

감은 설천강령이 시 삼칙 요청된다 

1) 잔촌하늠 주요 져떤생태계(산련， 하천~.!'::. 

초;;;]， 하 'jL ， 해얀- 빛 해영: 등}휠 최대한으토 성역 

화(천연기념불로 지정)하여 더 늦가 전에 합"1 적 

인 관i:è1 와 보호뜰 석둘러야 한다 여기에서 천연 

각념풀파 설총 의 71 의 동삭불획 종파 서식7_1룹 

우션하는 링제화릎 흉해 사행하여야 한다2 

2) 지정된 천연기념촬(종파 서식지)은 학술적으 

로 윗받침할 수 있는 설정에 맞는 수준굽의 연구 

괄 통해 정책과 행정에 기객(基땀;)가 될 수 았도 

록， 예산의 수립파 이행윤 족구한다‘ 

3) 중， 대형종은 종 자처1 룹， 무척추동물과 초본 

이나 소형증 등은 띈정한 지역(서식지}윌 지정 보 

호 판2) 1듀콕 해야 한!니 . 

4) 판련 빈간까구(NGO않 적극 육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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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볍인체로 별전 활동할 수 있도록F 지원해야 

한다 

5) 구조센터(Rescuε Center)룹 설치(볍인체)하여 

째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 수의사플 포함하는 전문 

가로 하여급 f조토록 하며， 사체는 모든 자료뜰 

혁술목적얘 기여토록 활용할 것. 단 박서l된 표본 

은 정부에 판록하여 선시토록 해야 한다(외국어1서 

는 주로 동불원과 관련 염구소에서 취급함). 

6) 주요 청사)도래지(천연기념불 포함)의 물파 

서식지환정은 정기적으로 정화하여 침병을 예빙 

하고 증을 위협하는 여하한 요인(언간의 벙해 포 

힘)도 최 소화할 수 있도펀- 대응책윤 조속히 마련 

해야 한다(하루에 오펴는 평균 10g, 기하기는 

20g 고니는 30g 정도의 똥을 배설한다. 수만에서 

수십만 따라가 헌정된 장소에 볼려뜰 수밖에 없 
느 /ιX 끈 이 우]도7_1 의 

←「←，l_'::Tf ;-1 2~6-/": 4 

라민는나y 

지자하 ;깅二 이 o ?l 
n "'1 i'즈 ’ .M→←→‘이 

7) 전문까의 양성과 엘반의 계도 교육에 보다 

노펴해야한다 

8) 관폐당퍼-은 ;천연 71'뇌불의 보호펀펴뜰 위한F 

중， 장겨 섣천강령을 지처} 없이 바런하여 실천에 

옮겨야한다* 

I부 록 l 

1.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보호의 

역사적 배경 

천면기념둡이란 독열의 알렉산더 훔볼트(A 

von Humboldt)가 1799-1804년 낚n] 적도 부끈을 

여행한 때 베네수엘라에서 종수(옳樹)와 같은 큰 

거목을 보고 감격하여 그때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Naturdenkmal)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볍제적인 의 11]플 

갖게 된 것은 역사 독 일의 콘웬즈(H. Conwεn­

tz) 빅사의 자1장에 따라 1906년 천연기념물 보존 

국이 설립된 이래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비봇되 

었다 

우리 나라의 천연기념물은 일제하에서쓴 

1933년 8월 8열 조선 총독부 칙령 제 224호로 보 

윌 고적 [성승 천연기념괄 보존회 관서w힘制) 7개 

조가 공포된 대 이어 다음남인 9일에 제령(制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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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6호로 조선총독부 보물 고적 명숭 천연기념물 

보존회의 규칙 24조가 제정 발족되였다‘ 이에 따 

라서 같은 해 12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 136호에 

의해 보물 고적 병승 천연기념물 보존회 시행 ì/­
척 40조와 조선총독부령 셰43호로 보존회 익사 

(議事)규칙이 공포되어 지정에는동 보존회의 자 

문을 거쳐 통과된 사항은 관보어l 고시하여 판계 

기판이나 소유자에게 봉.l?_하도폭 되어 있었다‘ 

위의 판제나 부령(府令)이 조선총독부령 제 

137호에 의거， 1933년 12월 11열부터 시행되어 

조선총독부 보플 고적 병승 천연가 1년윌 보존위원 

34명이 임명되었으며 조사 위측인이 발령되었디 

보존회는 제 l부(보불.Jl.적)와 제2부(1정숭， 천연기 

념촬)로 구성되었고， 저]2-'유 위원윤 일본인 학자 

6명이었는데 조류는 딩시 경성채국대학의 동불 

학 교수 모리 타떼조(않잭三) 박사가 담당했었다‘ 

세 1회 보존회쓴 1934년 5월 l임 총옥부 셰 1회의 

설에서 711최되어 보-존 요꼭(기준， 현행 ;:1 정 기준 

파 대동소이함)이 결정띄였나 이 보존 요3콕에 따 

라 일제하애셔 천연기념둡 랜존회의 x{문~닫 거;씨 

지정원 천앤기념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끼 

지 155건에 이턴-다 rι 내역을 캔띤 제 1회 회의 

(1 934년)애서 18건， 제2회(1 935년) 때 38캔， 세 

3회 (1937년) 때 19건， 저]4회 (1938년) 때 28건‘ 서} 

5회 (1939년) 때 23건， 저116회(1 941 년) 돼 13깐， 서1 

7회(1 944년) 때 16건 등 155건인데 이후로도 초 

사된 것은 있었지반， 잔쟁 중 보존회는 개최녁시 

끗한 채 8 - 15룹 f갇이하였다 

여상 낭북한애서 삭불 110깐(3건은 발라죽어 

지정 해저])， 동꼴 42건? 자젤핑윌 3깐， 천연보호구 

l전이 지정되었디 이 가운데 죠츄는 18건(북한 

지역 4건 포함)이었는데 남한 지역에서 11건은 

도래지나 번식지에서 자취펠 감추였기 때문에 천 

연거념둡에서 해저l 하고 딸았다， 아직 잔존하는 

것은 천연기념붉 제 11호 광풍 크낙깨 서삭지와 

제 13호 전천 노(驚) 번식지 그리고 천연기념불 

101호인 전도의 백조 도래지 등 3전뿐인데， 전천 

의 노 번식지도 중백로가 주로 번삭하고 있다 

1990년까지논 왜자리가 번삭하다가 지담은 왜가 

리마저도 10개소 미만의 낡은 둥지만 남겨 둔 채 

끼
 
χ
 

떠나고말았다. 

2. 천연기녕물로 지정된 동물 및 
지정 기준 

(1) 동물천연기념물 

• 포유류(10건) : 진돗개， 울산 쇠고래(극정) 회 

유해면， 사향노루， 산양， 하늪다란쥐， 공(반달가슴 

폼)， 수달， 물범， 제주의 제주마， 삽살개 

• 조류 : 도래 서 석 지 22개소， 가끔류 l7ij소， 종 

20건(38종)‘ 

• 어류(7건) : 무태장어， 석뜸치 2종과 열목어 

서삭지 2개소， 황쏘가리 1종， 무태징어 서식지 

1개소‘어름치 서삭지 1개소 등 

• 곤충류(2컨) : 장수하늘소 1종과 무주 만덧불 

파 그 역이(다슬기)서식지 

(2) 지정 기준 

현행 문화재 보호볍(1 982년 12월 31 일 볍률 저1 

3644호)에 f다둔 시행 규칙(1983년 9월 19일 문화 

공보부평 7，1]77호) 제 1조의 1켈표1(천연기념불의 

지정 기춘)의 규정에 의한 지성 기준 가운데 동물 

에 판계되는 사항만 추려 보 면 다음파 짙다-

직J 우리 나라 펙유의 동불로서 촬 알려진 것 및 

그서삭지 

(경) 석회암 지대， 사구(찌‘ fí:)， 동굴， 건조지， 습 

지 , 하천， 호소떠며김)‘ 폭포의 소(써)， 온천， 하구 

등 특수 지역이나 환경에서 서석하는 동볼， 동촬 

군 및 서석자 또는도래지 

@ 진귀 한 J동붉로서 보존석 펼요한 것 및 서식지 

@-9 리 나라특유의 양축동윌 

1흉J 유명한 동물 분포의 정계가 되는 곳 

@유용동문의 원산지 

(J) 궈숭한 풍불의 유물 밥견지 또는 학숨상 특 
허 중요한표본과회석 

이상파 같은 지정 7]준에 의하여 문화재 위원 

회 저]5분과 위원회(천연거념붉 빚 명승자 취급) 

의 아문을 거쳐 지정된 동찰은 현재까지 모두 

51건언데， 그 가운데 조류에 관한 천띤거념물은 

42건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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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林뿜滅에 있어서 f훌樹〈質 評價基準 定立메 關한 考察αm

1. -般的으로 山林內 ‘훌流水質 評價因子

로適用될수있는因子 

참고로 山林1*1 i꽃流水質 깜↑賣因子로 適며휠 수 

있는 [f;j子 中 rllJ林流域에 있어서 쌓流水質 註價

基準 定立에 關한 考察(I)J 어1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는 수소이온농도(PH)， 생불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맛， 냄새‘ 색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논 本 考에서 세외하고 보다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항복에 대하여 다 

음과같이 검토하였다 

1. 硬度(mgll as CaC03) 

硬度는 칼숨(Ca)과 마그네숨(Mg)에 의해서 지 

배되고 산림내 계류수 중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 

며， 오래 꿇임으로써 침전되는 탄산경도 

(Carbonatε hardness)와 오래 끓여도 침전되지 않 

는 비 탄산정 도(Noncarbonate hardness)로 구분된 

다. 경도가 높은 풍은 육류， 야채 등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로 부적당하며 커피， 차 등의 맛을 떨어 

지게 하고 서1탁사에는 세척능력을 감소시킨다­

경도는 캉습이나 마그네숨의 양에 영향받고 불맛 

을 좌우하는 데 b뺑홍는 일반적으로 0-75mg/1인 

경우는 軟水， 75-150mg/1는 硬水， 150-300mg/1는 

강한 E훗水로 표시하고， 300mg/1 이상인 경우릎 아 

주 강한 硬水라 한다. 경도의 거준은 우리 나라， 세 

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이 

3대)mg/l로 정하고 있으며，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400mg/1보 정 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3αlmg/l 전 

후이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틀의 지질 구조가 석 

회암으로 되어 았어서 빗물에 의해 용출되는 하 

천수 및 지하수가 많은 양의 칼숨과 마그네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 33 • 

박 재 현 
임업연구원 산림보전과 

먹는 생룹의 硬度는 100mg/1 전후이다. 즉， 현재 

의 먹는 물 수철기준에 정한 E휩쫓基準인 300mg/1 

는 우리 나라의 먹는 물이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정도를 정한 것이므모 일반적으로 니타나는 경도 

의 수준인 lOOmg/1이 나， 그보다 높은 150-

200mg/1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함 직하다. 한편， 

自然t뺑의 山林內 꽃i鋼(rp 강원도 영월지역의 

경우에는 칸숨 성분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 

나 대부분 우리 나라의 산렴내 계류수는 칼숨 성 

분이 적당히 함유되어 있고 먹는 샘물과 크게 다 

프지 않으므로 경도는 100mg/1 전후라 생각된다‘ 

따라서 타然1也f或의 山林內 i찢流水에 대한 逢뻐때〈 

質 즙Ff賣基準 I員目에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E휩훗項目응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경도의 기준 

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업각한 기준치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硬度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混水에 포함되어 았는 컬숨 및 

마그네숨의 양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기준은 地域， 母岩 그리고 地質 등을 고 

려하여 정할 펼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컬슐이온(CaZ'， Calcium) 

인체구성에 였어 약 3.5%밖에 되지 않는 칼숨， 

인， 찬륨， 냐트륨， 염소， 마그네융， 철， 동 등 미네 

랄 성분 중 갈숨은 다량훤소에 포함되며， 석회암 

지대에서 다량 계류수에 녹아 유출될 수 있는 이 

온이다. 사람에게 칼숨이온이 결핍되었을 때 뼈 

와 치아의 부전증， 골연호←증， 골다공증， 경직증 등 

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칼슐이온은 다른 물 속에 

용존되어 있는 미네랄 성분과 같이 대부분 무기 

성미네랄로 존재하므로 일부 유거성미네랄로 존 

재하는 양만 사람이 흡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풍 속에 존재하는 무기성띠네랄은 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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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용한 유기성 u] 너1 할 성분으로 흡수되며 이 

식불이 가지는 유기성미네란은 사람이 섭취하였 

을 때 연체에 쉽게 홉수된다. 더구나 이 성분은 

겨1류 주변의 암석， 모암의 종류 등 지칠석 요언어1 

영향이 크며 산림내 계류수에서 거의 대부분 겁 

줄되는 성분이다， 

3. 인 (P, Phosphørus) 

언은 사람에 게 있어 핫슐 다음으로 많은 무기 

절 원소이띠， 산럼내 겨}류수에는 야생동불의 분 

변이나 사체， 강수에 의한 침식토사 등으로 인해 

계류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수많은 효소 시스 

템의 보조인자로 작용하고 평질， 지빙칠， 그려고 

단백질대사에 펼수작언 성분이다- 또현 혈장 및 

세포 내에서의 산， 알칼리 평형에 관여하고 팔격 

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션장에서의 배설작용 에 

관계하며. tll타떤 B군의 효능을 변화시키고 세갚 

액의 완충작용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뿐만 아 

니라 인이 인처} 내에서 야용되기 위해서뉴 칼융 

과의 비윷이 중 요한데 쌀숨과 언의 비율이 1대 1. 

5가 적당한 비율이다-

언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게 되변 켈슐이용이 

악화되고， 부족하띤 선친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뼈가 약해지며 발육부전， 구루병 등에 결리기 쉽 

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은 붙 속에서 부영양화 

활 일으키쓴 중요한 수질오염원으로 최끈 오혐의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천이나 호소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산림내 계류수에서도 오혐 

원으로 작용헐 수 있으프로 수 량에 따른 인의 적 

정한 힘유범위의 결정은 漢流;j(質 許↑買基準 Æ: \1: 
時 ;，1급하고도 중요한 문세이다‘ 

4. 마그네숨(Mg2+， Magnesium) 

마그네숨은 칼숨과 함께 산림내 겨}류수에서 쉽 

게 겸출되며， 이도 또한 계류 주변의 암석과 모암 

동 지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플 속에서 일부는 

유기성미네랄로 존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무 

기성미네랄로서 식물체에 이용되어 사람에게 흡 

수된다- 인체 내에서는 서1포 내의 삼투압이나 산 

파 알칼리 밸런스， 체온조절， 근육의 자극 감수성 

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비타민 A, B, C, D, E 등 

과 칼숨흡수에 관여하며 신경을 안정사카고 피부 

” ” 

릎 좋게 한다- 의학적흐로쓴 선장결석 치료， 콜레 

스태롤 침착 방자， 당뇨병과 얄활증독 예방에 이 

용되기도 하뉴 등 생리적 작용범위가 넓다 그라 

나 :결핍되였을 정우 발육부진， 쇠약， 극도의 파빈 

증， 근육통1 경련， 정기， 협심증， 심끈경색， 선부 전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과다 섭취인 경우에는 네프 

로제， 부산가능 저하， 뇨독증， 황달， 정선장애 등 

다양힌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먹는 

물과 먹논 샘물 수질기준에는 기준흘 정하지 않 

JI 있 R나， 8 本의 경우 꽃流水質 評價i頁目으로 

싼정하고 았다. 특히 이 성분은 짤숨과 함께 산림 

내 계류수 주변의 모암 및 암삭 등 지질적 영향이 

크고 언제에 중요한 작용올 하므토 계류수칠 평 

가항목에 포함서켜야 할 갯이다-

5. 나트륨이a+’ SodiumJ과 칼륨(K+， Potassium) 

유기체의 ↑F常性 機能이1 펼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냐트륨과 캉륨은 처l니}에서 수소이온과 

교환이 가능한 염기플 형성함으로써 산과 알칼리 

평형에 판혀하고 세포 내외의 상투압을 유지시키 

는 데 크게 판여하고 있다‘ 나프륨온 서1포 외액 

중에， 칸륨은 서1포 대액 중에 다량 존재하며 이랴 

한 서1표 내외의 나트륨 및 칼룹의 분포눈 항상 일 

정하게 유지된다. 

이틀은 혈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고 혈장 내의 

나트륨 농도가 약간딴 증가하여도 동맥 혈압에 큰 

영향을 주며， 혈장 칼륨의 미소한 변화도 섬장 운 

동에 큰 영향을 마친다‘ 또한， 이뜰은 당질과 단백 

절대사 과정에서도 :1 생화학적 끼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포도당이 소장점막에서 혈액 내로 이동히 

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필요하며， 열단 혈액으로 

흡수된 후 세포 내로 이동하는 데에도 칼륨이 관 

여하고 있다. 칸륨은 解엄홍過程플 측전시키는 반 

면， 냐트룹은 해당파정을 억제하는 기 능을 한다. 

즉， 나트륨이 결핍되 면 多JJR， 설사， 요산증， 에디 

슨병이 발병하기 쉽고‘ 과잉되떤 뇌에 손상이 가 

고 쿠싱병을 유발한다. 칼륨이 결핍되변 설사， 구 

토， 요산증， 쿠성병이 발병하기 쉽고 과영되면 조 

직손상， 선부선증을 유받한다 특허， 나트륨은 해 

안지역에 근접한 산림내 계류수에서 나량 겁출되 

고 있으며， 칼륨과 함께 모암 및 암석 등 지질 성 

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산림내 계류수에는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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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용존되어 있는 아온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성분익 함량이 많아점에 따라 j쫓ìwK質 評價

힘폈1늬 함 수 였논 電氣f형導度의 값이 높아질 수 

있얀조균(현H'f. 敏 等， 1988), 이틀 성분은 짧JÍt水 

l뚫 선정한펼요가있다. 

6. 철 (Fe) 

，}연페어1 널려 존재하며 혈액의 영양생리상 볼 

산램니} 계류수 중에 다량 함 

늑성은 띄쓴 뜰의 O.5-1mg!1에서 급 

색깔이 석갚색 또는 황감색을 띤 

언제에 푸 

혀하지 1산 다-량이 함유되어 있는 물읍 장가간 꽉 

겸우에논 언제에 치 r성작인 해플 끼침 

따라서 철은 첼!광산지역야나 얀딴 암석 

에샤 _T'f: 쉰써 섹류수에 정~촌휠 수 였으프로 ;찢~1tt 

7]'(짧 립→펀171T 로 선정할 펼요가 었다 

7. 망간(?vln) 

I상간은 자연계에 덜려 존재하기에 산림내 겨!류 

수에서 쉽 il] 검출될 수 있는 항복안로서 월에 용 

존펴어 침처런 씌도 등의 장허}를 일으킨다- 이는 

철에 씩해서 제거가 대단히 곤란하고 볼을 검거1 

변화사키논 데 깊이 관여한다 독성은 먹논 물의 

O.5-1mg!1혜서 금속맛촬 나타내고 O.05mg!l 이상 

에서늑 산화꾀어 흑색 또는흑갈색으로품을 변색 

사킨다 븐히 팡산지역에서 검폴될 가능성이 코므 

로 팡산지역이 취치한 지역내 겨!류수에서는 수칠 

평가장펀으보 선정이 가능첼 것으로 생 각띈다-

8. 알루미늄(AI) 

일반적으쿄 산림니} 표층또에서 쉽게 검출되며 

강수시 지표수나 지중수에 용출되이 셰뷰수로 유 

입띨 수 있뎌 특허 알루u1늄은 최근 동붉실험에 

서 포유류의 중추 산겸계에 영향을 내치는 사살 

이 밝혀졌고 노언성 치매의 일종인 말츠하이머병 

과 연판이 있으벼， 언어장애릎 일으키는 등 얄루 

n]늄아 많어 용존되어 았는 물윤 사람이 마셨흘← 

경우 t행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는 1995년부터 알루lJ 1늄윤 음용수 판려 시준에 포 

한시키고 였으벼， 기준치쓴 O.2ppm으투 정허고 

---J 
껴
 
j 

었다. 그러나 유용수의 정수시 응집제로 이용하 

논 황산알루미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수돗 

볼에서 알루n]늄의 양이 다량 검출되어 음용할 

수없게 될수있다 

9. 용존산소(DO， Dissolved Oxygen) 

활의 오염상E1l플 나타내는 하나띄 지표로서 물 

에 녹아 있는 유리산소량을 말하고 하천수가 오 

염될 경우 유기붉에 의힌 부패로 수중 미생불에 

의하여 용존산소릎 소비해 유지물이 산화 ‘ 분해 

된다- 따라서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되띤 어패류 

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너무 빨려 유가꼴이 분 

해되면 싼소띄 결핍으로 혐기성 상태가 되는 데 

이 때에는 횡회수소， 암모니아 뚱이 벌생되어 악 

취가 난다 즉， 溶감:醒素는 불 속의 탄산이온 혹 

은 증탄산아온애 영향하는 '{1 자로 작용하여 산럼 

내 계류수의 좁營養化흘 나타내는 指標로 작용한 

다(鼠府田뺑男 팍 1984). 

뿐딴 아니라 천연산림지역에서의 겨!류수온은 

여픔과 겨울에 따른 변화쪽이 매우 적어 용존산소 

량에 영향이 적은 데， 산템의 개발호 인한 별채 등 

으로 계류수온이 상송하면 용촌산소량은 급격히 

감소한다‘ 따과샤 山林內 開發 및 ìlj~의 指標로 

이용펠 수 었는 [젠子이며， 이 용존산소는 수심의 

증대， 유속의 감소， 하지의 불안정한 상태호 인한 

하상석둘의 감소? 유엽되는 유기물의 산화에 의한 

산소소비가 촬 때 ~]_ 양이 김소한다 또한‘ 용존산 

소는 대기와 룹에서의 산소평형파 긴밀한 판계를 

나타내며 물에서의 딩{휘幾能월←← 판단할 수 있는 評

價因子쿄서 겨}류수에 서삭하는 다양힌 생풀종에 

중요한 영향윤 n1치는 얀자이므로(前田 {修 等，

1984) ì싫켜i水質 당1'1쩔指標로 이용이 가능-하다 즉，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패류의 폐사， 수소이 

온농도의 저하， 적조현상， 악춰 등이 밥생하므로 

용존산소량이 부쪽한 물에쓴 붕어， 잉어， 누치， 미 

꾸려지， 메기， 뱀장어 등 수절이 좋지 않은 물에 

서식 ö}는 水質f읍標生物種이 살며， 수칠이 좋은 물 

에서는 가재? 열목어 등 수절이 좋은 곳에서만 서 

석하는 水짧틀標生物觸이 擾息하여 水質指標生物

種으로써 溶1權素의 상태플 把握할 수 있다. 

우랴 나라에서는 河Jl i 빚 湖핍水質基準에서 이 

항목윤 수절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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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수질기준에서 自然環境채全을 위한 常水源水

1급의 i容存離素 기준치를 7.5mg!1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상수원수 2급과 3급수는 5mg!1 이상으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먹는 물파 먹는 샘물 水

質基準에는 아직 이 항목이 수칠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 

청정한 산림내 겨l류수는 보통 수온에 따라서 

일정량의 산소로 포화되어 있으나 분해성 유기붉 

을 함유하는 JJ] 생물활성이 높은 오염물질이 유입 

되띤 물에 용존되어 있는 용존산소값은 급격히 

저하된다- 이라한 계류수를 관개에 이용하게 되 

면 토양중 산소보급이 부족하고 식물의 산소호흡 

을 저해하며 토양의 환원화가 촉진되어 황화수소 

및 기타 유해불젤이 생성됨으로써 식물생육장해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金福榮 等， 1989). 

10. 電혔없導度(EC， Electric Conductivity) 

일반적으로 電氣傳導쫓는 용액이 전류플 운반 

할 수 있논 정도릎 말하며 용액 중의 이온세기릎 

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산림내 계 

듀수에서 울 속에 용존되어 있는 이온의 양올 파 

악하는 指標Il-:J子로 작용한다. 특히 영양염류의 

양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제 이용되며(西尾 敏 等，

1988; 廣懶 顯 等， 1988), 전기저항의 역수 ohm.1 

또쓴 mho로 나타내나 현재는 국제적으로 S 

(Siemεns)딘위가 동용되고 있고， 측정결과는 foSí 

m(millisiemεns/metεr， 10μSIα1， 10μmhos/cm) 또 

는 μS/cm(microsiemens/centimεter) 단위 로 표기 

한다(성문기술， 1995) 즉， 계류수에 용존되어 있 

는 이온성분이 많게 되떤 전가전도도는 높게 되 

며， 반대로 물 속에 전기선도체인 이온의 양이 적 

으면 전기전도도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값을 갖 

게 된다. 따라서 불 속에 미네랄 등 이온성분， 불 

순물이 어느 정도 표함되어 있는가를 評價하기 

위한 指標因子로 이용된다. 

특히， 물의 電氣傳導度는 풀에 함유된 이온과 

염의 농도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指標이며， 물이 

함유하는 염분함량을 매우 정밀하게 나타내므로 

電氣傳導度의 分析은 水質判定時 容易하게 淡水

와 體水가 혼합된 복잡한 물의 움직임을 파악하 

며， 증류수나 탈이온수에 포함된 광물함량의 평가 

에 용이하다. 또한， 전기전도도는 물의 오염의 정 

• 36 

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N03 이온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지역의 겨l류수에서 다 
량 검출되는 나트륨이온과도 델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 속의 강릅과 싼숨이온， 그리 

고 수소이온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C철JfL水 

質하價 짧標因子s_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志 

水俊夫 等， 1987; Þ면뭘 敏 ?떻， 1988; 志水俊夫와 t'F 
山良夫， 1990; 位住木重行 얄， 1991; 大類펴쥐j 等，

1993; 朴在鉉， 1995). 그러나 선기선도도는 온도차 

에 의한 영향? 즉， l"C에 2%의 영향이 있으므로 

측정결과치의 똥일을 가하기 위하여는 250C에서 

의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해야 한다. 

11. 부유물젊(SS， Suspended S이ids) 

무기와 유기의 불실윤 함유한 O‘ 1μm 이상부터 

2mm 이하의 고형윌질로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집올 말하며， 수중에 부유하는 不溶性物質은 

獨度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중에 부유물질이 

유기볼일 정우에쓴 이것이 부패할 때 용존산소흘 

소모시키며， 많윤 겸우에는 어류의 아가u]에 부 

착되어 폐사를 유발사키고 빛의 전달율을 방해하 

거나 식콸의 광합생에 장해플 일으킨다. 또한， 용 

존산소는 대부분이 유기플로서 플랑크톤이나 세 

균 이외의 u]생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부패를 

일으커므로 메탄가스나 황화수소의 발생 원인이 

된다. 흑히， 물 속에 부유물칠은 광션의 투파성을 

급격히 감소사키고 광합성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풀이 혼탁하게 보이고， 태양굉선이 투파되지 못 

하는 불투과지역에서는 용존산소량도 미미하게 

되어 수중생물뭉의 분포뜰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부유물질은 불을 혼탁하게 하고 부영양화 

를 일으키는 등 수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류수질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인자이다. 

우리 나라에서 부유물절량은， 河川水質基準에서 

는 상수원수 1급수와 2급수， 그라고 3급수에서 

25m힘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湖값水質基/홈에서는 

상수원수 1급수 1mgll이하， 2급수 5mg11 이하， 3급 

수 15mgl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려나 먹눈 물，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는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I業펌水에서는 뼈ngl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2. 병원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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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음용하는 물에는 오물， 오수가 유입할 

때에 병원미생물이 함께 침엽할 수 었다 이들 병 

원미생물로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과 

같은 수인성장겨l전염병균과 장염성대장균， 크리프 

토스포리륨， 그 밖에도 原蟲인 자이얄디아， 이질아 

메바 둥이 있고， 바이라스로는 유행성간염A와 바 

이러스성장염균 등이 있다- 이러한 전염성미생물 

은 대개 환자의 배설물이 하수와 함께 하천， 지하 

수에 침입하여 상당한 기간 물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 물을 음용했을 때 발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 

인성전염병균에 의한 전염병 발생은 수도공급이 

발전하면서 감소되었지만 아직까지 미국， 일본에 

서도 상당수 받생하고 있다(權輔杓， 1989). 

우리 나라의 먹는 판 수걷기준에는 이뜰 마생 

물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쓴 보통 한 

천배지에서 무려를 형 성할 수 있는 일반세균은 

1mg중 1아}을 널지 아니할 것， 그람음성의 무아포 

성의 단간균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만드는 호기성 또한 똥성염기성균인 대장균군은 

50mg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서는 저온일반서1 

균 100CFU/ml 이하， 중온일반세균 20CFU/ml 이 

하， 대장균군 음성/250ml， 분원성연쇄상구균 음 

성/250ml， 녹농균 음성/250ml， 아황산환원혐 기 성 

포자형성균 음성 150m!， 살모넬라 음성/250ml， 그 

리고 쉬겔라 음성j250ml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l11林內 j흉E水에논 山林地域어} 樓

息하논 각종 野生動物의 사체 및 분변이 찮流에 

유입될 수 있으며 1영원성 균음 함유한 야생동물 

의 샤체나 분변이 계류에 유엽되었을 경우 계류 

수뜰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산림지역 인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병을 유발하는 원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라나 터然地域 lU林內 꽃流 

水에서는 이들 병원성 란이 출현하지 않지만(朴 

在鉉， 1995), 야생동물의 사체 및 분변이 계류에 

유입됨으로 인해 t영원성 균이 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 불 수질 

기준 항목에서의 일반세균 및 대장란군수 즉， 최 

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약수나 계류수에서 야생동 

물의 배설물에 오염돼 발생되는 균언 여시니아-균 

은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고열， 복통， 위장염， 신 

장질환 등의 증세플 나타나게 하고 늑막염， 신장 

낀
 

병 둥 합병증을 앓게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치 

사율이 50%에 이르는 등 병을 빨생시킬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는 漢流水質 評價基準 項目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3. 염소이온(CI- ， Cloride) 

염소는 해안지방이나 공해에 민감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수돗물에서는 염소소독에 의하여 

잔류되기도 하며， 이 염소는 세균 몽체나 물속에 

버 란 식품， 분뇨 등에서 비훗된 유기물질과 결합 

해 트리할로메탄(재M)플 형성하게 되는 데 이는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는 

물절이다. 또한， 염소이온은 사람이나 야생동물의 

분뇨 중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오염의 한 지표 

로서 돌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계류수에서는 염소 

이온이 소량 겸출되나 오염지역이나 바다가 근접 

한 지역에서는 다량 검출되므로 이로 언한 오염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지표로 이용된다. 따 

라서 염소이온은 계류수질 평가항목으로서 펼수 

적이라 할수 있다.우리 나라의 먹는물，먹는 샘 

물 수질기준에는 염소이온을 공히 150mg!1 이하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양이 4Omg!1 이상 용존되 

어 있는 물은 심장병과 간장병 환자에게 유해하 

며 250mg!1 이상인 경우에논 불의 짤맛을 느끼게 

된다. 그라나 I業用水이}는 염 소이온이 수절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 암모니아성질소， O~철산성질소， 질산성질 

소， 황산이온(NH3 - N, N02 - N, N03 - N, SO/-) 
암모니아성짐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절소 그 

리고 황산이온 등은 계류수 주변의 모암 및 암석 

에 기원하기도 하지만 대끼 중의 공해물질에 의 

하여 강수시 계류수에 유입되기도 한다. 특히 암 

모니아성칠소는 볼에 녹아서 암모니아염을 만드 

는 데 그 양을 칠소량으로 나타낸 것이며 자연계 

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질소는 유기물점이 부패 

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NH4)2S04 형태로 존재한다. 빗물 속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질소는 u] 량의 탄산염으로 존재하고 

대기오염 지역에서는 황산이온이 많은 경우 

(NH.)2S04 형태로 존재한다 암모니아성질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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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배설물 중에 있쓴 유기성 화합물이 분해 

될 때 첫번째 단계로 생성되는 무기성 화합물이 

기 때문에 (NH4)ZC03가 다량 생성되었다쓴 위생 

학적 의의가있다. 

아칠산성질소는 동붉의 분뇨 등이 계류에 유입 

되어 발생한 암모니아성질소가 산화되면서 생성 

되는 화합물로서 풀의 오염을 추정할 수 있는 유 

력한 지표이다(尹淳康파 때1I11벼윷， 1993; 鄭文植

等， 1995). 즉， 유기물에 포함된 단백질이 부패할 

때 나오는 질소가 공기 또는 플 속의 산소와 접촉 

하면서 발생하논 것이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토양표층에 있던 짙소가 강우시 채i去水어} 의하여 

계류로 유입되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며 1 동 

불성 잘소 화합륜이 분해되어 생긴 암모니아성질 

소는 비교적 빨리 분해하여 아칠산성젤소가 뇌는 

데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젤소의 

검출은 오염울칠악 서지어1 패한 대략적 추정시간 

을파악하는데유용하다 

深士層에 있는 질산성질소는 士壞水와 함께 용 

탈되어 地下水에 유입되어 지하수플 오염사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쓴데(Exner 等， 1991), 이 

러한 질산성칠소는 陰電術릎 갖는 이온으르서 동 

열한 전혀를 갖는 보양입자와의 사이에서 선거 적 

인 척력에 작용한다- 특히 절산성절소쓴 Gas­

trointεstina1 bacteria에 의하여 환원되변 N02 -N 

으로 되고(Magee와 Bamεs， 1967), NOz - N는 다 

시 혈액 속에 흡수되어 혈액 중에 있는 해모글로 

빈 중 Fe2+를 Fe3+ 상태로 산화시꺼변 해모달로번 

은 산소와 결합함 능력윤 잃어버런 화합볼이기 

때문에 체내 각 조적에 산소룰 공급할 수 없게 된 

냐. 이와 같이 질산성질소는 산화빙자능력이 약 

한 어린이들이나 허약한 성인의 처l내에 들어가 

칭 색증(Methemoglobinemia， Blue haby syndrom) 

을 유발하는 등(Ross， 1963) 그 피해가 섬각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제내에 흡수된 질산성칠소는 

박테리아 감소에 의하여 N02 -N으로 환원되고 

이 NOz-N은 NO로 변형되논 데， 이때 NO는 식 

품 중 단백질이 요리될 때 생성된 Amine 불칠파 

반응하여 Nitrosaminε이라는 울질로 되어 암윷 

유벨하기도한다-

황산이온은 납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개 

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적 오염불칠로 질소산 

38 

화~볼파 함께 산성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Fι5. 

계류수에서 이 야온이 다량 전출되는 것은 그만 

큼 겨1휴수가 오염되였다는 것윤 익비젠다→ 띠려 

서 겨1류수에서 검출펴어서는 얀 될 일정한 성도 

의 암묘니아성침소， 아질산성질소” 정선성 

그리고 황산이온량쓸 정하여야 한다 즉， 우려 나 

라의 먹는 불， 먹는 샘풀 수칠기준에는 공히 C감소 

니아성질소를 O.5mg!1 이하， 섣산성성스는 lOmgl 

l 이하， 황산이온은 200mg!1 이하로 퓨정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양에 준하는 양으로 결성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나- 한편 암모Lj 

아성질소는， 미국에서는 lOmg!l, EC에서판 최대 

허용치룹 1 1.3mg!1로 규청하고 있기F 앉 rJ_ 

II. 山林內 鍵山 및 採石場뻐서 

發生될 수 있는 水質필梁爛質 

일반적으로 산럼 내에는 허가애 의하여 각종 

광플이나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핑산 및 채석 장 

이 존재할수있고이콸팡산및채션 

하판 오폐수는 자체적인 수설정화시섬에 의하여 

정화가 되지만 쉴부 정화되지 않거나 푸턴_~ __ -s::_ 

방뷰되는 오염물픔이 겨1류로 유입됨으로써 겨1류 

수칠 오염을 야기할 수 있나 따랴서 각종 팡품파 

석재플 채취하거 위허여 허가현 평산 맞 채석장 

으균→부터 유입될 수 있는 오염뜰질에 대하여 논 

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후 겸정되어젤 

評價基X흉에논 擺UI과 t;石場 등이 재발되었거나 

개발되어잘 지역에 대하여는 이라한 광산오염윌 

잘에 대한 수칠 71 준을 정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즉， 팡산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 계류수에 용존 

되어 있는 중급속월은 유해성 폐수에 포함되며， 

이둡 중끔속둡이 용존되어 있는 페류수논 하천­

강j 호수 그러고 바다에 흘라 늪어가면 자떤 표떤 

수 내에 포함되어 았는 각종 띠 생불이! 파하여 분 

해되지 않고， 이갚 지역의 저부에 퇴전되거나 수 

중에 부유 또는 용해 상태로 존재하케 띈다 이때 

수중삭불 플랑크톤에 의하여 유해성 품설이 흡착 

된 식물 플랑크톤은 몽물 플랑크톤에 억 하여 포 

삭되고， 이것을 작은 고지가 먹고 이 삭은 고기는 

큰 고거에 의하여 먹허재 되며、 최총에는 연간이 

어틀 오염된 각종 어류틀 섭취함P딛 썩 언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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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각종 기관， 혈판 그라고 뼈 내에 오염이 축 

적되는 등 오염의 먹이사슬을 가지게 되며， 이런 

먹이사슬에 의하여 오염된 인간은 각종 공해병 

으로 고통받게 된냐. 또한， 미생물에 의하여 분 

해가 용이한 폐수도 자연의 정화용량 한계를 벗 

어날 정도로 다량 방류되변 계류수에서의 자연 

적인 정화능력은 파괴되어 결국에논 청정하다고 

인정되는 산림내 계류수도 오염되어 바린다 따 

라서 산렴내 광산 및 채석 장으로부터 오 염된 중 

금속이 계휴수에 유임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힌 수질오염 평가기준 

도 산림내 계류수질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산펌내 광산 

및 채석장에서 발생휠 수 있는 중급속 오염원의 

종류와 이둡이 인체에 fJ 1 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 

찬해 봉으로써 이들 중금속 오염물질이 계류수 

질평가 기준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가플 검보해 

보았다‘ 

1. 수은광산에서 유훌훌 수 있는 알킬수은 및 

무기수은 

일본에서 발생된 공해병의 일종인 미나마C다병 

은 그 원인이 베칠수은으로 어는 얄킬수은 R로부 

터 연유되는데， 알겔수은의 인체에 비 치는 중요 

한 중독상은 인체에 지각능력， 조1 력기능-어1 심각 

한 손상올 유발사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언어 

장해까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알킬수은은 무기 

수은과는 달라 뇌조직 중에 비교적 빠르게 전달 

되어 뇌의 끼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기수은은 암킬수은괴 마찬가지로 수은광산에 

서 유출되며 이틀로부터 유출되는 수은은 불 속에 

서 유독성 메칠수은으로 변하게 되는 돼， 무기수 

은은 이틀 화합붉 중에서 염화 제 1수은(Hg2CI2)과 

영화 체2수은(HgC12)야 매우 독성이 크다. 특히， 

이듭은 언제의 구강， 인후부” 복부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마치게 되며， 열끊을 창백하게 하고 혈압 

을 떨어지게 할 뿐 아니라 맥박을 갑작스럽게 빠 

르게 하논 등의 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먹 

는 물 수질기준에논 이러한 알킬수은 및 무기수은 

을 통틀어 건강상 유해영향 플질인 수은으로 구분 

해 먹는 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준을 

정하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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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광스뻐|서 유훌될 수 있는 납과 그 화합몰 

선럼내 연핑산에서 유출될 수 있는 납과 그 화 

합물은 인체의 곰수 등에 헤모글로빈 생성을 벙 

해하며， 안변을 창백하게 하고 맥박수플 갑작스 

럽게 빠르게 하고 구토를 일으키며 혈변 동을 유 

발시킨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장해， 말초신경장 

해， 중추신경장해 능 인체에 심각한 증상음 발생 

시킨다. 우랴 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서는 이 

러한 납의 허용한계를 O.05mg!1를 념지 않도록 

정하고있다-

3. 비소및그화합물 

이는 산림내 광산지역에서 유출될 수 있는 불 

절호 5~50mg으로도 급성 중독을 유밥하며， 

100-130mg이면 사람윤 죽음에 이묘게 한다. 특 

히， 인체에사 혈번올 일으커 j7_ 혈압응 떨어 n: 려 

며 정편파 혼수상태플 일으키고 인성적으보는 지 

각장해， 피부의 정색화， 부종? 구보， 간장tll 대 1 빈 

혈 등플 유벌하여 결국에는 순환기 장해보 사망 

에 이르셰 한다- 우려 나랴의 역는 볼 수잘기준에 

는 0‘05mg!l룹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동과그화합물 

이는 산림내 동 팡산에서 유출될 수 있는 데 일 

반적으로 인체 내에눈 100-150mg의 동이 었으 

며， 사람이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는 약 2-

5mg!1이 함유되어 있디， 미량의 동은 인처1 내에서 

중요한 생리작용에 도움이 꾀지만 많은 동의 섭 

취는 삭욕을 감퇴시키고 이상밥한， 흉부통증‘ 호 

흡곤란， 구토， 소화기장해 등을 힐 R킨다‘ 즉， 동 

의 섭취가 많아지면 결국 복풍‘ 구토1 섣사， 경련 

을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표게 한다. 우리 나라 

의 먹는 볼 수절기준혜눈 1mg!1를 념지 말도록 

규정하고었다 

5. 시안화합물 

이는 휴폐엽 광산에서 유출될 수 있는데 인체 

에 중독증상은 두통， 현기증， 의식장해， 경련 등을 

일으키며， 급성 중독이 되면 채온이 급히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치사량은 시안이온(CN )으 

로서 60-120mg의 u] 량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 

르게 하는 맹독성 풍질이다~ 우리 나라의 먹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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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절기준에논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영향 불 

질로구분해놓고있다 

이들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벤젠， 툴루엔， 카바 

닐 등 유해 중금속이 있으나 이뜰 물질은 공업지 

역에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산림내 광산이나 채 

석장에서는 쉽게 유출되기는 어려운 물질이다. 

또한 납과 그 화합물， 동? 카드륨， 유기인 등 유해 

중금속은 청정한 山林內 꽃流水에서든 검출되지 

않으므로(朴휴鉉， 1995), 이 러한 유해 중금속에 

대한 계류수섣 평가는 이들이 발생될 수 였는 광 

산이나 채석장이 산림 내에 위치하고 특히， 이들 

지역P후부터 중금속이 地中품透하거나 토양표 

면으로 流出되어 찢~ÃE-Jj(에 流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겸토를 통하여 계류수짙 평가언자에 

포함시켜야할것이다 

III. 結 議

산림내 계류수는 몇몇 항목에 대하여 먹는 불 

수질기준에 입각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 있논 총트리할로 

메탄， 페놀， 벤젠， 툴루엔 등 수돗팔의 염소소독에 

의하여， 혹은 산엽체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 

염불쥔이 검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먹는 불 수 

질기준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산림내 계류수질을 

평가하는 인자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산럼 

내 계류수철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수 

절기준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먹는 샘물 수집기 

준의 수절평가항목과 아울러 산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꼭이 섣정되어야 한다: 한 예로， 산 

럼에서는 암석 및 산림토양에 서 질소화합물이 생 

산되어 강우 등에 의하여 계류수에 유출되므로 

;질산성질소 등 절소화합룹이 계류수잘 기준에 포 

함되어야 할 것이며， 계류수의 수질오염에 영향 

을 )]1 치는 불리적 성분인 혼탁도와 부유물질량， 

온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적 성분으로는 불에 녹는 성분 중 K +, Na', 

ea2+, Ml+ 등의 양이온파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α , NO) -, S042 등 음이온도 계류수질 평 

가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읍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電氣傳導度， i잡흠챔쫓素， 生物化형훤긴 醒素要

求量 등 3개 항목과 물의 외판적 평가기준인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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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맛 등 3개 항목도 계류수질 평가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랴나 화학적 산소요구 

량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적용할 경우에논 

특별히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일반적으 

로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값이 생불화학적 산소요 

구량의 값멍 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생불화 

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i요구량 중 겨}류 

수질올 평가하는 데， 어느 한 가지의 분싹딴 이루 

어져도 수질오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금속 물질인 유기인， 카드융(Cd)， 구리 (CU)， 

납(Pb) 등은 천연 산림지역의 셔셰l류 

되 x지l 않으나(付*朴H'在在E鉉’ 1995), 개발 등으료 인해 사 

용되는 기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칠파 산림지역 

내 광산 및 채석장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되어 

계류수에 유입되었을 경우 에는 이들 오염물질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이틀 항목에 대하여는 開發에 

따른 f뚫境影響註↑혈a혼 면밀하게 검토되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암 및 토양에서 유출되 

어 계류수로 유입될 수 있쓴 이온， 즉， 황철광이나 

석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거나 오 염된 대기에서 공급될 수 있는 유황(S)， 

대부분의 토양에 電氣石 또는 유기화합볼로 존재 

하여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여 용탈되는 붕소(B)， 

규산(SiOJ 등도 검토되어져야 할 항목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지역에 서 삭하는 야생동물 등 

의 분맨이나 사제 등이 계류수에 유입될 경우에는 

병원균이나 분변대장늄 박테리아， 분변연쇄상구균 

박테리아， 여시니아균 등이 서 식하여 계류수겔 오 

염이 발생될 수 있으프로 먹눈 불 수질기준의 항 

목 중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도 계류수칠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항복이라 생각된다. 

山林內 짧流水의 水質햄"1'1은 지형적인 조건이 

나 환경요연이 일반 하천에 비하여 득이하기 때 

문에 수잘도 일번 파if}!J 7_K와는 다른 점이 많다. 

즉， 산럼내 계류수는 계곡을 흐르는 동안은 우거 

진 수목에 가려 직사광션의 영향을 적게 받아 水

溫은 일반 하천수에 비하여 낮고， 지형적으로 경 

사가 급하고 계류 바닥이나 주변의 바위에 부딪 

혀 흐르는 등 流速도 빠르기 때문에 강한 購汽現

象이 얼어나 溶存醒素가 항상 과포화상태를 유지 

하게 된다. 또한， 산럼내 계류수는 수온이 낮아 

탄산가스가 용존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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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波性은 염웠폴쓸 나타내게 되는 돼 딴일 。l 물을 

흔들어 탄산가스흘 날린 다음에 액성흘 분석해 

보면 대처1호 중성에 가깝게 되므로 爾|生*와는 

본 칠적으문 다르다6共恩i찢， 1(85) 

따라서 I1J林야j i줬/샤냥ζ質을 팍價하기 위한 J貞目

의 결정은 ILJ材、生態系를 이루는 대기， 기상1 식생， 

산림토양， 지질 등 다양한 요인뜰이1 대한 건토가 

고려되어야 함은 불론 산립생태계에서 받생되어 

계류수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성분에 대한 변맏 

한 검토를 거 쳐 i쫓i危계、용훗 듭'1'1훨基i뿔플 定SL히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럼작염， 개발 등 각종 인위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참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쫓fiVj(와 :1:. 

讓Jj(에 {양存필 수 있는 각종 성분뜰에 대하며 지 

속적인 수질측정 모니터링윤 똥한 자료의 측적， 

이들 성분릎이 생태계에 띠칠 수 있는~ 環境影響

그리고 이플 성분뜯이 j쫓~Hv.f(質삼f賣 基準項댐으 

로 설정될 수 있는까 등익 학문적 뒷받침이 따련 

되어야 한다 아울-꺼 채류- 자체의 환경현황을 파 

악하고 계듀에서 발생힐 수 있는 떠패能의 전체상 

그리고 계류수가 흐르면서 변화하는 영양염류 등 

의 동 대뜰 파악하는 등 非ι쉰펀‘휩原에 의한 펴4월1양 

象을 고려 한 f월境容뚫의 듬iff웰 등~ ~'r'쫓펴기t첼에 대한 

中 長Jtij섬l ，? l 昭究가 。l푸어져야 할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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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형 식육목과 인간의 공존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심포지엄 찮가 

대형 식육복파 인잔의 공존이라는 주세의 제2차 

국셰 심포지엄이 1996년 11휠 19엘부터 23일까지 

일본 Saitama縣에 있는 Citizen's Activities General 

Center냉f民活動總合 센터)에서 새최되었다 8 4' 
안-態系t왜會가 주최하였고 일본의 C셔랴 학회와 정 

부기관， 그리고 기업체혜서 후원윤 하고 있었다. 

본 대회의 목적은 선세계적으료E 사라서가논 대형 

식육목의 연구현황파 !L]호관i'~ ，플 위한 것 0;료 제 

1자는 1993년 폴딴드에서 7B최된 바 있고， 이번이 

세2차 대회이다. 참가국은 약 407~국이었으며， 참 

가A}"뉴는 세계자연보전연탱(HJCN)의 종보전위원 

회(SSC)의 5개 전문가 二I플 (Bear， Canid, Cat, Ott­

er, Wolf) 회원달을 포함하여 약 250영 을 넘고 있 

었다. 발표건수로 팔 때，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발 

표되리라는 예상은 벗나갔 o_ul(7.5%)， 쉰샤아에서 

의 발표수(17%)가 개최국언 일본(25%)을 제외하 

고가장많았냐. 

펼자는 1992년-1996년까지 조사하여 왔먼 .. 힌 

반도의 수달(Lutra 1.“ tra 1，μtr，α) 분포와 오염”이라 

는 주제의 포스터 함표흘 하기 위하여 본 심포지 

염에 참석하였다 

학슐대회 개최 

대형의 완형 발표장에서 조직위원장안 옹경대 

의 N. Maruyama 교수의 개회선언에 이어 SaÍ­

tama縣의 지사와 관계기관장의 한사7} 이어 지고 

계속하여 IUCN의 종보전위원회내 5개 전문가그 

룹별 회정 인사가 전챙되었다. 곧이어 엘본 전통 

가무인 가부카 공떤이 시작되었는데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열사에 해소하고 본 대회의 개최를 품 

-42 • 

한 성 용 
경 남대학교 생물학과 박사과정 

위 있거l 딸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대회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경까지 구두발 

프， 표스터발표j 비디오발표가 각각 체계적으로 

전행되었고? 저녁식샤 후， 또다시 오후 7시부터 

9사까지 lllCN의 분파별 회의가 연일 개최되였 

다- 특히 판보이쓴 것은 각 숙박룹에서는 아침 

9시반까지논 방의 열쇠활 반납하여야 하고， 오후 

3시 이후에야 자션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 

치를 한 점이였다 이보L써 모든 참가자들의 회의 

참석윷이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구두발표에 있아서 발표시간은 각각 20분 

간의 사간내에 발표와 질문을 받았으며， 슬라이 

드와 자막용 OHP가 사용되었다 모든 언어는 일 

어와 영어딴이 사용되었고 많은 동시통역요원01 

동원되었다 

학술대회 발표내용 

한편 이라한 대회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변， 그 

간 IUCNíSSC에서 특별한 보호를 주장하여 왔먼 

호랑이， 곰， 삼， 수달， 늑대에 관한 연구내용들이 

였으며 세체각지의 대형 동물종의 떤구현황 및 

분포? 그리고 그 보호실태약 문제접에 대한 최근 

의 연구내용-들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본 동볼등의 서식분포는 최 

단 크게 위협받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고， 

이러한 대형 동물종들의 서 삭파 종보전이 위협을 

받게원 원인과 푼채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와 받표가 있었다. 즉， 대형종들의 개체수와 서식 

지， 종간 교배에 따른 유전적 문제， 질병， 식이습 

성， 그리고 대형종의 군집경제 및 사회구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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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발표가 전챙띄었고 떤이어 인간과의 관계와 

대형종델의 브호방안파 관려에 대한 밸표가 힐별 

로 전행꾀였다 

특히 Russia의 짝자둡어1 의한 Siberian (Amur) 

tlger의 분포조사가 매우 홍u]로웠으며， 영국의 

Hans Kruuk 박사외 발표내용언 수달의 먹이와 운 

동에너지의 상판관계， 그리고 서석지 션택특성과 

암수간의 행동범위에 대한 연구내용은 펼자에째 

매우 도움이 되는 연구결파여였다- 뜻한 일본 H 

Sasaki 박사의 일본내 수달의 절별파정에 편한 밸 

표외 스려랑카， 태국， 언도 등지의 동남아시아에 

서의 수달서삭현황어} 대한 보고뜰 접하변서는 우 

리 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산엽화과 

정을 밟고 있으므로 한국내 수담의 서식에 대한 

시급한 연구가 필 요하다는 것을 섣감하였다 또 

한 우려도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주변국가달 

에 대한 연구도 늪푼전으토 진행하여야 할 때라 

고 생각되었다. 

꽉히 이려한 대형종들에 대한 보호 렛 보존 프보 

그램익 수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개별적 

아니라 각 국가간에도 보」호틀 워한 낀필한 져1도삭 

장치가 더욱 펀요하다쓴 주장듭이 않았다‘ 반띤 q, 
행동물의 ?쉰L91- ~l. 보호어}는 많은 λ1간과 경제작，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동남아사아의 일부국 

가에서는 자국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타국가의 

검-호계획에 적극 찬가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이할 

실현카 위해서논 재정적 원조 등이 선행되어야 헬 

것이라판 주상을 까주 제기하고 있었다. 

이처럼 본 심포지염은 딘지 학술적 딸표에만 

국-한되어 있는 젓이 아니고 연구 및 ‘연호기담 마 

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벼， 심체로 각곽 

의 참석자뜰 중엔 정부기관의 인사뜰도 다수 초 

청꾀어 이려한 논의의 효과는 더욱 증대되고 있 

었논데 우리 나라의 경우， 펼자의 헐챙만아 참가 

되어 말은 아쉬움이 남는 자떠혔다. 

한편 판이하제 본← 심포지엄븐 구두발표， 포츠γ 

터발표. 비디오발표와 같은 내용이 중펄→펴어 진 

행되 지 않고 모든 참가자들이 모든 발표내용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섣한 시간파 공깐윤 。 l 용하 

고 있였픔아 특여하였다. 

펼자븐 i‘한번도의 수달 분포와 오염”이t'}는 주 

쩨의 포스터발표뜸 하였고， 최단 급속히 증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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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구두발표의주제 

Session 1 

Theme : Classification, Hybridization and Discasε 

Session 2 

Theme : Distribution, Numbers and Status “f Largc 

Carnivores in Differε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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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χ PaJ1 Two 

Theme ‘ Bioenergetics, Food Habits and Foraging 

Stategies 

Session 4 

Theme ’ PJanning for Camivores Conservation 

Scssíon :; 

l11cme : Pr’pulation Dynamics aJ1d Social Structure of 

Camivores 

Session 1)‘ Part Onε 

Thεme . Conflícts be.tween Carnivores and Human 

Lite 

Session 6, Part Two 

Theme : Conflicts betwcen Camivores and Human 

Lifε 

Session 7-1, Part Onc 

Theme . Managemεnt anù Conserva!Íon of Carnivores, 

rcgarding Socicty, Eαlllorny and (‘uiturc 

Ses잉 íon 7-1, Part Two 

Therne Managcment and ConservalÍo!1 of Camivores‘ 

regarding Socicty, Econorny and Culture 

Session 7-1I 

τ11εmε ‘ Advanc‘ng Recovery Movements for 

Camivores 

• 7 
..L. 한국내 수달의 서식분포현황과 원언‘ 배 

설한분석에 따턴( 식이습성， 극중금속. PCBs 등에 

대한 떤구내용이였다(손성원‘ 면병윤， 윤병회 공 

승띤공). 아윷~1 1996년 11 윌 9일 촬영에 성공한 

야생의 수닫 Y.습올 공i~약였다 

선체죄한 벨표의 Session별 주7'1] 얀 다음j끽 같다 

(표 }파 표 2). 

IUCN/SSC의 수닮 전문가 그룹(OSG) 

회의 참석 

일본의 M. Ando 박사의 초청 으포 IUCN띄 좋!l~ 

전위 원회 수달전푼가 '7..룹(Ottcr Specialist Group== 

OSG)힐 회의 장비 편시 가 Gucst.년， 2회 모두 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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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포스터 발표의 주제 

Session 1 

Theme 1 : Classificatíon, Hybridizatíon and Díseasε 

ηlemε 2 : Dístributíon, Numbers and Status of 

Large Carnivores in Different Countries 

Theme 3 : Bioenergetícs, Food Habits and Stategies 

Themε 4 : Planning for Carnivores Conservation 

Session II 

Theme 5 : Population Dynamics and Social Structure 
of Camivores 

Theme 6 : Conflicts betwεεn Camivores and Human 

Life 

Thεme 7-1 κ1anagemεnt and Conservation of Cami-

vores, regarding Society, Economy and 

C'ulture 

Thεme 7-II : Advancing Rεcovery Movements for 

Carnivorεs 

하게 되었는데 여가서 계획에 없었던 한국의 수달 

분포 및 보호현황과 한국니} 수달의 연구현황에 대 

한 간략한 소개릎 하게 되였고， Dr. Hans Kruuk를 

포함한 각국의 OSG 엠벼뜰과의 많은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추진을 활밤히 논의할 수 있었다‘ 또한 

회 의 말미에 Padma K de Silva 교수의 제창파 

OSG 멤버들의 동의로 필자가 IUCN/SSC의 OSG 

멤버애 가엽하게 되어 개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 

런자리였다. 

ruCN/SSC의 OSG 회의의 첫날은 일본의 “수닫 

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비정부 단체가 참석하 

였는데 이들은 일본의 “환경사엄단 지구환경기금” 

이라는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아 수달의 보호에 관 

한 활동을 하고 었었다 이뜯은 회의에서 스리랑 

카의 수달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Padma K de Sil­

va 교수에게 연구기끔음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과거 일본학자에 의한 연구보고에서 일본 

에 서식하였던 수딸이 Lutra lutra lutra가 아니고 

Lutra lutra whiteloyi랴는 아종이 라고 발표한 바 

가 있는데， 금번의 OSG 회의에서 알라스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PauL J. Jr. Polεchla 박사가 여 기 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필자도 평소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서 추후 일본과 한국의 비교들 통하 

여 이 푼저l에 대한 연구를 하여볼 계획이 었기도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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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일본의 경우， 수딸이 절멸하였거 

나 거의 사라진 것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실정이지만 수달을 

보호하고 재도입을 위한 연구를 독려하는 연구지 

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었었다 반면 상대적으 

로 열악한 한국내의 연구활동지원 실태를 볼 때 

많은 아쉬움과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다짐하게 

되었다. 

현장답사 

3일간의 바쁜 일정후 복요일은 하루종일 일 본의 

현장답사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 답사논 2개의 옵 

션이 있었쓴데 秋父多摩國立￡끓l에 있는 프案神士 

와 林뚫式驗場 두곳을 여행하는 옵션이었다 

본인은 H. Sasaki 박사의 제의에 따라 동경 

lkebukuro에 있는 Sunshine city라는 벌영의 수족 

관에 가보았다. 그곳에는 수달이 2종 수입되어 있 

다는 것이었다. 여행옵션을 떠나는 버스를 뒤로하 

고 찾아간 그곳에 는 Eurasian otter와 Small claw­

ed otter 2종이 도입되어 있었는데 동남아시아 지 

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mall clawed 

otter는 집속에서 나오지 않아 볼 수가 없었으나 

우리 나라에도 서식하는 Eurasian otter는 매우 건 

강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까. 여기에서 H. Sasaki 박 

사의 소개로 수족관의 사육자플 만나 수달의 건강 

과 질병 그리고 식이물 등에 대한 토론으로 시간 

을 보냈고， 일본의 수달 사육시설 및 관리에 대하 

여 꼼꼼히 질문과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수달의 귀여운 행동때문에 일반시 

민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은 동불이며， 최끈에 

도 TV나 신문， 언론얘서 수달에 대한 많은 관섬 

을 갖는 등， 수달의 보호에 관섭이 매우 높다는 

것을 또다시 설감하고 부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 

에 느껄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는 수달이 사랴져 

버려서 이러한 관섬들을 갖는 것일까? 그러나 섬 

포지엄 중에 만났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일 

반인뜰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보호운동들은 매 

우높았다，그러고보면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모 

미국학자의 “한국에는 화학적 오염에 대한 보호 

단체나 운동은 많은 것 같은데 생태계에 대한 보 

호운동은 다소 약한 것 같더라”는 지나가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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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 자꾸와닿았다. 

펴l 회 

IUCN/SSC Five Specialist Group의 회 장들이 

분과별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종의 보호에 

대한 몇가지 절문과 토의가 진행된 후， 대형 삭육 

목의 보호에 대한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그리 

고 조직위원들의 감사인샤에 이어 또다셔 일본의 

지역 예숲단의 “ Ina Bizεn Daiko" 라논 북음 주제 

로한 무대가 펼쳐졌다. 그리고는 폴란드의 Bo­

gus1aw Bobek 교수가 1999년도의 차기 개최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Durban City라는 별표와 함 

께 1999넌에 다시 만나자는 진정 아쉬운 인사틀 

끝으로 정규받표 행사는 폐회되었다. 

그려고는 깐친회가 식당에서 다시 개최되었는 

데， Saitama縣 지사의 건배와 함께 부페식 저녁 식 

사를 겸한 행사장에서는 식사 중에 또다시 일본 

전통문화가 소개되였다， 우리 나라의 송편과 유사 

하고 절구로 떡을 쌓어 만드는 일본음식을 만드는 

전통춤을 식사 중에 진행하였다 이 춤은 다소 독 

특하여 진행중 참석 외국인들에게 직접 절구를 쩡 

게 유도하였고 나중에는 실제로 떡을 만뜰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서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는데 대회의 시작에서부터 

폐회까지 많은 의견파 아이디어를 수렴한 사전준 

비와 계획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대회 참가소감 

제 2차 대형 식육목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 

의 성포지염에 참가한 후 느낀 몇가지 소감은 다 

음파같다. 

우선 첫째， 개최장소가 동경의 인접 縣인 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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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a에서 개최되었는데 처음에는 왜 이러한 외곽 

지에서 개최되었는가 하고 다소 의아해 하였으나 

전용 회의시설과 전용 숙박시설， 그라고 삭당 등 

기초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심포지엄 

참석에는 커다란 볼편을 느껄 수 없였다. 오히려 

이런 종합적이고 전용의 회의장소에서 개최되므 

로서 참가자들의 겸비절감은 물론이고 심포지엄 

참석이 간편해졌으며 참석율을높이는 효과가나 

타났으며， 또한 일주일간 같이 생활을 하게되어 

서로간의 유대플 더욱 증진함 수 있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으포 나타났다 

둘째? 대회준비가 잘 이루어졌다. 회의장주변에 

약 30여병의 진행요원이 투입 되어 신속한 진행과 

여라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장되고 있었으 

며， 수많은 인쇄물의 준비가 톰보였다 

셋째? 개최굿인 일본의 선동파 문화를 알리려 

는 노력을 곳곳에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탈 

은 외국언뜰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자고있었다. 

넷째， 한국내에서 대형 포유류 분야의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설감하였으며，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펀다. 아울 

러 많은 시간과 정제적문세릎 안고 있는 본 대형 

포유류 분야의 연구촉진을 위한 지원과 판심이 

요망되는데 한 나라의 잠재능력이라고 할 수 있 

는 가초학문분야릎 육성 하는데에 아낌과 깅:홀함 

이 없어야 하겠다 사실 본인이 이러한 참가기플 

쓰게된 것도 한국내 대형 포유류분야의 연구 펄 

요성을 널리 얄리고자 다짐을 하고 이 글을 쓰게 

된것이었다 

이제는 대형 포유류를 포함한 생불종의 보호운 

동이 학계와 민간단체 모두에서 활발히 일어나 많 

은 활동이 펼쳐지기콸 기대하며， 1999년 South 

Africa에서 별어칠 차가 대회에는 터욱 많은 한국 

학자둠의 활동블 진심으로 가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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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安半島 海뿜地域의 갯방풍 分布， 緊植 및 生育特性

이상배 · 박봉규* 
샤산3강공고 *상주대학교 산영파학대학 

Dist빼utions， Propagations and Gro"V뺀Schmidt et Miquel at Western Seashore Areas of 

Tae-an Peninsula in Chung-nam, Korea 

by 

Lee, Sang Bai . Bong Kyu Park* 

SeOSa/l Agriεultural and lndustrial High Schoo/ 

*ι‘ollege o[ Jndustrial Science, κ。”킹u N，αtìonal UnÎνer.야n’ 

AßSTRACT 

These studies were carried out 10 investígatζ 10 dìstribution&, pmpagatíons , al1d growth on G!ehnia lit­
lOralis Schmidt et Miquel at westεrn seashorε areas of Tae-an peninsula in Chung-nam、 Korea. The Gaheuí 
do, islanù ‘ located in the 、νestem seashore area of the Tae-an pεninsula wcre shown to be well adapted 
areas of G. littor，αlis. Thε ratío of standing plant was higher at early sowing date, and was shown 10 be 88. 
1 % in chilling sεed storage. ln the seeù storage methoù of stratification, thζ ratio ()f germination was high­
er in sand+charcoal(1 ‘ 1) method at 2’Y'c incubatl‘.)0 sho、;ving 92.6% than open land method showing 55. 
4%. The seed of G. liπ'oralis trεated wìth GA 500pprn concentration for 48 hours was germìnated 93.4% 
after 6 wεεks. ln thc cutting propagation of G. littoralìs, thε ratio of survíval was higher ìn the part of root 
head showìng 8 1.4아 than the paπ ‘)f rool top showing 8.0까， hut thε part of root middìe was not survival 
The ratÌo of sprouting hypocotyl wa, showed 84.5% after 4 wcεks at 5“C. G. littoralís at culturing upland 
soíl was lower in the ratio of survival sh。、Nfl 7.0% than thal at culturing seashore sand was shown 92.7까 
The root head length was mea‘mred 25.22cm growing at habitat for 4 yεars old but could not he mεasured 
growing at culture. Thε root length. 이ìameter， fresh weight was mεasured 41.84cm, 9.18mm, 7.03g‘ respec­
tively growing at habitat for 4 years old and was measured 36.02cm , 11.12mm, 11.86g. respectìvely grow­
iog at culturε The f!owζr of ι litt,“ralìs 、ι'as opened growing fm :' years, and thε ratio of flower was 
showtl íí5 ,,{, in growing 1'01' 4 years. 

Keyword : Glehnia !ittorali ,', Bangpueng ‘ Distrihution. 

1. 績 言

갯방풍(Glehnia liπoralis Schmidt ct Miquε1)은 nl 나려과에 !훨하는 多ij=. fF fi펀로 ;每fib}렀 또논 갯향[이냐cj 려 

고도 볼따며， 주로 우려 나라 펴j캄 JfÐ~쫓의 모려래 언턱에 α/j::하고 었다. 예쿄←부터 갯벙풍은 頭1행， 解윷석， rj1)떼， 神

經i쩍어} 환'tJ:플 나E.}l뀌는 청~J줍로 널려 利며퍼어 왔으며， 야련 

상‘ :，q q狀複향으진!_ 3견래보 갈라-^i 각각 3객의 작픈 잎이 있 o 며 i 쫓썩은 김고 경‘J쑤 δ! 고， 작은 잎은 톱니가 있 

다 꽃은 김色만쿄 6~8월어} 볍花하껴， 複양쭉'1 花rl 호 활 7) 끝에 펴고， 種 F도 잖、集하여 휩生하며， 1흰링는 코르 

;'1 섣로 되어 었고 가쓴 털여 있냐 

우려 나략에 션간 하논 줬엄#끼!은 總、 950íÍ!선벌으로 그 중 힘:本 植物아 55(챈짚‘ 木;추、 植껴l이 378챔→‘ 댐花植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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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이 2장重類이며， 뿜，本 植物은 多 lfJcf: 草 2↑ζ이 42야重으로 가장 많아 大폼1\상의 藥}셈植物은 多年生 草本(유 

等， 1971)으포 나타났다 李 · 尹(1996)은 1J]나리괴 (U mbelliferae)애 헐하는 챔L物E- 범세계적으로 300屬

3000짧重의 딛*한 種을 가지고 있고， 國內에는 34屬 85種이 自生 또는 我합되고 있는데， 주요 植物은 갯당 

끈， 방풍， 어수리， 기픔나물， 갯방풍， 참당귀， 산청궁， 왜당귀， 천궁， 회형 미나리， 털기릉나폴， 왜방풍， 참냐 

물， 독미나랴， 파드닥나물， 시호， 고수， 개사상자， 사상자‘ 긴사상자， 전호， 참반디， 피막이풋， 병풍， 돌방풍， 

반디미나리? 부전바디， 서울개별나룹 等이 있논데， 그 중에서 *希貴하고 f￥、護받아야 할 植物은 갯방풍이라고 

記述하였다. 多年生 宿fN草인 갯방풍(Glehnia littoralis Schmidt et Miquel)은 分類學 h으로 미나리과 

(Umbelliferaε)， 띠 나라 아파(Apíoideae ), 두때 71 픔 나물족(Pζucedaeaε) ， 바디 니 물아족(Aagelicinaε)， 갯방풍속 

(Glehnia)의 갯방풍(Glehnia littoralis)에 屬하는 植物(林， 1985; 高， 1(93)로 그의 뿌리를 演防風 또는 元j;)j

b亂(陸， 1(90)이라고 부른나. 일반석 효로 기름나휠아족(Peucedaniaε)， 기룹나윌속(Peucedanum ), 갯거룹나물 

(Peucedanum japonicum)윤 植꾀風 또는 IlJ防風(金 等， 1989; 陸， 1(90)이라고 칭하며， 갯방풍과 混때하여 

使用되는 경우가 많으냐 휘람끼學上으로 다소 좋:월가 았다. 우려 니라에샤 i환횟H경로 f렀/냥j되는 IS}j風t쉽응二 防j亂?

뚫1;치}화， <每防風， JL防風， 演防風， 士防I亂， 111업P꺼 I행‘ 1 람 f}防}화， LlJ防風‘ 뚱의 여러 가지 名稱으로 使用되고 였으 

나， 아직까지 植物學的으로 UFJ確하거} 區分하지 못하고 같은 植物을 地域 또는 쩌lf섬컵마다 다르게 부코 고 있 

는 實情이다 갯뱅풍의 自生地논 海품 地j횟의 모래땅(安， 1974; 1횡 1990; 金 等，1(88)으로 뿌러는 곧은 쁘리 

로 간 것은 1m 以上(~t村， 村Ul， 1(81) 자라프꼬 海邊의 뽕훨分이 약간 갈어 였논 士贊이 갚온 곳(金， 1(79)에 

서 잘 자란다. 

漢藥材로써의 防}많은 「↑4.溫味tt辛無毒 i台三十六般風 通￥IJ五職 開服風생없痛 I歸;tl셨tBiIlZ J댐身骨ífrí~장 止lf;i

If 쫓神定志 • 라고 東醫寶짧(許， 1(96)에 수복되 어 있고， 本草鋼턴 (李， 1(73)에 는 「大風밍!내玄通 惡風패\'f!) ~n납無 

所見 風行周身 骨節1젤南 久服輕!t 風쿄;願 發ìT- 꺼라 하였그7.， 本훨學(李， 1975)에쓴 「패解表發n藥 用於感칩 

頭痛 有鎭痛 淡之功 對於預!lIt';뚫變 關節痛 r김敗變急 中風2J象|껴及 싫H씁有였〔←갚 기술되어 있어 주fgL 中風， 神

經安定， 않， ~한氣， 頭痛， 發熱 등에 쭈IJffl되 고 있다 

이러한 防f짧뒀에 대한 我培的 特性어나 짧究는 거의 없는 寶情이나 生藥學的 剛힘에서 徐(1976)， 徐 柳

(1976)논 우리 나라에서 防風으로 가장 흔히 쓰여지고 있는 갯방풍의 뿌리에서 ß-sitosterol, bεrgaten 等의 物

質을 |텍定하였고‘ !휩 얘IJ(1975)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값通되고 었는 國/폴 E防風의 起源은 Glehnia 

littora li.'、이며‘ 리iJW 植防風은 갯기릎니)품의 댔고l!펴 • ‘하므로 :__:L 起J原은 Pιucιdanum japonicum로 생각되며 

形態學的으로 쉽게 區녕Ij이 되며， 갯방풍 藥材의 外部 形態는 깊이 7~25cm ， 샘촌홉1I 넓은 띠]은 4~13mm， 무게 

0.9~5.3g의 l員j柱狀의 긴 直生根으로서 바깥면은 앓은 황갈~적갈색음 띠며， 가지 뿌려는 드물꺼l 나타나고， 행 

훤部는 짧고 약간 가늘며 졸기 자국이 었고? 많은 가로 주룹의 輪節이 있므며‘ 선차 아래로 내려가면서 곳곳 

에 어두운 적갈색의 작은 혹 또논 가로의 .t;'[J!};突起가 있고， 서1로 주-류이 나타냐~i_J_， 때보는 코르크층이 벗겨 

져 [다色으로 보이 71-'뇨 하며， 橫斷 1회은 편평하고 셈質이며 SzlÌ'F>는 잃은 쭈LE'j 色-주L품色으로 간흑 웹때을 나다 

내고 짧色의 5j-'~ι、導 볼 수 있으며， 木部는 잃은 黃色으효 徵密하고 形fR層*삶을「 볼 수 있고? 낸새는 약간特뤘­

한 양흙이 있고‘ 맛은 난 것 같으띠 점침하다고報告εl였다， 

安(1974)은 갯방풍의 f觀훤期는 3딩 下셉부터 4 틴 약1쳐j까지가 가장 適當하며 收轉은 11-12月t:n에 採取하여 

水洗後 乾操한다고 技術하였으나， 자서}한 웠샘技術이1 關한 맑究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成人病

據防 效果가 큰 갯방풍에 대한 多角따!언 하{究 檢討가要望된다 

泰安半島는 海f윤性 i짧H쫓 氣候帶어} 속하여 多樣한 깐F됨 植物資源이 많이 터 J牛하고 i每f융地域의 景觀이 찬麗 

하여 國立公園으로 指定되어 있고? 특혀 띤沙場이 많아 갯방풍의 입生地로 알려 져 었으나， 이에 대한 없’充는 

거의 없는 寶l춤이다‘ 또한 大部分의 白沙場이 {每7J<.?잉場으로 開發됨으료써 양T態系의 破壞 및 環t뚫flJl，양여 加速

it되고，生藥製材로서 갯방풍의 需要가급증함에 따라 j敵重의 危機어1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本Tíff究는泰安牛 

島內의 갯방풍의 分布 및 상;育 特↑性을 調겉E하고， 種子 增植 및 '1합 *#'1캉울 산펴봉므로써 갯방풍의 保存 및 합 

成에 대한 基짧 資'j('↓플 얻고자 〉짤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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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泰安半훌 海뿔地域의 갯방풍 分布

자 연 보 크응 

‘-

II. *林퓨 및 方法

갯방풍의 分布 조사는 泰安*烏의 더然 l少t조地인 i萬里浦 等 11個 地域을 짧쭉하여 特定한 地域에 密集되어 

있논 곳이 存꺼:하면 상布가 많은 t렘或(A로 表듭t)， 댐生은 하고 있으나 密、集되어 있지 않고 드불깨 상‘布하고 있 

는 j행h엇을 상2꺼f가 적은 t也城(B 로 궁E記)， 전혀 分布되지 않는 地域(C로 캄k記)으로 區分하여 選定 表記하였고， 

상꺼Ju폐쓴 f￡p￥îi효地(1979)-틀 利用하였다. 

2. 갯웰풍의 緊種 및 生育特性

2.1 種子緊鐘

2‘1‘1 播種其점에 따른 發룡率 

갯빙풍의 담 ~tJ랜역!서 선전한 母수뜸 採Jf'Z히석 採種I뼈에 옮겨 섬어 9月 F깥j어! 洙種한種子흘 」뚫別하여 乾짧 

jl'j".藏과. f뭔溫성’?鐵 ζL로 떠鐵조건을- 담려하여 12.28부터 1個까 間隔으로 3.28까지 4回 實뼈하였으며， It삽짧수藏 

橋 Tfl황뿔는 11. 28에 모래룹 섞 어 5"C로 조정 한 Í]:Íj닮 성수藏 1훤 內에 서 1個月間 }흉理한 種子를 쭈IJ댐하여 135{圖體

씌 비널하우스니{ 짧'i:M댐ι쩌i 위에 30cm정도로 갯모래를 사용하여 1m2의 모래밭을 민둡어 溫度룹 20-25"C로 

ft繼하여 播뺑하였 끄， H1現期， *기毛數， *\Lt_毛率 等을 g휩흉하였다 

2. 1.2 !層積方法에 따른 發흉率 

i웹t차-어i 셔 ‘94. 8에 採種한 갯벙흉 種子플 精選하여 그늪에서 乾빵、한 種子를 ’94. 9. 14에 노천매장， 

꼬래層橫， 항온(20"C) 모리L참f월 모폐f 활성탄)함월(1 : 1) 으로 I왕精1J法융 달리하여 '94 ‘ 10. 14에 1357 f] 

체씌 5式흉상~ 2.1 ‘ 1펴 ;같윤 條f牛으! 모래받어ì ~휩훤하여 2週 後부터 發/풍率을 調f뚱하였다. 層積方法으로 露天理

토려f]와 챔子블 섞어 I낭야] 30cm 깊이보 문-이 ↑떤)섭하였고， 常溫 모래層積은 I흡쯤 45cm花益에 모래를 

감l_L 쩔子뜸 H쩔 넣고 또 꼬해플 깔고 積子룹 1層 1상는 h法으쿄 쌓아서 實輪室에 놓아 둔 것을 사용하였고， 

팩溫 모래혐積은 /常溫 모패層積파 같은 1J法으로 하여 2ftC로 調節한 떠溫器어1 넣어 푼 것을 使用하였으 

벼， 모래 +iid상;‘i層精은 모래와 J핀'1↑ tii末융_ 1 : I 료 섞어 ↑더溫 오래層積파 같은 方法으로 }흉理하여 使범 

하였다ι 

2 .1 .3 GA‘ 處￡뿜어l 따릎 發존주Z얄-

i웹j캉얘 서 ’94. 8어니웠훤한 갯벙-풍 챔子블- 精選하여 ::J_늪에 석 @강썼한 種子룹 GA3 處理?農j쫓릎 0, 100, 

300, 500‘ 1 ，OOOppm의 {잠波에 48(:원~J )t~월하c셔? ’94. 10. 14얘 135fi례體씌 룹驗2.1.1파 [ñj →한 條件의 모래받에 

播혐하혀 2~li정 後부터 發정率꽁r 찮훤lÌf하였 t←} 

22 種木 緊행 

가의도에 댐간:하고 있논 3--4年生의 개방풍」을 採.lfli.하여 揮木훤位를 腦頭곰þi立， 뿌리 L段홉Mïl:， 뿌랴 中間部

j듬 나누어 5cm길이보 切斷힌 後 룹짧2. 1.]과 同 →한 條件의 모래받에 5이固體블 1反覆으보하여 完全tf:意영디뽑 

{소 3tZ覆으로 〕짧‘拖하여 칸:_1f數， 生 (p한 윤종윌 J혀j환하였다 

2.3 갯방풍의 生育 @혐生 

2.3 .1 低溫處理 期間에 따른 上딴轉 1$張率

뿔家 I옳If융에서 ’94. 8에 採種힌 갯방풍 揮子플 精選하여 그늘에서 乾操한 種子흘 常J많어P、f 모래뜰 섞어 發根

시켜， 5 0C에 2, 3, 4, 5‘ 6週間 김짧값 處뺑한 後 處理딩 1351關뿔썩 試驗2. 1.1과 同 ‘한 條件의 모래받에 옮겨 심 

o-j LIHi빼의 챔짧추을 調흉하였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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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土壞條件에 따른 生存率

’95年 가을에 種子를 樹重하여 자란 1年生 갯방풍을 젠j범하여 ’96.3.8에 바닷가의 또래를 이용한 모래밭과 

일반 받흙에 反覆當 10어個體씩 完全t1意 配뿔法 3反覆으로 移植하여 生存數， 生存환 等을 調효하였다-

2.3.3 갯방풍의 生育 #힘'i 

自生地의 生育은 가의도 海邊에 自生하고 있는 갯 

방풍을 5월 9일에 採取하여 1年生， 2年生， 3年生，

4年生을 腦효쳐를 가지고 區分하여 調흉하였고， 國場

我培에 있어서 生育狀況은 瑞山農工高 댐l場에서 種

子룰 播種하여 我培되고 있는 갯방풍을 1年生， 2年

生， 3年生， 4年生 딩Ij로 2어固體씩 採取하여 草료， 葉

數， 根長， 根쩔， 腦liJH승， 腦頭쩔， ttt重， 腦頭重 等을 

펴IJ定 調효하여 SAS 統計프로그램의 GLM 方法으로 

分析하였다 

III. 錯果 및 考察

l.泰安半島海훔地域의 갯방풍分布 

泰쫓半島의 自然 R까‘ frJ也인 萬몇浦 等 11↑{뼈 地域의 

갯방풍 상布룹 살펴보면 表 1 및 그림 1과 같다-

갯방풍이 거의 分布되지 않든 J션강或은 所遠벼j 母港

里의 萬里浦， 近興面 도황리의 연포， ji힘面 신장리의 

夢山浦， 南面 원청리의 좁浦臺， 安眼물 창기랴의 白

沙場， 安眼물 承彦里의 방포 等의 地域이였고， 分布

는 하고 있으나 드풀게 自生하고 있는 地或은 原北面

방갈리의 顧岩浦， 所原面 의항리의 千뿔浦， 安8民련 

창기리의 三峰，安8民윌 承彦댐의 꽃지 等의 t也域이었 

Fig. 1. Distributed map of Glehnia littoralis at the 
western seashore areas of Tae-an peninsula in 

Chung-nam, Korea. 

Table l. The distribution of Glehnia littoralα at the western sζashore areas of the Taε an penins lIla in Chung ... nam, 
Korea 

Name of beach 
Bay beach 

d Disctgrirbεucti oonf IρcatlOn 
area(ha) length(km) wìdth(m) 

Manripo Mohang, Sowεon-myun 75 :'-0 250 

Yeonpo Dowhang‘ Geunheung-myun 32 1.6 200 

κ1ongsanpo Sinjang, Nam-myun 75 3.0 250 

Hakampo Banggal, Weonbuk-myun 40 2.。 2(애] + 

Chunrìpo 'Yeuhabg, Soweon-myun 20 1.0 2f삐} + 
Chungpodae Weonchung, Nam-myun 50 2.0 250 

Baksajang Changgi, Anmyun'eub 36 1.2 300 

Sambong Changgi, Anmyun-eub 114 3.8 300 + 
Bangpo Seungun, Anmyun-eub 14 0.7 200 

Kotchi Seungun, Anmyun-eub 96 3.2 3대〕 + 

Gaheuido Gaheuido, Geunheung-myun 1ι4 0.4 60 ++ 

:Non-distributcd +‘ Rarely distributed ++:Densεly distributed 

-4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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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tεct of sowing datc and seed storagε on Sprollting datε and ratio of standing plant of G. littoralís. 

Sowing date Seed storagε Sprouting daκ No. of standing plant % of standing plant 

Dry 23 Apr. 66 48.9 
28 Dec Chilling 15 Apr 119 88.1 

Means 19 Apr 92.5 68 ,5 

Dry 30 Apr 32 23.7 
28 Jan ‘ Chilling 17 Apr 93 68.9 

Means 24 Apr 62.5 46.3 

Dry 30 Apr 34 25.2 
28 Feb. Chilling 24 Apr 87 114.4 

Mcans 27 Apr 60.5 44.8 

Drv 30 Apr 34 23.0 
28 Mar Chilling 30 Apr 18 13.3 

κieans 30 Apr 26 ‘0 18.2 

Table 3. Seed germínation of G. littoralis among methods of stratification from 2 weeks 10 5 weeks 

Method of stratífication 
Germination f따io(%) 

2 weeks 3 weeks 4 weeks 5 weeks 

Open land 21.1 40 .4 55 .4 

Sand ()f normal temperature 33.7 56.8 69.2 

Sand of 20"C incubatíon 14.5 65.0 89 .2 

Sand+charcoal (1: 1) 55.0 90.0 92.6 

고， ~H원浦(白理浦 包含)어i서는 매우 긴 ‘每邊 및 1'îj;'.lÍ.에서 數十 그루만이 發見되는 ￥뭄f흥였다. 가장 自生密‘度가 

높은 地域은 泰安 半닮에서 가까운 섣지역인 近興面 가의도 동쪽 海뜸 妙.lÍ.地에 100餘 그루 以上이 集團으로 

自生하고 있었고， 結實이 可能한 그루는 40餘 그루로 調효되었다 

2. 갯방풍의 緊짧 및 生育

2.1 種子緊領

2. 1.1 播種期에 따른 發흉率 

}樹重期 빛 種了~으} 섭3藏 條f牛어1 1다콘 갯방풍의 出現期 및 出現率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2月 286 播種

판에서 出現期는 띔L범(藏 f월:f!얻원7HJ딘 15 日 , 乾操財藏 I흉理뭔는 4셔 238 로 {많옮財藏 處理區에서 다소 빠르 

게 나타났다 }짧重期가 늦어짐에 따라 出現期도 점차 늦어지는 경향흘 나타내서 3月 28日 播種區는 4月 30日

짧으로 없않》뺨藏 處理區는 156 , 乾찮§순藏 處理l닮에서는 7目 f웅度 늦어지는 경향이었다 

f'f_'ß.數와 피:毛率은 12퇴 28í3 쳤혐헌흡공역i서 낀iì1iil.R수藏 處理7} 각각 119i:t:, 88.1%, 乾j操ltr藏 處理는 66林， 48.

9%로 가장 높거l 냐타났고， 乾爆원:藏 處理보다 íru젊성수藏 處理에서 현저히 첸毛數와 立毛率이 높게 나타났다 

盤랜:期가 늦어 점에 따라 함毛數와 ~:r毛率도 점차 떨어져서‘ 3딩 28 E1 播種l뀔에서는 乾J懶수藏 /댈理가 각각 

34f't:, 23.0{ln였고， Ü상짧따藏 處理l훤는 각각 1蘇‘ 13.3%로 나타났는데， 3월 播種區에서 {짧향藏 處理가 乾操

따藏 處理보다 f.îf.毛數와 立드L率이 더 fß;녕협하였는데， 이것은 長期間 {퍼펌\.ll'f藏이 種子의 壽命을 f쐐옵시키는 要

i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갯방풍의 播種期는← 빠룹수록 IH現期가 빠르고， 立毛率이 增加되었으며， 乾爆財藏 보다는 低溫野藏이 

많혜期가 빠르게 나티났고， .lLB率이 勳R되었으나， 樹重時期가 늦어지면 低溫.ll'T藏 }훌理에서 立毛率이 급격히 

低 F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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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GA3 concentration on germination ratio 
of G. littoralis. 

Table 5. Survival ratio among 디ltting positions of G. 
littoralis. 

GA3 concentralion Geεrm찌m떠n띠lÌna때a CuUing NO.of NO.of % of 
(ppm) 2wεeks 4wεeks 6 weeks position Planting survival survival 

1,000 5.5 80.0 88.3 Root head 150 122 81.3 

5어} 10.0 85.0 93 .4 Root top 150 12 8.0 
300 9.5 76.1 85.1 Root middle 150 0 0.0 
100 5.1 72.0 75.8 
0 29.8 47.9 

2.1.2 層積方法에 따른 發휴率 

層積方法에 따른 갯방풍의 發흉率은表 3과같이 露

天理藏 方法이 55 .4%, 常溫 모래層積 方法이 69.2%, 

200C 밸溫 모래層積 方法이 89.2%, 모래+活性행을 

1 : 1로 섞어 200 C ↑효溫에 層積한 方法이 92.6%로 나 

타나서 露天理藏 方法보다는 모래+活性옮 }홉橫 方

法이 發:!f率이 높았다 

發총率을 經時的인 變化흘 살펴보면， 모래+活性f용 

}會積方法이 2週 後에 55.0%， 3週 後에 90.0%，4;명 後

에 92.6%로 나타나서 露天땐藏 협積方法 보다 發풍 

時期가 빠르변서 發장’勢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種

으
〉S
g
g
 gs-ga

“ 
-
。* 

The øerìod of 。애tlio; ‘。"0' “ .... ’ 
Fig. 2. Effect of chílling storage on sprouting hypocotyl 

of G. littoralis. 

子의 層橫方法은 露}야뺑藏보 다는 모래 +1킴性릿 層積方法이 發:!f率 및 發牙:勢L가 높았다. 

2. 1.3 GA, 處理에 따른 發흉率 

GA3i.農度 處理가 갯방풍 種子의 發흥에 미치는 彩響을 살펴보변(表 4), GA, 500ppm 處理에서 發풍率이 93. 

4%로 가장 높았으며， 發풍勞도 높은 7영향으로 GA3가 갯방풍의 發룡率， I句上에 영향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揮木 緊짧 

갯방풍은 植#생좀性上 分林가 되지 않는 植物이다. 그러나 뿌리의 윗 部分과 줍기가 변한 腦頭 部位에는 눈 

이 남아 있어 이것으로 緊植도 可能하지만， 種子 緊챙에 比하여 經i齊的인 緊植方d:;은 아니다‘ 갯방풍의 掉木

部位別 生存率을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腦頭 部位의 쩌1木에서 生存추、이 8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腦頭의 

바로 밑의 뿌라 上￡짧E分은 8.0%로 극히 生存率이 低調하였고， 그 밑의 中間숍lYí立는 濟*가 形成되어 있지 않 

아 전혀 生存하지 못하였다. 또한 腦頭 部位는 生存率도 높을 뿐만 아니라 正常的으로 開花도 o}能하여 눈여 

있는 腦頭 곱þ1立를 適當한 길 01로 잘라 補木하면 大뚫增찌전도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2.3갯방풍의特性 

2.3.1 低溫處理 期間에 따른 上股轉 뼈張率 

갯방풍은 種子가 休眼이 :tJ破되면 뿌리@혔당)가 나오고 發풍가 되나， 發풍된 後 →→定한 期밟11썩닮을 經過하 

여야 上H輔이 싹I長하여 正常的인 植物體로 成長하게 되는데， 뼈닮處里 期間이 갯방풍의 →上H輔 f냥l張率 살펴 

보면 그럼 2와같다. 

종근이 發흉된 후 50C에서 2주 정도 경과하면 72.4% 정도가 상배축이 션장하게 되고， 4주 정도에서 84.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u뿜處里 기간은 3-5주 정도가 適當하였으며， 갯방풍의 簡重은 가을어1 播種하 

η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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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겨울철 f많닮이 경과하여야 이듬해 정상적으로 生育하게 되나， 봄에 *짧重할 경우는 지상부의 출현이 잘되지 

못하므로 뼈옮魔뿜가 必홈할 것으로 생각된다 

2.3.2 土瓚條件에 따른 生存率

갯방풍은 주로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自生(安， 1974; 金 等， 1988; 陸， 1990)하고 있는데， 士壞條件에 따른 生

휴率을 살펴보면 表 6과 같다. 

밭토양에서 갯방풍의 生存率은 7.0%로 극히 떨어졌으나 갯모래받에서는 92.7%로 生存率이 높아 대부분이 

移植이 잘되었다. 

갯방풍은 直根↑生(~t村， 村田 1981)으로 주로 直播我培가 適當하나 移植率이 90% 以上이 되므로 移f휩합폼 

가 可能하므로， 1환播載培가 困難한 해안가에는 힘를 育힘하여 載t홉하는 育옮移植 충방音法에 관한 ?îH究가 必要

할것으로생각되며，앞으로 般받토양에서 生仔率이 현저히 떨어지는原因에 대한冊究도要望된다 

2.3.3 갯방풍의 生育特|生

갯방풍의 줄기는 짧고， 葉炳은 길고， 잎은 어런 포기에서는 %狀3出複棄이었다가 3-4年이 F띔過되면 2回3出

複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잎의 表面은 光澤이 었고， 가장자리에는 톱니 模樣의 거치가 있으며， 끝은 둥글 

다. 自生地에서 꽃은 6-7月願에 줄기의 끝에 複짧펜花’子로 피고 흰색이며， 열매는 둥글고 껍질에는 6개의 援

線이 있고，가는털이 있다.뿌려는直뻐으로細없이 거의 없고，分技도 거의 되치 않는다.色은￡숍!Y7}잃은 黃

士色을 띠나 검은 줄무늬가 드는 것도 있고 가로로 물겸무늬가 있다. 

가의도 自生地에서 갯방풍의 生育-狀況은 表 7과 같이 草長은 5.50cm에 比하여 4年生은 13.30cm로 多少 오 

래 묶은 個體일수록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2年生 以上에서는 큰 差異를 보이지 않았고， 葉炳數도 같은 

경향으로 l年生이 2.17個， 3年生 以上은 4.이固로 나타났다 

腦頭의 길이는 4年훈에서 25.22αn로 가장 길게 形成되였고* 直찜은 1年生 1.2mm에 비해 4年生 7.56mm로 

큰 差異를 나타냈고， 그 生體重도 같은 경향으로 4年生에서 4.50g으로 가장 무겁게 나타났다. 뿌리에 있어서 

도 a斷뒀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없長은 1年生 14.15cm보다 4年生은 41.84cm로 큰 差異를 나타내였으나 

2年生과 3年生， 3年生과 4年生짧 사이는 年數에 따 

Table 6. Thc cffect of diffcrent soils on survival of 
transplanting G. littoralis 

Soils 
NO.of NO.of % of 

transplanting suπival survival 

Seasbore sand 300 278'* 92.7' 
UplaJid soil 300 21b 7.0b 

* DMRTO꺼5 

른 統듭f的 有意差는 認、定할 수 없었다. 뿌리의 直짤 

과 生體重은 각각 1年生은 1.80mm, O.17g이었고， 

4年生은 9.18mm， 7.02g으로 나타나서 오래 묶은 뿌 

리일수록 더 굵고 무게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 南.柳(1975)는 갯방풍 藥엠j의 外部 形態

는 길이 7-25cm, 恨쫓部 넓은 面은 4"..13mm, 무게 

0.9-5.3g의 直生根이라고 報告한 것과 비슷한 경향 

Table 7. The growth of G. littoralis at growing habitat of the Gahouido in Tae-an peninsula. 

Root head Root 
Plant age Plant ‘leight NO.of 

(year) (cm) petiole len멍h diameter fresh weight lc(cnmgt)h diameter fresh weight 
(cm) (mm) (g) (mm) (g) 

One 5.50b* 2.17b 5.63' 1.20d 0.1 3' 14 .1 5' 1.80d 0.17' 
1ψo 10.62' 3.80' 12.33b' 2.81' 0.40'" 27.72b 4.58ζ 1.21' 

Three 13.21' 4.ooa 18.27하‘ 5.76b 1.59b 33.90'" ó.94b 5.33b 

Four 13.30' 4.α)a 25.22' 7.56' 4.50‘ 41.84' 9.18' 7.02' 

* DMRTO.05% 

ζ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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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ε growth of G. littoralis at growing field of the Seosa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high school in the 
Seosan city. 

Root head Root Flowεr 
Plant age Plant NO.of 

(year) height(cm) petiolε 
diameter ie(mngt)h diameter hesh(g w)e1앙lt ratio of 

(mm) (mm) formation(%) 

One 11.62b • 3.oob 1.81d 13.35d 2.04d 0.37ε 0.00' 
Two 11.76b 4.00‘ 3.59' 15.80' 4.46' 3.63' 0.00' 

Three 12.87b 4.아)' 4.70b 27.97b 5.67' 6.23" 31.67b 

Four 15.99' 4.00' 8.41' 36.02' 11.12' 11.86' 85.00' 

* DMRT 0.05% 

을보였다. 

갯방풍의 種子를 發흉시켜 똥&t폼할 경우의 生育 特性을 살펴보면(表 8), 草長은 1年， 2年， 3年生에서는 큰 差

異를 나타내지는 않았R나 4年生에서는 15.99cm로 가장 크게 자랐고， 葉炳數는 3-4個로 形成되었다 그러나 

§싫頭의 길이는 自生地에서는 5.63-25.22cm로 길었는데 比하여 짧곰하였을 경우는 거의 形成되지 않았으며， 

그 直j쪼은 自生地와 비슷한 경향으로 1年生은 1.81mm， 4年生은 8.41mm로 나타났다-

이는 大곱IYJt의 갯방풍 自生{立置는 해안가의 모래 언덕에 핍生하고 있어 쩌볕땅얘豊가 자라면서 바람의 영향으 

로 모래어에u理뽕 

어 C당 속의 줄기가 뿌리화되어 腦효영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뿌리의 길이는 自生地보다 我

培地에서 다소 짧은 願向으로 1年生은 13.35cm였고， 4年生은 36.02cm로 나타났고， 그 直쩔은 l年生 2.04mm, 

4年生 l1J2mm로 報숍地에서 다소 굵은 경향아었다. 뿌려의 r生體重도 直찮과 비슷한 경향으로 1年生 0 .37g, 

2年生 3.63g， 3年生 6.23g， 4年生 1 1.8명으로 나타났다- 花룡分化率은 1 ， 2年生에서는 거의 形成이 되시 않았으 

나， 3年生은 31.67%， 4年生은 85%로 形成아 되어 오 래 묶은 個體에서 많이 形成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갯방풍의 自生 密j흥가 가장 높은 地域은 사람의 발길이 적은 園也에서 가까이 

있는 섬 地域인 가의도 t렘或이었고， 播種 時期가 빠를수록 發牙率이 높은 뼈向으로 f觀重 時期는 가을에 f爾重

하는 것이 適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種子의 層積方法은 모래에 ;좁性벚을 1: 1로 섞어 200 C 桓溫에 §수藏하는 

것이 가장 發풍率이 높았으며， GA3 處理 ?劇흥는 500ppm에서 가장 發흉率이 높게 나타났다 갯방풍은 分技가 

거의 없어 分妹에 의한 營養緊植이 不可能한 植物이지만 뿌리의 윗 部分과 줄기가 변한 腦頭 흠f)f立는 펌풍가 

남아 있어 이 部位든 揮木이 可能하였으나 뿌리를 收獲할 目的으로 載培하기에는 부적합하고， 種子의 採種 母

;추;으로는 추IJ用할 價{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갯방풍의 種子는 發흉 後 -~ .. 定한 {많옮이 *펀웰되어야 上뾰輪이 

f법長되어 出흉가 되어 正常的인 植物體로 成찰하거1 되는데， f많없處理 期間은 50C에서 3-5週 정도가 適當하였 

다. 갯땅풍의 뿌리는 直댐性으로 直播짧릎가 適當·하냐， 갯모래받의 移植率이 90% 以上으로 樹벌我츄가 可能

할 것으로 생각되며， 自生地에서 生育한 갯방풍은 뿌리가敵숍地에서 生育한 것보다는 다소 긴 경향을 나타냈 

으나， 팩리의 直쩔과 生體重은 다소 작고 가벼운 경향이었고， 3年生부터 開花가 되어 種子를 鋼重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갯방풍의 滅種 防止를 위하여는 앞으로 自生地의 復原。l 必몇할 것으로 생각되고， 歡홉法 및 각 地

域 生態型의 靈集? 選技， 育種 等 多方面의 li1f풋가 必要할 것으로 생각펀다. 

IV. 橋 要

泰安半島에서 갯방풍의 分布， 緊植 및 生育 양판生을 살펴봄으로써 갯방풍의 保存 , 我培， 緊植 및 育成에 必쫓 

한 基짧資料를 얻고자 途行한 돼究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泰安半島 地域에서 갯방풍의 가장 많은 分布地는 陸地와 가까이 있는 섬 t뼈或인 近興面 가의도 t뼈或이 

었다. 

n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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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갯방풍의 播種時期는 빠를수록 立毛率이 향상되었고， 12. 28 處理區에서 立毛率은 種子의 乾;爆 財藏

48.9%보다 低溫 ~T藏 處理가 88.1%로 향상되 었다. 

3. 種子의 용수藏 方法에 있어서 모래+活↑生행 1: 1로 섞어 200C 但溫에 層*홈꼈수藏 處3里가 發흉率이 92.6%로 가 

장 높았고， GA31짧里 遭度는 500 ppm 處理에서 發것F率。1 93.4%로 가장 좋았다. 

4 種木緊찌흉은 腦頭部位가 8 1.4%의 生存率을 나타냈으나， 뿌리의 중간 아래 홈M立는 전혀 生存하지 못하 

였다. 

5. 樹良이 發흉된 후 上R조輔의 {없長率은 50C 1.짧에 4주일 題뿜한 區에서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밭토양에서는 갯방풍의 生存率은 7.0%로 극히 떨어졌으나， 갯모래 밭에서는 92.7%로 높게 나타났다. 

7 自生地域에서 갯방풍은 R옮頭의 길이가 4年生의 경우 25. 22cm로 길게 形成이 되었으나 敵좁할 경우는 거 

의 形成되지 않았다. 

8. 自生t鐵에서 갯방풍 뿌리 길이는 4年生의 41. 84cm, 직경 9.18mm, 生體重 7.02g이였고， 敵꼼할 경우는 

뿌리의 길이 36.02cm, 直짧 11.12mm, 生體重 1 1.86g이었다. 

9. 갯방풍의 開花는 3年부터 시작하여 4年生에서 開花率이 85%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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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효l 훌 악 • 

l 자연환경 기초조시 공청회 개최 

지난 l월 16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윤 

서성 환경부차관 외 각겨l 전문가 1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 지침 

서 작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는 분야별 작성책임자뜰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 

펀자의 토의， 참가자판의 질의 순서로 진행되었 

으며 좌장은 김준호 박사가맏았다 

l 한극생물S변구지 빌간 

본 협회에서는 지난 1윌말 「한국생물상연구지 

(Thε Jr. of Korean Biota)J 제 1 집 (1996년 )윤 발간 

하였다 뷰^-l 는 한국의 자연생불상에 관련된 단 

문 및 종섣로 구성관 발간풍로 급번에단 한국생 

란상에 관한 논문 6편이 깨재되어 있으며 추후 

거1재편수릅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펀지} 학술회 

원올 대상으로 배부작업이 진행중이다. 

• r제2차 자연환경조사 지칠서」저|출 완료 

본 협회까 지난해 4윌부터 환경부의 용역을 받 

아 수행중이던 “세2차 자연환경 선국가초조사 지 

침 작성”을 지난 2월딴 완료하였다 본 용역 수행 

에는 40여 명의 세 분야 선분가둡파 20여 명의 자 

문위원윤이 참여하였으며 수행 결과물로서 보고 

서룹 환경부에 세출하였다 환경부는 이흘 기초 

로 급년부터 향후 5년간 실시 예정인 제2차 자연 

환경 전국기초조사에 탈어간다 

·사부실 이전 안버 I 

지난 3윌 20일 본 협회 사무실을 환경 

공무원교육원 견불 3층에서 I층 111호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예 

전과 동알하오나 사무살 아용에 착오없 

으시걸바랍니다. 

l 호|원 현황 및 회비 닙부 안내 • 

최단 1란송불의 반송이 랜딴하고 있습니다 회윈넘플의 단무지 또는 주소 변정시 협회 사무국에 

동꾀해 주시깊 tl} 팝니디 

회원년탈의 회비 납부 편의필 위해 븐행계좌를 즘설하였 0_니 회 jjl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1 느쉽니니. 

(뷰 협 회 사무국 션화 02-383-0694 ‘ 홍승희 층무간샤) 

• 우체국온라인 011742-00986션 (한국자연보촌협회) 

• 우편 대 지| 계좌 010983-31-174tll 74 (한국 자연보존협회) 

• 농협 029-01-151195 (한국시떤보촌협회) 

·국민은행 

·외환은행 

778-01-0012-519 

291-22-00187-1 

(한놔자연_}，l.촌협회) 

(한국사연보존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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